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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 Study of a Fellowship Embodying Reconciliation between Japanese and 
Korean People in Conflict: With Special Reference to Koinonia Fellowship of 
Tsuchiura Megumi Church, Japan and Daebang Church, South Kore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52  p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embodying 
reconciliation between Japanese and Korean peoples by local churches of Japan and South Korea 
through understanding Koinonia Fellowship of Tsuchiura Megumi Church, Japan and Deabang 
Church, South Korea. 
The core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conflicts between Japanese churches and Korean churches? Second, what is the biblical view 
point of reconciliation? Third, what is Koinonia Fellowship of Tsuchiura Megumi Church, Japan 
and Deabang church, South Korea? 
This study is composed of seven chapters. Chapter 1 depicts the background, purpose, 
goals, significance, central issue, questions, delimitation, methodology, definitions of relevant 
terms and outline of the study. Chapter 2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conflicts between 
Japanese churches and Korean Churches. Chapter 3 describes the substance of Japanese 
Christianity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the view of Amos 5. Chapter 4 describes the 
reconciliatory missions of God, which are written in the Bible, for understanding reconciliation 
by the biblical and missiological view point. Chapter 5 analyzes Koinonia Fellowship of 
Tsuchiura Megumi church, Japan and Deabang church, South Korea. In Chapter 6, I have 
summarized the specific elements of practice that are needed to move toward the fellow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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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odying reconciliation between conflicting Japanese and Korean peoples. Finally, Chapter 7 
provides a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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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본 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지역교회의 교제를 통하여 갈등하는 두 민족간의 
화해를 구현하는 것에 관한 연구의 개관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연구 목표들과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얻어진 핵심 연구 주제와 연구 질문들은 본 
논문의 한계를 설정하게 될 것이다. 
일본제국에 의한 조선반도 지배의 해방에서 72년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식민지시대의 이해방식에 대한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큰 
온도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역사 인식문제로 발전하여 양 국민 간의 
감정적 응어리가 생기고, 국가 간의 정치문제까지 번져 새로운 갈등을 계속 낳고 있다. 
일본과 한국 양 국가 간에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역사적 아픔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세상의 흐름에 영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해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명을 받고 있는 양국 크리스찬들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대처하여 왔었을까? 오히려 세상의 역사관에 붙들려 세상 사람과 같이 서로의 
민족을 미워하며, 증오하고, 저주하여 왔던 것은 아닐까?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한국인 
중에는 다른 나라는 어디라도 가지만 일본선교를 위해서는 죽어도 갈 수 없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한국은 일본을 싫어한다. 세상이 품는 증오에 크리스찬도 그대로 세뇌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라고 말씀하시며 믿는 자들을 
통해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구축하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 또한, 화해 구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이 인식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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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크리스찬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과의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야할 중요성을 
간과해왔다. 
그러한 가운데 과거의 역사를 정면으로 직시하며 과오를 인정하고 한국인과의 
화해를 구현하려고 노력한 교회 중의 하나가 바로 일본의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이다. 또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서 제안한 화해에 응답한 것이 한국의 대방교회이다. 양 교회는 
한일 간에 있는 증오라는 세상의 잣대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안에 있는 화해와 평화를 
구축하려고 힘을 다해왔다. 이 사역을 통해 성경이 화해의 책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화해라는 것을 체험해 온 것이다. 
본 연구는 양 교회가 체험한 한일 양국에 걸친 갈등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로 
인도되어가는 은혜와 화해 실천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의 배경(Research Background)  
“일본에서의 유학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만, 저의 한국 
모교회와 교제를 시작할 수는 없는지요?” 라는 한 한국유학생의 한마디 말로부터 일본의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한국 대방교회의 한일 코이노니아 교제가 시작되었다. 
1996년 당시 한국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일본에 단기선교팀을 
파송하는 일은 많이 있었으나, 대등한 입장에 서서 일본의 교회와 오랜 세월을 걸쳐 교제를 
계속해온 한국의 교회는 한 곳도 없었다. 지금도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일본에 품는 생각은 
800만의 잡신이 있는 우상숭배의 나라로, 할 수만 있으면 한국의 교회는 멸망해가는 
불쌍한 일본인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고자세적 입장에서의 
교제가 횡행하고 있는 것같이 생각된다. 일본인에 대한 생각 뿐만 아니라 일본교회에 대한 
생각도 별 다름이 없다. 역사상 거의 찾아보기 힘든 교회성장을 이룬 한국교회가 
언제까지도 성장하지 않는 초라한 일본교회를 돕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의 선교자세는 별로 변함이 없는 현실이다.  
한국교회가 일본교회에 대해 우세적인 입장이 되는 관점은 역사적 배경에도 많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에 의해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많은 크리스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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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한국교회는 크게 부흥하여 인구 비율에 대한 
파송선교사의 숫자가 세계 제일이 될 정도의 기독교 대국이 되었다. 그러한 자부심과 
왜곡된 애국심이 서로 뒤섞여서 초라하게만 보이는 일본교회에 대해 섬기는 입장이 
아니라 고압적인 태도로 접하게 되어버리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교회와 
한국의 교회와의 교제에서는 역사적인 아픔을 직시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왔다. 굳이 
역사적 화제에 쟁점을 맞출 필요도 없으며, 혹시 역사적 화제에 쟁점을 맞췄다고 해도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풍파를 만들어낼 두려움과 아픔을 다시 
확인할 뿐이며 새로운 대립관계를 세운다고 하는 두려움도 있기에 묵지해온 감이 있다. 
물론 일본의 여러교단이 교단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제까지 몇 번인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교회에 사죄의 의를 표해온 적은 있지만, 개교회의 차원에서는 거의 없는 
것이 실상이다.  
어쨌든 일본교회와 한국교회의 교제는 어딘가 서먹서먹한 일정의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국교회의 고자세적인 시선의 선교활동이라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의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한국의 대방교회의 코이노니아 교제에 가장 
큰 특징은 서먹서먹한 관계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거의 역사의 아픔을 양 교회의 
교회원이 직시하고, 그리스도에 있는 용서와 화해의 선언을 바탕으로 민족과 국가를 
넘어선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같이 맛보는 선교활동이라는 점이다. 이제껏 묵지해 
온 일제시대의 아픔의 역사에 대해 언급을 하고, 그리스도에 있는 진정한 화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져온 코이노니아의 교제는, 일본에서 식민지시대부터 일명 조센징(朝鮮人 )으로 
살아온 재일 한국인 가정에 태어난 재일교포 2세인 본 연구자에게 있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본인과 한국인의 화해의 실재이다. 그저 표면적으로, 정치적으로 화해한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서로 서로가 없으면 자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이다. 
수많은 차별을 받기 때문에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많은 재일교포들이 
본명이 아닌 일본 이름으로 등록하고 쓰고 있는 것처럼, 본 연구자도 태어나서 대학교 
3학년까지 이시카와 토요카즈(石川豊和 ) 라는 일본이름을 쓰고 있었다. 재일교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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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살아야만 하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 지금은 본명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조금씩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교포가 일본이름으로 
통성명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학교에서 일본 공교육을 받아온 재일교포의 
대부분은 일본이 한국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왜 자신들이 일본에 살고 있게 되었는지 
경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본인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사람이었다. 즉 일본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만행을 감추고, 가르치지 
않고, 동화를 촉구하며, 동화를 추진해 왔다. 동화는 양의 탈을 쓴 제거라는 폭력행위라고 
할 수 있다(Volf 2012:113). 동화하는 것이 당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에게 있어서 서로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누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한편 그 사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 있는 화해를 체현(体現)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기뻐하는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한국 대방교회의 교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본 연구자는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 때 휴학하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1년의 어학연수를 마치고 일본에 돌아와 
처음으로 간 일본 교회가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였다. 많은 일본의 교회 가운데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 간 것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였다. 1998년부터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으나 그 2년전부터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시작되고 있었으며, 재일 한국인으로 일본어와 한국어가 동시에 
가능했었기에 본인은 자연히 코이노니아 교제에 참가하게 되어 돕게 되었다. 더욱이 
본격적으로 코이노니아 교제의 중핵(中核)이되어 활동하게 된 것은 한국 
합동신학대학원에서 M.Div 과정을 졸업하고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 돌아와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부터이다. 통역을 비롯하여 양 교회의 가교가 되어 코이노니아 
위원회를 이끌고, 일정을 짜고 조정하는 일 등, 부목사로서 사역한 11년간 코이노이아에 
관계된 일은 모두 관여해왔다. 특히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담임목사인 세이노 카츠히코(
清野勝男子) 목사의 일본어 설교를 한국어로 대방교회의 성도들에게 통역할 때, 또한, 
대방교회의 담임목사인 길현주 목사의 한국어 설교를 일본어로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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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에게 통역할 때, 이 순간을 위해 한국어와 일본어를 가능케 하시고, 복잡한 역사적 
부채를 지닌 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전까지 
고민해왔던 정체성의 문제에도 해답을 얻게 되었다.  
또한, 개인적인 은혜뿐 만이 아니라 코이노니아를 기획 진행하는 사역을 통해서 
코이노니아에 깊게 관여하면 할수록,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를 일본과 한국에 체현(体現)하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또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시작되고 나서 츠치우라 메구미교회도 
대방교회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성장은 양적인 성장뿐 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일간 교회의 화해교제가 이제는 일개 한 지역 교회끼리의 작은 국제 
교류의 틀에 가두어 둘 수 없을 정도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것은 현재 캐나다에서 사회인류학자로서 활약하고 있는 스테파니 케트러(Stephanie 
Ketterer)의 존재이다. 2010년 당시 일본 국제기독교대학(ICU)에서 사회행정학 석사과정을 
공부하는 독일인 유학생의 신분이었던 그녀는 사회학적 견지에서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의 화해의 교제를 통한 한일양국의 화해의 중요성을 연구논문으로 쓰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화해의 교제 참가 
일행과 동행하며 취재를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다. 그러자 이 
논문이 세계 평화구조와 화해를 테마로 한 회의의 주최자의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고, 
케트러와 함께 “2012 Aspen Cultural Diplomacy Forum”에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세이노 
카츠히코 담임목사와 대방교회의 길현주 담임목사가 초대되어 발표를 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단순한 츠치우라 메구미교회라는 일본의 한 지역교회와 
대방교회라는 한국의 한 지역교회의 작은 교제 정도로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사회학적인 견지에서 보아도 화해와 평화라는 일반론적 견지로 보아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부터 시작된 코이노니아 교제를 
선교학적인 견지에서 접근하여 연구해 갈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 본 연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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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놓여진 환경을 고려해도 코이노니아를 연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사료된다. 
연구의 목적(Purpose)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가 1996년부터 실시한 한국 
대방교회와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역사적, 성경적, 선교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며 평가하고 
한일 지역교회의 민족간의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시하는데있다. 
연구의 목표(Goals) 
1. 일본교회와 한국교회가 지닌 갈등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 
2. 화해에 대한 성경신학적,선교학적 관점을 이해한다. 
3.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한국 대방교회의 코이노나아 교제를 분석한다.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본 연구의 중요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개인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지난 11년간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코이노니아 담당교역자로서 사역하면서 화해를 바탕으로한 
한일코이노니아 교제가 사람의 말과 생각으로 시작된 것 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이루어진 지극히 성경적인 사역임을 깨닫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하나님의 사역임을 더욱 확신하고 그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간 교회의 화홰의 교제라는 향후 목회 사역 방향의 이론적 
토대를 다지게 될 것이다.   
둘째,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하여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과 
한국교회의 신자 및 목회자들에게 한일 교회가 화해를 실천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한 
역사적, 성경적, 신학적 이해를 높일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화해의 교제의 실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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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낸 한일 지역 교회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한일 교회간의 화해의 교제 사역에 
동참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말씀과 세상에 대하여 선교적 중요성을 가진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민족 간의 갈라 놓은 담도 헐어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며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이루어 
나가도록 바울서신에서 명령하고 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세상을 향한 
선교학적 측면에서도 화목의 중요함을 언급하고 계시다. 게다가 온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 시키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활동을 연구함이 선교학의 
정의라는 배르쿠일의 말에 비추어봐도, 하나님의 나라실현에 힘쓰는 화해의 교제가 
선교학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명확하다(Verkuyl 1978:5).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한일 교회 간에 화해의 교제가 말씀 실천임을 깨닫게 되며 코이노니아 교제가 선교의 
새로운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찰하여 갈 것이다. 
연구의 중심과제(Central Research Issue) 
본 연구의 중심과제는 일본과 한국 두 민족간의 갈등과 화해의 교제의 역동적 
관계를 연구 하는 것이며 그 연구 결과를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한국 대방교회의 
코이노니아 교제에 적용하는 것이다.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1.일본교회와 한국교회가 지닌 갈등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2. 화해에대한 성경신학적, 선교학적 관점은 무엇인가? 
3.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한국 대방교회의 코이노니아 교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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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한정들(Delimitations) 
본 연구의 한정은 첫째, 연구 대상은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로 한정한다. 
특히 코이노니아 교제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둘째, 연구대상 코이노니아 교류 시기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의 18년간으로 
제한한다. 
연구의 방법(Methodology)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문헌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필요한 문헌자료들을 수집하여 역사적, 
성경신학적, 선교학적 각 제목에 따라 사용한다. 문헌연구를 위해서 주로 풀러 신학교 
도서관을 활용할 것이며 일본어 도서, 한국어 도서, 영문 도서, 학위 논문들을 수집하여 
저술한다. 또한, 코이노니아 관련 신문기사 등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할 것이다. 
둘째, 사례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한국 대방교회간에 
이루어진 코이노니아 교제에 관한 기록이 담긴 자료 및 문서를 수집하여, 문서연구를 통해 
코이노니아 사역을 고찰할 것이다. 또한,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한 참여자 관찰 방법도 
사용한다. 
셋째, 찰스 벤 엔겐(Charles Van Engen)이 제시한 성경(Bible), 교회(Church), 개인적 
신앙여정(Personal Pilgrimage), 상황(Context)의 네 가지 영역을 가진 선교학적 방법론을 
사용 할 것이다. 본 연구자의 개인적 신앙여정을 바탕으로(Personal Pilgrimage), 한일간의 
갈등의 역사라는 상황(Context)과 성경에 담겨있는 갈등을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Bible)을 살펴봄으로써, 일본과 한국의 지역교회가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는 
화해사역의 사례(Church)를 고찰한다. 
넷째, 폴 피어슨(Paul Pierson)의 아홉가지 선교학적 원리를 사용해서 한일간의 
갈등의 역사를 분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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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Definitions) 
1. 코이노니아: 본 논문의 용어 중 핵심적 단어이다. 신약성경에서 사귐 혹은 
교제로 번역되며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이다(Aland 외 4인 
1993:101).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영적 기쁨과 아픔을 공유하며 함께 
나눈다는 뜻을 지닌 말이다. 한일 간에 놓여있는 역사적 아픔을 직시 한 다음에 경험하게 
될 화해의 기쁨을 공유하며 함께 나누는 측면에서,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 교회와 한국 
대방교회의 교제를 코이노나아라고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쓰이는 코이노니아 혹은 
코니노니아 교제라는 말은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한국 대방교회 사이에 이루어진 
교류 교제를 의미한다. 
2.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일본 이바라기현 츠치우라시에 있는 일본동맹기독교단 
소속의 현지 일본교회이다. 미국인 제랄드 윈터스(Gerald Winters) 선교사에 의해 개척되어 
2017년 현재 창립 62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네명의 미국인 선교사와 2명의 일본인 
담임목사에 의해 목회되어 왔다. 현재는 부속시설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노인 
복지시설, 장애자 복지시설 그리고 납골당을 운영하며 다각적 교회형성을 이루는 일본 
유수의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코이노니아 교제는 현 담임목사인 세이노 카츠히코 목사가 
취임한 6년째인 1996년도에 시작되었다. 
3. 대방교회: 한국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소재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소속 
교회이다. 해방된 직후인 1946년 9월 4일에 여섯명의 신도가 한 가정에 모여 창립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시작되었다. 2017년 현재 71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에 오랜 세월 뿌리를 내린 
교회이다. 성도 가운데에는 일제시대에 천황 및 신사참배 강요의 폭풍을 경험한 세대와 
가족을 일본인에게 살해 당한 쓰라린 과거를 갖은 크건 작건 일제시대의 신산을 맛본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이기도 하다. 코이노니아의 교제는 이전 담임목사인 임병준 
목사가 시무시 시작하여, 2005년에 취임한 현 담임목사인 길현주 목사가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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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개관(Overview of the Study)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써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목표와 중요성, 연구의 중심과제와 질문들, 연구의 한정들과 
방법, 용어의 정의, 그리고 연구의 개관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본교회와 
한국교회가 갖는 갈등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고, 폴 피어슨(Paul Pierson)의 아홉 가지 
선교학적 원리를 사용해서 한일 간의 갈등의 역사를 분석 할 것이다. 다음 제3장에서는 
일제시대의 일본 기독교의 모습을 아모스5장에 조명하여 성경적 관점에서 당시 
영적상태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화해에 대한 성경신학적, 선교학적 관점을 다룰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한국 대방교회간의 이루어진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해하기 위해 그 역사적 발자취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제6장에서는 한일 민족 간의 갈등에서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의 요소들을 기술하겠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본 논문을 몇 가지 
제언함으로서 결론을 맺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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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일본교회와 한국교회가 지닌 갈등의 역사적 배경 
본 장에서는 일본교회와 한국교회가 지닌 갈등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일제시대하 일본기독교의 주류교단이었던 일본조합교회(日本組合教会)가 조선반도에서 
행한 조선반도전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폴 피어슨(Paul Pierson)의 선교역사의 아홉 
가지원리를 반영하여 고찰한다. 
풀러신학교의 선교역사학 교수인 폴 피어슨의 저서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 기독교 
선교운동사”를 보면 한국교회의 갱신과 확장에 대한 내용 중에 한국교회에 대한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가 미치게 한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교회의 경이적인 부흥이 화해의 역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활동했던 서양 선교사들의 한국인에 대한 인종적 우월감에 대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분개하고 사이가 나빠졌으나, 한국인측에서 먼저 선교사들에 대한 
질투심과 분노를 참회 고백하여 양자 간에 화해가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 화해의 작용이 
한국교회의 부흥에 불을 붙였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저서 가운데에도 두개의 내용이 
같은 페이지에 순서대로 쓰여져 있다(Pierson 2009:577). 
현재 일본의 교회는 교회의 갱신과 확장을 기대하면서도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한국 교회는 어그레시브한 신앙자세로 전후 대부흥을 경험하기는 하였으나 
현재 쇠퇴기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필자는 상기 피어슨의 언급을 통해 
일본교회와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한일 양 교회에 걸쳐있는 역사를 직시한 화해의 
교제를 통한 화해복음의 실천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일제 식민지시대에 일본교회가 추진한 신사참배 강요를 포함한 조선반도 
전도와 그 추진 본체인 일본조합교회가 한국의 교회에 행한 식민지 전도를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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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일은 한일 양국 사이에 걸친 불행한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화해의 교제를 이루어 
온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한국 대방교회의 코이노니아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시대적 배경과 일본 조합교회의 자세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픔을 동반한 결렬과 분쟁과 쟁의의 
역사적 배경이 있다. 1905년 이후 통감시대부터 사실상 시작된 40년간에 걸쳐 행해진 
대일본제국에 의해 칠탈(七奪)의 죄, 즉, 국왕, 국토, 경지, 국어, 이름, 국민, 생명을 탈취한 
죄를 동반한 조선반도의 식민지 지배가 바로 그것이다(최덕성 2000:74, 283).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제시대의 인식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신도 
정신을 기반으로 한 대일본제국 정부가 조선반도 정부를 야만적 힘으로 억누르고, 그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게 하려는 한국정부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정부와의 정부 
간 혹은 국가 간의 문제로서 이해되고 있는 경향이 강한 듯하다. 그리고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한  군국주의적 파시즘을 형성하고 
대외침략을 강행한 일본제국 국책에 영합한 일본의 개신교가 일본정부와 함께, 아니 
오히려 선두에 서서 한국교회의 신앙탄압에 솔선한 것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徐正敏 2009:141). 따라서, 이제부터 그 시대적 배경과 한국 
기독교에의 탄압을 시도한 일본 조합교회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조선반도 지배 
일본의 생명선이라고 생각되었던 조선반도를 둘러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선반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배제한 일본은 노골적으로 식민지화 
정책을 추진한다. 1905년 외교권을 박탈하고, 1907년에는 군대를 해산시키고, 현재의 
서울에 한국 총독부를 설치한다. 이후 조선내 정권마저도 간섭하고 마침내 1910년 
8월22일, “조선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고 하는 한일합병 조약을 조선 정부에 조인시키고, 조선을 일본의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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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두었다. 1905년부터 실제적인 지배를 하고 있던 조선을 1910년에 정식으로 합병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을 장악한다(山田昭次 외 3인 1991:94, 114). 
국권이 강탈되자, 일본군대와 많은 헌병경찰 및 헌병 보조원이 배치되어 강력한 
헌병경찰 통치가 실시되었다. 헌병경찰 제도하 피의자의 진술과 경찰서장의 인증만으로 
처형할 수 있는 “범죄즉결법(犯罪即決法 )”을 시행하고, 총독부는 애국계몽 운동이나 
국권회복 운동 등 한국 민중에의 탄압을 계속해갔다. 일제의 헌병경찰 통치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무단통치 정책으로 그 무력탄압은 1919년 3.1독립 운동시 절정에 
달하여 당시 7,509명이 죽임을 당하고 총 46,948인이 체포되었다(岩崎孝志 외 3인 2006:44). 
주권박탈 후 각종산업은 식민지 경제체제에 개편되어, 농민은 토지조사사업이라는 
이름하에 토지를 수탈당하고, 어민은 어장을 빼았겼다. 한국인의 농지와 공공기관에 
속해있던 토지는 거의 조선총독부 소유가 되어, 지하자원도 개발이라는 명목하 빼았기게 
되었다. 
일본은 정치적, 사회적 탄압과 경제적 수탈을 멈추지 않고 한국인을 경시하고, 
역사나 문화적인 면도 말살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는 통제정책을 취했다.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일본어를 배우도록 강요하고, 학교의 교과서는 일본의 침략정책에 
맞도록 편집되었다. 또, 동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하나”라는 의미의 
“내선일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한국인의 “일본인화”를 노리고, 한국인에게 일본 
이름을 쓰게 하는 창씨개명을 강요한다(김영재 2009:199-200). “일본인화”는 곧 
“황국신민화”를 의미한다. 즉, 천황의 지배를 기뻐하며, 천황의 종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조선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는 정신적 근간은 천황이 “현인신(現人
神 )”이라는 “천황이야말로 사람이 된 신이다”라는 사상이다. 신을 섬기는 신하로서의 
백성인 일본인이 신의 이름하에 한국인을 천황의 백성으로 하는 일은 정당한 것이라는 
논리였다. 
일본에 의한 조선반도 지배는 단순히 한 나라에 의한 식민지 지배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종교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일제의 식민지 지배라는 부당함과 천황숭배 및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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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에서 저항한 자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으며, 3.1독립운동의 선두에 자들도 또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이다(閔庚培 1974:118).  
내선일체, 황국신민화라는 황당무계한 슬로건하에 천황에게 충의를 다하고 그를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고 하는 맹세의 말인 “황국신민의 서사(誓詞)”, 동경에 있는 
황궁을 향해 경례를 하는 “궁성요배(宮城遥拝)”, 일본국기를 게양하는 “히노마루(日の丸
)게양”, 일본국기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인 “히노마루를 향한 경례”, 천황을 찬양하는 
“키미가요(君が代)제창”등을 강요했다(岩崎孝志 외 3인 2006:44). 
천황제 이데올로기 
일제시대 하에 있어서 천황이란, 유일무이한 절대적 주권자이며, 통치의 대권을 
장악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현신인(現人神)이었다. 그리고 일본군을 포함한 관료는 그 
대권을 대행할 수 있는 신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적 침략은 천명이며, 
사명이었다. 또, 천황은 국가의 독립과 번영을 꿈꾸는 일본을 위해 국가의 수호신에게 
기도하며, 그 신의(神意)를 전달하는 사제적 존재이기도 했다. 전시 하의 천황은 대단히 
종교적 권위를 갖는 존재로서 다른 어떠한 종교의 신 밑에도 존재할 수 없으며,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모든 종교의 신들 위에 존재하는 배타적 종교 정책이었다(土肥昭夫 
2012:33). 
한국인 크리스찬들에게 “천황 폐하와 여호와 신 중 어느 쪽이 위인지 대답하라”(徐
正敏  2016:243)며 고문을 한 것을 보아도 천황제는 단순한 정치적 제도가 아니라 
종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토착화하고있던 교파 신도(教派神
道)와 분리하고 천황숭배는 종교가 아니라는 “비종교화”를 선언하고 국가신도(国家神道
)로 삼았다. 교파신도의 팔백만의 신들의 정점에 군림하는 천황은 종교를 초월한 존재라는 
비종교화를 선언하는 것에 의해, 타종교와의 갈등과 충돌을 피하고,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신교(信教 )의 자유”조항에의 모순점이 드러나는 여지를 없애자고 생각했다. 그러나 
천황제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성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라는 것은 일목요연하다(
徐正敏 2009:81). 또한, 종교를 초월한 천황을 정점으로 한 신사참배도 또 종교행위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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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라고 했다. 국민의례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크리스찬은 있을 수 없는 
존재이며, 상식을 일탈한 자가 된다. 이렇게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부수하여 신사비종교론(
神社非宗教論)이라는 종교적 모순과 사상적 혼동이 등장하게 된다. 
전시하의 일본이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핵심에 이른 정신적 기반이 된 
것은, 명치유신때 서양 문화가 유입될 때 같이 들어온 기독교의 식민지 지배와 함께 
추진되어온 선교의 형태를 염두에 둔 것도 있을 것이다. 서양 문화에 일본의 정신을 
넣어서, 일본에서 더욱 발전시킨다고하는 뜻의 “화혼양재(和魂洋才)”를 군사침략적으로 
구현화한 것이 조선반도 침략정당화에 이용된 천황제 이데올로기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본 기독교의 태도 
일본의 천주교는 16세기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걸쳐 인구의 10퍼센트에 이르는 
대부흥을 경험하기는 했으나, 이후 큰 박해에 의해 기독교 인구는 격감하였다. “카쿠레 
키리시탄(隠れキリシタン ;숨은 크리스찬)”이라는 말과 함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겨우 교회의 명맥을 지켜와야했기 때문이다. 그 역사적 사실이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19세기 후반에 유럽과 미국의 선교사에 의해 전파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강력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특징으로 하는 일제시대하에 기독교의 주류교회가 
국가적응형 교회인 황도적(皇道的)기독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일본 개신교는 천황제의 흥왕기에 기독교에 대한 공격에 대해 자신들은 천황제 
국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변명을 반복하는 동안 곧 일제가 국민의례라고 주장하는 
우상숭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천황의 백성인 것에 모순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천황제에 충실한 기독교로 변질된 것이다. 이렇게 일본의 기독교는 기독교 
자체가 서구에서 들어온 이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일본이라는 국가에 동질화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살길을 찾아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기독교는 천황제 국가에 있어서 유해한 종교로서 배척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종교로서 이용하는 대상이 되었다(土肥昭夫 2012:35,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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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조합교회 
일제식민지 시대의 한일교회 관계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고 현재 일본의 한 
지방교회에서 목회 중인 이와사키 다카시(岩崎孝志)는 당시 일본기독교의 한국교회에 
대한 자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일합방을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거의 환영했다. 그리고 
한국에의 전도는, 러일전쟁이 시작되기 전해인 1903년도부터, 
일본기독교회, 조합교회, 침례교회가 각기 조선전도개시를 결의하고, 
시찰원을 보내거나 전도를 개시하거나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 
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선인들에 대한 
전도는 1911년 이후의 일이다. 그들은, 조선민족도 이것에 의해 일본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일본이 조선에게 선정을 베풀어 그들이 
일본에 동화되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한일합병을 전도의 좋은 기회로 
생각하는 교파도 있어, 특히 조합교회는 정재계의 보호를 받으면서, 
조선인을 동화시키는 것도 전도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조선인을 
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교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충성스럽고 좋은 
일본국민으로 교화시킬 목적을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본어로 전했다(岩崎孝志 외 5인2012:14). 
성경이 금하는 우상숭배를 국민의례라고 하여 추진하는 국가에 영합하고, 영적 
맹목에 빠져버린 크리스찬의 모습이 생생히 나타나있는 것이 앞서 기록한 일제 하의 
일본교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신 대선교명령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이며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모습은 거대제국 로마에 영합하지 
않고 순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하의 일본교회는 한국인을 일본인화 
하기 위하여 천황숭배를 전도하고, 순교를 피하고자 하는 도피의 자세에서 국가에 
영합하여 갔다. 
또 한일합방 당시 한국의 기독교회가 20만 신도, 교회집회소가 총 1,900여곳, 
한국인 교직자 2,300여명, 기타 병원, 고아원 등 다수를 포함한 강대한 조직이었다(韓晳曦 
1988:89). 당시 일본 기독교 전체의 규모를 훨씬 능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오히려 
조선반도에 있어서 교회성장을 배우는 쪽에 있어야 함과 동시에 천황숭배를 성경의 제일 
계명 위반이라고 의식하고 거부했던 한국교회의 모습에 따라야 했었다. 그러나, 교만한 
태도로 “일본제국을 존경하지 못하는 야만한 한국교회의 자세”를 고치려 맹목적인 선교로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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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본의 조선반도 전도를 주도한 것이 일제시대 당시 일본 기독교의 
주류교단이었던 일본조합교회였다. 조선총독부는 합병직후부터, 한국인의 정신적 
동화정책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 일본조합교회의 에비나 단조(海老名弾正)에게 그 
임무를 담당하겠냐고 타진하자 흔쾌히 승락했다. 병합 후 2개월 후 일본조합교회 
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조선동포의 교화” 전도확대가 결의되어, 조선전도부가 
결성되었다. 조선반도 파견목사로서 경성학당에서 8년간의 경험이 있는 와타제 츠네요시(
渡瀬常吉)가 임명되었다(岩崎孝志 외 5인 2012:15). 
와타제는 한국 부임에 앞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일합방은 러일, 청일전쟁의 성과로서, 일본은 조선민족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안되나, 조선교화에는 인류동포주의의 입장에서 
인류로서의 교화, 일본국민의 입장보다 국민으로서의 강화가 필요. 그리고 
조선인에게 정신적인 감화를 주는 것은 종교화가 아니면 안된다. 그리고 
진정한 종교로서의 권위를 갖고, 정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일본국민으로서의 긍지를 주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독교를 
선포해 온 조합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 
사업은 종교적 성격상 국가의 사업이 아니라, 민간의 운동이어야만 하지만, 
또 동시에 국민적 과제이기 때문에 국민운동으로서 전개해가야만 할 
것이다. 이것에 의해 조선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대일본제국의 위용을 
세계에 알려야만 할 것이다(岩崎孝志 외 5인 2012:15-16 재인용). 
와타제의 발언을 보면 목사가 아니라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거짓 신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는 일본 숭배적 종교가와 다를 바 없다. 성령에 감동되어 회심한 크리스찬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유니테리안, 독일자유주의 신학을 대변하는 일본조합교회의 
지도자다운 발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일본조합교회의 한반도 전도는 철저한 국가사상을 계몽하는 식민지전도이며, 
진정한 복음전도와는 거리가 먼 제국주의 선교의 전형이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조선 전도론의 선교운동사적 특징 
일제시대 하 일본 기독교는 나름대로 신앙적 성장과 조직적 규모라는 양면에 
있어서 갱신과 확장을 기대했다. 그 실현을 위해 그들이 선택한 길이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국가권력에 영합하고, 조선반도지배에 동조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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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의 성경해석과 신앙적 확신이 있었으며, 국민의례로서 천황숭배와 신사참배를 스스로 
행하였다. 그리고 “조선전도”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에 우상숭배를 강제로 추진했다. 
일본조합교회를 중심으로한 이러한 조선전도론의 내용을 피어슨의 선교학적 원리에 
비추어 보면서 조선전도론의 선교학적 결함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조선전도론 
조선전도론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선교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일본의 침략전쟁 특히 여기에서는 조선반도의 백성을 천황의 신민(臣民 )으로 
만드는 동화정책을 동반한 식민지 지배에 편승한 당시의 천황숭배를 긍정하는 일본인 
기독교 지도자 및 일본인 크리스찬들의 협력하에 행해진 일본식 기독교의 포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의 나라 확장을 
조선반도에서 이루려고 하는 식민지 전도론이다. 소외와 제압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복음의 알림을 전하는 선교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빠진 일제 식민지 
침략에 응하여 정치, 경제, 문화적 침략에 앞잡이가 되어 진정한 복음전도와는 거리가 먼 
활동이었다(徐正敏 2009:155). 
조선전도를 수행한 중심인물들 
우에무라 마사히사 (植村正久 1958-1925) 
일본기독교회 소속인 우에무라 마사히사는 당초, 조선총독부가 한국을 병합한 후 
일본 기독교 조선인 전도에 의한 정신적 동화 정책을 한층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임무가 
맡겨졌을 때 관련 선교사 단체가 한국과 동일한 장로파인 것과, 우에무라 자신도 반대의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임무를 거절했다(韓晳曦 1988:93).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일 우에무라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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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조선반도는 하나님께서 일본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에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일본정부에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지역을 넓혀 주시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본의 안전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일본은 선진국으로서 한국을 병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일본 개신교의 
교황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인물이었기에 이러한 우에무라의 발언은 극히 소수의 회의적 
반대 의견을 없애고, 일본교회 전체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일본의 지배하에 놓여진 
조선반도에 대한 교화도 일본의 기독교의 임무라고 하는 통일된 견해를 갖게 하는데 
박차를 더하게 만들었다(徐正敏 2009:22).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의한 인간이 통제하는 
국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었지, 
국가가 우선이 아니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영합하여 자신들의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현존하는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하나님 눈에 악이었기에 그 악에 맞선 행위이다. 그렇다고 
하면, 일본의 교회가 침략하여, 전도하고, 행진해야 만 하는 땅은 조선이 아니라, 천황제 
이데올로기하 황민화정책을 추진한 우상숭배 행위 및 그 정당화에 매진하고 있는 
일본국가임이 확연하게 보인다. 싸워야할 신앙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다. 구약성경의 말씀을 침략전쟁을 정당화히기 위해 이용하고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혼동하고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국가가 하나님 편에 속하고 있다고 하는 착오에 
빠져 신앙적 변질을 체현한 자가 우에무라이다. 
에비나 단죠(海老名弾正 1856-1937) 
우에무라 마사히사가 조선반도전도의 임무를 거절하자 조선총독부는 
조선선교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일본조합교회 지도자인 에비나 단죠에게 그 임무를 
타진하였다. 한국병합에 우쭐대고 있던 에비나는 그것을 쾌히 승낙했다(韓晳曦 1988:93). 
에비나는 조선반도의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한 러일전쟁을 “신국(神国 )건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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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적(自衛的) 의식이라며, 조선인의 일본화가 급선무인 것과, 그 동화를 위한 지도를 
종교에 구했다.    
에비나는 한일합병은 일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어서도 유익한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병합에 의해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부활하고, 썪은 것 같이 천한 
상태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변화되어, 썩어가는 육체에서 썩지 
않는 신성한 몸으로 변하였다고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일본에 의한 
식민지지배를 조합시켜, 혼합적 신학해석을 전개했다(서정민 2000:148-149). 
또한, 에비나는 “일본 천황제의 중핵이 된 신도는 기독교와 서로 닮은 인격젹 
종교이다. 신도의 인격적 다신교가 천황숭배라는 유일신교에 진화, 발전했다. 따라서 
명치유신에 의한 천황이 유일한 군주가 된 일본에서는 신도가 만유를 통치하는 유일신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기독교와의 동일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된다”고 말하였다.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중핵으로 유일 체계로서 확립한 일본의 사상은 기독교 사상체계와 
유의점이 있으며, 두 개의 사상은 서로 용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徐正敏 2009:139). 
에비나의 국가주의적, 국수주의적 주장은 완전히 기독교 정신과 반대되는 것이며, 
굉장히 황당한 논리 전개이다. 혼란의 시대의 일본사회에 있어서, 기독교가 생존하기 위해 
국가체제에 영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은 종교단체로서의 기독교 유지에는 도움이 
되는 발상일지도 모르나, 그리스도의 몸인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이러한 신앙적 
견해로는 존재할 수 없다. 
에비나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대일본황국의 하위에 존재하여, 일본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구축하기 위한 종교적 도구밖에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와타제 츠네요시(渡瀬常吉 1867-1944) 
에비나 단죠가 조선전도를 쾌히 승락한 후, 그의 문하생이면서 제자이며, 
일본조합교회 목사였던 와타제 츠네요시는 그것을 실행해 옮겼다. 조선반도에 있는 
일본인 전도를 위해 서울에 부임하여 경성학당장으로서 8년간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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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비나의 생각을 적확하게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탓인지 조선전도의 
책임자로서 정략적 선교의 책임자로서 1910년에 취임한다(徐正敏 2009:146). 
와타제의 조선전도론은, 한일합방은 조선인을 대일본제국 신민으로 교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에비나의 견해와 동질의 것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고 하는 
점에서는 에비나 이상의 천황제 이데올로기 신봉자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와타제는 정치적으로 한일합병하는 것 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일본국민으로서의 
긍지를 갖는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국민으로서의 교화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와타제도 에비나와 똑같이 대일본제국이라는 우상에 기독교 신앙을 두었다.  
대일본제국의 위용을 세계에 널리 알려야한다는 와타제의 견해로 인하여 
일본조합교회의 조선전도론은 더욱 고무되어 마침내 서울과 평양에 교회를 설립하러 
간다(土肥昭夫 2004:309). 그러나 와타제의 지도하에 진행된 조선전도는 1919년 3월에 
일어난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쇠퇴하여 갔다. 3.1독립운동에 대한 와타제의 견해는 
대일본제국의 지배에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키고, 게다가 그 운동을 주도한 대다수가 
한국인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것에 대해, 그들 한국인 크리스찬에 대해 “편협하고 완고한 
신앙”을 버리고, 대일본제국에 복종하는 “건전한 신앙”을 육성해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土肥昭夫 2004:311). 
이 사상이 일본정부의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미신적 확신을 촉구하고, 후에 
신사참배 강요로 이어져간다. 어떤 의미에서 와타세는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상숭배를 조선반도에서 신사참배 강요라는 우상숭배를 주도한 거짓 
예언자들, 혹은 거짓제사장일지도 모른다. 
조선전도의 신학적 과오 
앞서 기술한 신명기31장7절 말씀뿐 아니라, 상기 중심인물들의 조선전도에 신학적 
확신의 근거가 된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는 로마서 13장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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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과 마태복음 22장 21절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일본제국이 벌려 놓은 일을 냉정히 바라보며, 또한, 
섬기는 자로서가 아닌 국가권력에 복종하는 자로서, 순교라는 아픔을 피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자신들에게 좋게 해석하여 이용한 성경말씀이다. 이러한 말씀을 미신적 
천황제국가를 옹호하기 위해 쓰는 것은 그들의 궤변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묵상하여 알아야 만 했던 것은 사도행전 5장 29절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의해 목숨을 걸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했다. 로마제국과 민중의 박해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영광스런 순교를 이루었다. 
일제시대하의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기개와 성경신앙이 없었다. 에비나와 
와타제가 신봉한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이기도 하며, 비운의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기도 
했다. 
피어슨(Pierson)의 선교학적 원리에 조명하여 본 조선전도 
일본조합교회에 의한 조선전도는 피어슨의 부흥과 확장의 선교적 원리를 완전히 
역행하여 쇠퇴하여 갔다. 
우선, 피어슨의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은 새로운 신학적 돌파와 함께 간다는 신학적 
돌파이론(Theological Breakthrough)에 비추어보면, 일제하 일본조합교회가 조선전도에 
이용한 성경말씀 그리고 신학적 해석은 상기 이론과는 심하게 다른 이질적인 것이다. 
피어슨은 신학적 돌파이론(Theological Breakthrough)을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의회의 예를 들며 그 때까지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버린 성경신앙 또는 신학적 
원리의 발견과 재발견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 영혼구원의 일이 퍼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어간다고 설명하고 있다(2009:18-19). 
그러나 일본조합교회가 생각한 신학적 해석은 성경신앙이나 신학적 원리의 
발견이나 재발견이 없으며, 성경해석에 대단한 과오를 범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았다. 일본조합교회의 성경해석은 압제와 신음에 고통스런 사람들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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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과 결코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전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일본의 크리스찬들을 미혹케하고,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것이었다. 조선전도론은 국가권력에 영합한 덕분에 
일순간의 강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진리를 알리는 선교가 아닌 
정치적 논리 위에 선 식민지 전도론이었기에 곧 쇠퇴하여 갔다. 
또 피어슨은 리바이벌과 확장에는 새로운 신앙 생활양식을 동반한다고 하는 
새로운 신앙양식 이론(Spiritual Dynamics Theory)의 구체적 예로서 한국의 구역예배와 
소그룹 활동, 평신도 운동, 성경공부, 뜨거운 찬양, 영적 은사의 활용, 신비적 체험, 십자가 
구속에 대한 깊은 이해, 희생적 헌신을 들고 있는데(2009:18), 일제하의 일본의 기독교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생활양식이며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도끼리의 교제를 통해 신앙에 깊이를 더하는 구역예배가 아니라, 천황에 대한 
충의를 맹세하는 천황숭배 예배가 행해졌다. 소그룹이나 평신도 운동과 같이 신도 
개개인이 교회생활 가운데 활약하는 것이 아니라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교화하는 
교회지도자들에 의한 교회지배가 행해졌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해가기 
위한 성경공부가 아닌, 국수주의를 정당화하는 성경해석이 만연해 있었다. 뜨거운 찬양 
대신에는 뜨겁게 천황을 높히는 키미가요(君が代)가 교회내에서 제창되었다. 그리고 영적 
은사와 신비체험이 아닌, 서구 종교를 신봉하는 자신들을 자비롭게 받아주셨다고 
착각하며 천황제 국가의 중핵인 천황체험을 촉진하였다. 또한, 십자가 구속의 깊은 이해가 
아닌, 십자가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활동을 펼쳤으며, 생명을 걸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적 헌신은 없고 지상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이웃을 괴롭히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모든 선교활동에는 핵심인물이 있다고 하는 핵심인물 이론(A Key 
Leader)에 따르면, 선교활동을 일으킨 인물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체험하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적 정열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교비전을 함께 나누며, 
확신시키는 일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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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선전도라는 선교활동에는 핵심적 인물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중에 한명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체험을 하고 조선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선교의 정열을 받아 그것을 실행에 옮긴 자는 없다.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을 천황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천황선교를 주님의 선교라고 하는 틀린 체험을 하고, 
왜곡된 선교비전을 서로 나누며, 사람들을 동원했다. 조선전도를 추진한 리더들은 
정권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는 뛰어날지언정, 하나님의 참 선교비전을 성도들과 나누는 
능력은 갖고 있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두 조직체 이론(Two Structures)이다. 두 조직체라는 것은 교회조직과 
선교단체조직을 말한다. 두 조직 모두 하나님의 선교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모든 선교는 이 두 조직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교회조직은 주로 
지역교회를 의미하는데, 같은 문화, 같은 민족, 같은 언어의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선교를 해나간다. 선교단체조직은 다른 문화,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등을 포함한 
해외선교를 주로 담당한다(2009:18). 
이 두 조직 간에는 갈등과 대항이 있기도 하며 또한, 서로 돕고, 격려하는 가운데 
선교가 행해져왔다. 일제하 조선전도는 일본의 교회조직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구미의 
선교단체는 일본의 조선전도를 대개 못 본척했다. 또한, 순수한 일본인에 의한 선교단체가 
만들어질 분위기도 아니었다. 각 조직 간의 갈등은 다소 있었어도 결국, 국수적 선교활동을 
추친함에 반대하는 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경쟁하듯 나라의 종이 되기 위해 대항의식을 
불태웠다. 1941년에는 이미 국가의 충견으로 전락해버린 30여개의 교파들의 일본 
기독교는 모든 잡신들의 위에 선 천황 밑에 일본기독교단이라는 하나의 단체로 
합병시키고, 신사참배를 교회행사의 하나로 정하고, 궁성요배를 예배순서에 넣기로 했다(
土肥昭夫 2012:467). 이렇게 일제하에 있던 일본 교회조직과 선교단체 모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일본조합교회가 솔선하여 행했던 일본 기독교의 조선전도라는 선교운동은 
피어슨의 선교학적 원리에 비추어보면, 그 선교학적 결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부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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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참배강요에 대한 한국교회의 반응 
일본조합교회의 조선전도는 이윽고 쇠퇴하여 갔다. 그 원인을 사회학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조선인의 근대민주주의정신 확립에 따른 조선인들의 분노가 1919년 
3.1독립운동으로 표면화된 것과 조선총독부로부터 금전적인 원조가 단절되었다는 
점이다(徐正敏  2009:160-161). 그리고 선교학적인 원인으로는 전단락에서는 피어슨의 
선교학적 원리에 비추어본 것처럼 진정한  복음선교와는 거리가 먼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타도된 식민지전도였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조선전도론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1920년대에 들어서 조선반도에 
신사참배를 강요함으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일본제국은 조선에 대해 폭력적인 
지배를 더욱 강화하였고, 조선인들을 천황의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충성심을 북돋기 위해 
신사참배 강요로 돌진해갔다. 신사참배강요는 학교에서 시작하여, 곧 조선반도 전토에 
이르는 국민의례로서 복종시켰다. 그리고 이 때도 일본정부에 붙어서 한국교회 및 그 
지도자들, 신도들의 신앙적 교육이라는 명목하 일본 교회가 솔선하여 신사참배를 
추진했다(Pierson 2009:577). 
이 항목에서는 일제말기 조선반도전도 실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사참배 
강요과 그 실천에 다달은 신학적 해석을 살펴봄으로서, 한국교회의 반응을 피어슨의 9까지 
선교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신사참배강요와 일본교회의 대응 
신사참배 문제는 3.1독립운동 이후 강하게 대두되었다. 제국주의 말기를 향하고 
있던 일본제국은 한층 더 강한 정신교화를 목적으로 황국신민으로서 천황제 국가에 
충성을 다하게 하기 위해 신사참배 강요에 힘을 기울였다. 조선총독부는 “종교와 신사의 
본질을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신사는 황실의 선조와 국가에 공헌을 한 국민의 조상 등을 
모시고, 국민으로서 숭배하는 마음을 갖도록 정해진 국가의 시설이며, 종교와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신사비종교(神社非宗教) 성명하에 신사참배를 추진하였다 (徐正敏 
20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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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화정책에 일본 기독교도 여러가지 형태로 호응하였는데, 가장 중대한 사례 중 
하나가 신사참배활동의 설득이다. 1938년 6월에는 일본기독교회 대회장인 토미타 미츠루 
(富田満)목사가 내한하여 신사참배를 하도록 제교회를 순회하며 설득했다. 1938년 9월 
제2회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시키게 되는데, 이는 최후의 요새였던 장로교회를 
무너트리는 것으로 신사참배의 강제는 절정을 맞이하게 된다. 일본의 기독교회가 
신사참배는 “국민이 해야할 의례이다”라는 정부견해에 동조했기 때문에 한국기독교는 
한국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의 하나로서 기록되고 있는 신사참배강요라는 
폭풍에 휘말려 들었다(岩崎孝志 외 3인 2006:45). 
일본기독교 대표로서 한국을 방문하여 순회한 토미타는 어디를 가든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신사비종교를 제창하고, 신사참배를 철저하게 국민의 도리로서 행해야만 
하는 국가의례인 것을 강조했다. 또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신교(信教)의 자유를 짓밟으며 
특정 종교예배를 강요한 일은 없으며, 기독교가 금지되었을 때만 순교를 해야한다며 
한국의 크리스찬이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신사참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토미타는 일본의 주류 
기독교와는 달리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로 하는 견해를 갖은 저작물과 저술등이 
조선반도에서 다수 간행되어 또 이것을 열심히 숙독한 한국인 목사나 크리스찬이 다수 
있었다고하는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徐正敏  2009:92,94). 그 자세로부터 마음속 깊이 
토미타는 천황과 신사를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목사로서의 본분을 잊고 있는 이름뿐인 크리스찬이었던 것이다. 
일본측의 신학적견해 
청교도적 신앙에 입각한 신앙공동체인 미노오 미션(美濃Mission)의 신사참배 
불참가나 미션스쿨인 죠치(上智)대학의 학생이 야스쿠니(靖国)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일부 신앙적 반기를 든 자들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일본의 기독교는 신사참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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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따른 신앙적 행위라고 수용했다(徐正敏 
2009:88）. 
1933년부터 1934년에 걸쳐 신사참배문제를 성경적 해석에 의해 논증한 야마구치 
노리오(山口徳夫)가 주장한 논설은 다음과 같다. 
조선반도의 장로교파의 학교, 크고 작은 115학교가 신사불참배를 
이유로 폐교되었다. 그들의 신사불참배는 성경해석의 편협과 오해에 의한 
것으로, 진심으로 유감이다. 신사참배는 새로이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국민(조선민족을 포함한)의 미덕이다. 조상숭배의 전형이며, 
조상숭배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다. (중략) 
그리스도가 중요시했던 십계 중 다섯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부모가 현존하든지 말든지 부모의 조상은 공경해야만 한다. 또 
예수님이 부른 “아버지”, 방탕아가 돌아와 부른 “아버지”, 1세기의 
유대인이 2000년전 아브라함을 부른 “아버지”는 모두 같은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십계에서 말하는 “부모”란 조상과 동일하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徐正敏 2009:88-90 재인용). 
야마구치는 “신사참배=조상숭배=부모공경=신사비종교”라는 독자적 성경해석과 
논설을 펼쳤다. 어리석게도 이 논설은 일본 기독교 전체에서 받아들여져서, 천황숭배도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까지도 정당화하는 상태에 이르렀다(徐正敏 2009:91). 
야마구치가 주장하기 전부터 일본조합교회의 목사이며 신학교의 교수이기도 했던 
카나모리 미치토모(金森通倫1850-1945)에 의해 조상숭배도, 천황숭배도 좋다고 하는 
“일본류 경신숭조(敬神崇祖 )”를 일본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것을 기독교의 교의 이상으로 중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야마구치의 견해는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롭게 표현했을 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 오랜 키리시탄(크리스찬) 
금지제도에서 해방되어, “공인종교의 지위”를 획득했다라고 하는 마음에서인지, 성경적 
크리스찬의 모습보다도, 일본사회에서 비난받지 않는 기독교인을 연기하는 것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질된 신학적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岩崎孝志 외 4인 20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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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참배에 대한 한국 교회의 저항 
한국인 크리스찬도 권력에 굴하여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천주교와 감리교는 “신사참배는 정치적 활동” 이라고 이것을 승낙했고, 장로교회는 
1938년 9월까지 전국 23개 모든 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다. 경찰은 신사참배에 따르지 
않으면 투옥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장로파의 일부 사람들은 강경하게 거부하였다(
岩崎孝志 외 3인 2006:45).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신사참배 설득을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인 
토미타 미치루(富田満)와 거센 토론을 펼친 주기철 목사가 있다. 신사참배에 반대하여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결국 순교한 한국의 주기철과 가장 전형적인 일본의 국가적응형 
크리스찬이었던 토미타의 만남은 그 자체가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徐正敏 
2009:92). 
주기철 목사의 신사참배에 대한 투쟁은 신사참배가 확실히 기독교 진리에 
반역하는 죄라는 것을 역설하고 1929년에 경남노회에 신사참배 거부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1936년에 부임한 평양산정현교회에서는, “신사참배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범하는 죄이기에 이에 철저히 배격해야만 한다. 신사참배에 응한 신도는 지위나 신분을 
불문하고 공개제명 처분하고 교회에서 추방한다. 신사참배거부에 의한 일체의 책임은 
당회장인 내가 진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주기철 목사의 행위가 일본 경찰의 눈에 뜨지 
않을 리가 없다. 결국 생애 4번 투옥되고 5년을 옥중에서 보내고, 마지막에는 
평양형무소에서 순교한다. 옥중에서의 경찰 고문은 너무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그 
고통은 극히 참아내기 어려운 것이었다. 전기고문, 거꾸로 매다는 고문, 때리는 고문은 
보통의 고문이며, 생 손톱을 벗기기 위해 가느다란 대나무 꼬챙이로 찔러대는 고문은 매우 
고통스런 고문이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은 알콜램프의 심지를 요도에 찌르는 
것이었다고 한다. 피가 흐르고 면도칼로 피부를 벗겨내는 듯한 아픔이 계속되어 이 고문을 
받으면 소변을 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격통이 찾아오며,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방으로 
돌아와서도 안절부절 못하고 변기를 붙들고 울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이 죽을 만큼의 
고통은 한달이나 계속되었다(岩崎孝志 외 3명 2006: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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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철 목사에게 있어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는 기독교 신앙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으며, 신사참배 및 천황숭배와 기독교 신앙은 결코 서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다. 주기철 목사와 똑같이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된 크리스찬이 약 
2,000여명이며, 옥사한 자가 50명에 달한다. 
피어슨(Pierson)의 선교학적 원리에 조명하기 
피어슨의 모든 선교운동에는 핵심인물이 있다고 하는 이론(A Key Leader)과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은 새로운 신학적돌파가 함께 간다는 신학적 돌파이론(Theological 
Breakthrough)의 양면에서 신사참배 강요운동을 분석해 보자면, 일본의 기독교회 측에도 
한국의 기독교회 측에도, 핵심인물이 존재하고, 신학적 돌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2009:18). 그러나 그 내실은 양극단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일본 기독교에는 신사참배 강요에 두손 들고 찬동하고, 추진한 토미타 
미츠루(富田満)가 있었다. 일본의 전체 기독교를 대표하여 황국신민으로서의 국민의례를 
장려하기 위해 한국에 부임하여 “편협적 신앙심”을 바꾸게 하기 위해 의기양양하게 한국 
크리스찬들을 설득하였다. 비록 변질된 것이기는 하나 어떤 의미에선 그 나름대로 
선교활동, 복음전도활동을 행한 것이다. 그 결과 신사참배에 동조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 일본 기독교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결실이 있었다. 또 거기에는 신사참배 
또는 천황숭배는 비종교라고 하는 그의 신학적 돌파가 있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 
29절의 베드로의 말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은 오직 한분이시며, 하나님 이외의 것을 신이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반하는 행위를 신학적 돌파로 한 과오를 범했다. 
피어슨의 선교학적 원리에 비추어보면 신학적인 돌파가 너무 심하여, 성경 말씀에 머물수 
없었던 본말이 전도된 모습을 드러내고 만 것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신사참배에 굴하는 자도 있던 반면 한국의 기독교에는 주기철 목사와 같은 
핵심인물이 적어도 50명은 있었다. 그들 또한, “천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성경신앙으로 우상숭배와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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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예배를 혼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신앙적 돌파가 있었다. 그 신앙적 돌파는 
신사참배를 목숨을 걸고 거부하는 형태로 나타내어 일사각오의 신앙에 돌아가는 숭고함을 
해방 후 한국 기독교계에 남겨주었다. 토미타가 ‘편협한 신앙’이라고 비하한 주기철 
목사의 신앙이야말로 성경 말씀의 진리를 재발견하는 신학적 돌파였다. 이 열심은 
피어슨이 새로운 신앙양식 이론(Spiritual Dynamics Theory)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든 
한국의 뜨거운 신앙스타일로 이어져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2009:18). 
식민지전도가 전후 일본교회와 한국교회에 준 영향 
전 단락까지 일본교회가 일제시대하에 행한 조선전도에 대해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그리고 교회론적으로 분명한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일본 교회가 종전후의 행보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정부는 조선전도를 실행한 일본조합교회를 모체로 하여 또 다른 
여러 종파와 함께 강제적으로 합병시켜,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최대의 
기독교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일본기독교단이다. 이 일본기독교단에 의해 1967년에 전쟁 
책임에 대하여 고백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 고백의 내용에 따른 변혁이 일본 기독교계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다. 
한편, 한국교회는 전후, 신사참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는 했으나,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한 것에 대한 신도와 목사들의 일정의 
회개가 있었으며, 심기일전하여 교회활동과 선교활동을 추진하려 노력했다. 그 차이가 
전후 일본교회와 한국교회의 성장에 준 영향은 측량하기 힘들 것이다. 
이번 항목에서는 피어슨의 9가지 선교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전후 일본과 전후 한국 
양국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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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의 일본교회 
전후의 일본교회에 필요했던 것은 천황제 이데올로기 국가의 하부조직으로 
타락해버린 자기반성이며, 전후 책임의 자각과 표명이었다. 그러나 일본 기독교는 전쟁 
이전의 체질과 정신을 그대로 두고, 표면적 조직체만을 바꾸어갔다.  
패전후 일본기독교단의 첫 대위원회에서 한국교회에 신사참배를 행하도록 
설득했던 토미타 목사는 “내게 전쟁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그 
책임이 있다고 해도 지금 총리자(대회의장)로서 사직하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해야 할 중요책무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하는 것은 무책임이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서 보면 토미타는 자신의 전쟁 책임 즉, 천황 및 우상숭배를 행한 
신앙책임과 한국교회에 박해와 위해를 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일로 생각하고 
그러한 전쟁 책임보다도 중요한 현안과 그 처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土肥昭夫 
2004:414-416). 이 시점에서 일본기독교단 즉 일본개신교는 가해사실을 명백히 하지 않고 
있다. 다양한 교단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일본교회의 전쟁 책임의 죄의 고백이 이루어진 
현재에 있어서도 여전히 일본교회의 전쟁 책임에 대해서 이의를 제시하는 일본 목회자나 
신도가 있는 것의 시작은 바로 토미타의 발언에 집약된다고 생각된다. 
일본기독교단의 전쟁 책임고백 
1965년 9월에는 일본기독교단의 오오무라 이사무(大村勇) 총의회장이 대한기독교 
장로회 제50회 총회에 참석하여 한국교회에 사죄하기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오오무라 
의장은 “한국교회의 사람들의 말을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듣고 싶다. 일본이 범한 죄와 
일본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하고, 
대한기독교 장로회 제50회 총회에 출석했다. 그러나 총회에서 오오무라 의장이 
내빈축사를 하는 것에 대해 3시간에 걸친 격한 토론이 있었다. 침략전쟁에 가담하고,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한국 교회를 괴롭히고 전쟁 책임도 다하지 않으려고 한 일본교회에 
대한 항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오무라목사의 진지한 사죄의 말에 회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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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로서 그 뜻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은 평화의 움직임의 한 발자국의 
전진으로 보였다(渡辺信夫 외 4인 2008:91-94). 
이 오오무라 목사 방한을 계기로 교단의 전쟁 책임을 분명히 해야한다는 소리가 
점차 실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일본기독교단에서는 1967년에 교단 총회의장 
스즈키 마사히사(鈴木正久 )의 이름으로 “제2차 세계대전하에 있어서 일본기독교단의 
전쟁 책임의 고백”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희들은 교단의 이름하에 전쟁을 긍정하여 인정하고, 지지하고 그 
승리를 위해 기도로 섬겼던 것을 내외를 향하여 성명을 밝힙니다. 저희 
교회도 죄에 빠졌습니다. 저희들은 ‘감찰’의 사명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 깊이 아픔을 느끼며 이 죄를 용서해주시기를 바라며, 세계의, 특히 
아시아의 여러나라, 그곳에 있는 교회와 형제자매, 또 우리나라(일본)의 
동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岩崎孝志 외 3인 2010:154 
재인용). 
불행하게도 이 “전쟁 책임고백”은 찬비여론을 불렀다. 이 고백에 반대하는 일본인 
목사와 일본인 신도들의 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국주의적 지배에 대한 
책임의식의 결여, 침략의 책임의 사죄와 회개의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후 일본기독교단에서 분파된 토미타미츠루 목사가 소속해 있던 일본기독교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일본기독교는) 한국과 조선에 대한 “명치이래”의 침략행위를 
긍정하고, 그것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서있어야 만 하는 신앙에 
서지 않고, 이웃나라의 주의 교회의 신앙고백을 짓밟고, 신사참배를 강요한 
죄를 우선 유일하신 주 하나님 앞에서 참회합니다. 그 결과 다대한 희생과 
순교를 여지없이 당한 한국, 조선의 기독교회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스스로져야할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고, 말씀의 진리에 서서 
대담하게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고 
특히 기도해야할 것을 기도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죄를 참회하고 사죄하지 않고 지내오며, 반세기 이상에 
걸쳐서 불문에 부쳐온 자신들의 태만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에 
깊이 반성합니다(岩崎孝志 외 3인 2010:155-156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성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크리스찬까리의 상호이해와 
회개가 이루어져, 그 내용을 일본의 각지역 교회에서 나눔이 있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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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려신학교에서 배우고, 일본동맹기독교단의 아카바네(赤羽) 성서교회에서 
사역중인 노데라 히로후미(野寺博文)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근 특히 생각이 드는 것은 일본교회가 오늘날 천황제의 주문적 
속박을 얼마나 극복하고 있는 것일까. 요즈음 어느정도의 목사가 천황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확실히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 “히노마루, 키미가요 
(日の丸・君が代)”문제의 심각함을 목사는 제대로 신도에게 가르친 것일까. 
임원이나 신도의 반대를 두려워하여 진리를 설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흑백을 정확히 하지 않는 설교 밖에 할 수 없을까. 전시 중에 한번 
패배한 일본교회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상과의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박해를 받지않기 위해, 겨우겨우 비참하게 연명하고 있는 
“패배자(마케이누;負け犬)근성”이 아직 다 빠져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러한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교회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 세상은 급격하게 우익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진리를 말하면 당연히 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사람취급을 못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전시중의 
교회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더욱 교회는 
세상의 상식이나 평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성경에서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岩崎孝志 외 3인 2006:97). 
일본에서 11년간 재일한국인으로서 목회를 경험한 필자도 노데라 목사의 의견에 
찬동한다. 양심적 의식이 있는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신도들은 일본교회의 부(負
)의 역사에 대해 알며, 회개하는 자세를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본정부와 사회에서 발신하는 왜곡된 역사에 영향을 받아, 앞서 말한 역사적 사실들을 
모르거나, 또한, 안다고 하더라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 내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재 일본의 상황이다. 
전후의 한국교회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조선반도에 해방이 찾아왔다. 이 때 모든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기독교도들이었다. 해방까지의 조선반도의 여러 교회들은 신사참배에 
반대했었기 때문에, 약 70여명의 목사와 2,000명의 신도가 투옥되었고, 200군데가 넘는 
교회가 폐지당하였다. 약 70명의 목사중 50명은 감옥에서 순교하고, 해방후 석방된 것은 
2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출옥성도”로서 존경받았으며, 주기철목사가 시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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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산정현교회에 모여 한국교회 재건에 관해서 기도하고, 숙고한 후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신사참배를 한 교회의 지도자는 깊이 회개하고, 스스로 깨끗해진 후 성직에 임할 
것. 신사참배를 한 목사, 전도사, 장로는 최소 2개월 이상 근신하고, 교회앞에서 공개 
참회할 것. 성직자들이 근신중에는 평신도가 교회의 예배와 지도를 행할 것(閔庚培 
1974:147-148). 
그러나 한국교회의 재건활동은 이 기본원칙에서 일치단결하여 행해지지 못했다. 
투옥되지 않았던 목사들이 “옥중에서 고생한 자도 감옥 밖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던 자도 
똑같이 고생했다. 또 참회는 공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된다”는 반론을 
했기 때문에 분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여기에서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버리고, 신사참배 강요에 굴했던 한국교회는  분명히 회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것을 이끈 교회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회중 앞에서도 그것을 참회할 
필요가 있었다. 새로운 막이 열리려고 하던 한국교회를 위하여 영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불가결한 일이었다(김영재 2009:285-286). 
각교단, 교파는 일제시대에 강제로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이라는 이름하에 
통합당하였다가 곧 분열하여 갔다. 그 분열에는 교회론적, 신학적 요인들이 여러가지 
있었으나, 그 중에 가장 큰 이유중 하나로서, 신사참배에 굴하였는가, 굴하지 않았는가 
하는 신사참배 해석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두고 싶다(Pierson 2009:578). 
피어슨(Pierson)의 선교학적 원리에 조명하기 
피어슨의 선교정보의 확산은 선교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선교정보 
확산 이론(Information Distribution)을 통해 전후 일본교회의 참회를 고찰하여 보면, 
일본기독교단도, 일본기독교회도, 또 기타 전시중의 죄와 책임을 고백하고 있는 제교파의 
성명도 일본 전체의 교회, 전체 크리스찬들과 충분히 공유, 확산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있다(渡辺信夫 외 4인 2008:96). 성명을 작성하는 의도는 일본교회가 갱신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좋은 성명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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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 아쉽다. 앞서 예를 들었던 노데라 목사의 
말대로 일본교회 전체의 갱신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면, 확산에 힘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역사인식을 공유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전시중 강제적으로 일본기독교단이라는 하나의 교단으로 합병되는 호된 경험을 했던 
탓인지, 일본교회는 초교파적으로 하나의 과제를 처리하는 것을 싫어하고, 심할 경우 
교단이 다르면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인정 조차 하지 않는 일이 있을 정도이다. 더욱이 
일본의 근대사에 있어서 특히 제2차 세계대전하 일본은 미국에 의한 원폭투하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해자의식이 약하고, 오히려 피해의식이 만연해 있는 것도 그러한 경향을 
강화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교회의 갱신을 위한 역사인식의 확산은 피어슨의 또 하나의 선교학적 원리와 
연결이 되는 데, 그것은 역사/상황적 조건 이론(Historical/Contextual Conditions 
Theory)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변하지 않으나 우리들이 직면하는 역사적 상황은 언제가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과 확장은 역사적, 상황적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일어난다고 하는 이론이다(2009:19). 
다행히도 일본 기독교계는 일부의 양심적 또는 상식적 역사인식을 갖게 된 
목사들에 의해, 전시중 교회책임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뿌릴 씨앗은 갖고 있다. 
다음은 언제 어떠한 모양으로 뿌리면 최대의 결실을 수확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역사적, 상황적 일치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5)라는 
세례요한의 말대로, 일본에서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 때가차고 우선 과거의 역사를 
현존하는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알고 회개할 것을 믿고 그 때를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그냥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자가 지금 
있는 곳에서 허락되는 한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또 그 때에 일어날 풍성한 열매를 맛보며 
나아가면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 자들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변두리의 작은 활동에서부터 
언제나 갱신과 확장이 일어났었다고 하는 피어슨의 변두리이론(Periphery Theory)이 
현실화되는 것을 기도하며 계속 교제하여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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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한국교회의 모습을 피어슨의 신학적 돌파이론(Theological Breakthrough)에 
비추어보면 유감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다. 순교한 주기철목사의 신학적 돌파에 맞춰보면 
교회재건을 위한 기본원칙이라는 신학적 돌파가 20여명의 출옥성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신학적 돌파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꼭 필요한 “회개의 실천”이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 한 것을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회개한 후에 한번 구원에 이른 자를 
하나님은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은혜를 향수하기 위한 신학적 돌파였다.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양 속성을 한국교회 전체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목사들에 의해 이 신학적 돌파가 
중동무이한 형태로 실행되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일사각오로 순교해 간 자들을 통해 이 고통을 동반한 신학적 돌파를 문자 
그대로 실천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신 것이 이후 한국의 폭발적인 부흥이 
아니었을까. 성경의 진리를 재발견하고, 비록 그것이 아픔을 동반한다고 하더라도 
실천한다고 하는 신학적 돌파이론의 신뢰성을 한국교회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요약 
본장에서는 일본교회와 한국교회가 지닌 갈등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입장 다루었다. 특히 일제시대하 일본기독교의 
주류교단이었던 일본조합교회(日本組合教会 )가 조선반도에서 행한 조선반도전도의 
실태를 이해하고, 조선반도전도론의 특징과 당시 한국교회의 반응 및 전후 한일 양국간의 
교회에 준 영향을 피어슨의 선교역사의 9가지 논지를 반영하여 고찰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일본식민지 시대를 일본제국정부가 군국주의적 파시즘으로 
조선반도를 야만적 힘으로 억눌렀다고 인식하지만, 그 실상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군국주의적 파시즘이 아닌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근간으로 한 대외침략 
국책이었다는 것이다. 일본기독교가 일본정부와 협력하여 한국 교회의 신앙탄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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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하며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국책에 영합한 것이다. 그 탄압을 시도한 중심 
교단은 일본조합교회였다.  
둘째, 일제시대하 일본기독교는 나름대로 신앙적 성장과 조직적 규모라는 양면에 
있어서 갱신과 확장을 기대했다. 그 실현을 위해 그들이 선택한 길이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국가권력에 영합하고, 조선반도지배에 동조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그들 
나름의 성경해석과 신앙적 확신이 있었으며, 국민의례로서 천황숭배와 신사참배를 스스로 
행하였다. 그리고 “조선전도”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에 우상숭배를 강제로 추진했다. 
피어슨의 선교학적 원리에 비추어보면, 진정한  복음선교와는 거리가 먼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타도된 식민지전도였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다. 
셋째, 일본제국은 조선에 대해 폭력적인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 조선인들을 천황의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또한, 충성심을 북돋기 위해 신사참배 강요로 돌진해 갔다. 
신사참배강요는 학교에서 시작하여, 곧 조선반도 전토에 이르는 국민의례로서 
복종시켰다. 그리고 이 때도 일본정부에 붙어서 한국교회 및 그 지도자들, 신도들의 신앙적 
교육이라는 명목하, 일본교회가 솔선하여 신사참배를 추진했다. 이러한 일본교회가 
일제시대하에 행한 조선전도의 내용은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그리고 교회론적으로 
분명한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넷째, 전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일본 교회는 종전 후의 행보를 시작했다. 여러 
교단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교회의 전쟁 책임에 대하여 죄책고백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 고백의 내용에 따른 변혁이 일본기독교계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다. 한편, 한국교회는 전후, 신사참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는 했으나,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한 것에 대한 신도와 목사들의 
일정의 회개가 있었으며, 심기일전하여 교회활동과 선교활동을 추진하려 노력했다. 
이상과 같이 본 장에서는 한일간의 교회가 그리스도안에서의 화해를 이루어야 할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다루었다. 
다음 장에서는 일제시대의 일본 기독교의 모습을 아모스 5장에 비추어 성경적 
관점에서 그 영적 상태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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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아모스 5장에 비추어본 일제시대하의 일본 기독교 
본 장에서는 아모스 5장 본문의 내용과 사회적, 역사적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일제시대하의 일본 기독교의 실체에 비추어 고찰한다. 
일본동맹기독교단 아카바네 성서교회의 노데라 히로후미 목사는 전후의 
일본교회에 대해서 이하와 같이 말하고 있다. 
패전후 70년간의 일본교회의 발자취는 죄의 심판 아래 있으며, 
하나님은 일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일본교회는 일제시대하, 우상숭배와 전쟁협력의 죄를 범하고 패전후에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많은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민족과 같이 일본 교회는 포로의 백성으로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70년간을 보내왔다(日本同盟基督教団 2015:3-4). 
세계대전 중 일본 기독교는 천황숭배는 종교가 아니라는 비종교화를 선언하고, 
신사참배도 우상숭배가 아닌 국민의례라고 규정하였다. 더욱이 주일예배에 있어서 천황을 
찬양하는 국가를 제창하고, 천황을 향한 충성을 나타내는 궁성요배(宮城遥拝)를 행하였다. 
그뿐 만 아니라 대일본제국에 의한 조선반도지배에 편승하여, 조선전도라는 명목하에 
조선반도의 크리스찬들에게 천황숭배와 신사참배를 주도적으로 설득하고 강요했다. 말 
그대로 포학과 학대와 강탈이라는 불의에 가득찬 신앙적 상태였다. 
거기에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영합한 일본 기독교의 공허한 형식적 예배행위가 
존재할 뿐이었다. 허세를 부리는 국가정책에 휘말려 그것에 열중하여 영적인 시야를 
스스로 가리웠다. 결국 일본은 전쟁에 참패하여 미국에 의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의 
원폭투하라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각 교단에 의한 몇가지의 공적사죄문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전시하의 교회의 과오를 일본 기독교계 전체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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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죄의 심판하에 있다고 노데라 목사는 말한다. 
아모스 5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도 공허한 형식적 종교행위에 만족하고 있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혼합주의적, 혹은 이교도적 종교행위라는 
불신앙뿐 만 아니라, 왕을 신격화하는 행위에 빠져있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2세 통치하에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일정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휘말려서 영적인 시야를 스스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허세로 가득찬 분위기에 
휩쓸려 포학과 학대와 강탈이 소용돌이치는 사회적 상황을 불의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박상훈 1997:250-251).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공평한 판단을 내려야하는 
법정에서도 불의가 만연하고, 악이 선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닫았고, 
앗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해 말씀의 성취를 절망 가운데 경험하였다. 
필자는 아모스 5장 26절에서 27절의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일제시대하의 일본기독교가 신격화된 천황을 예배하고, 
신사참배를 허용하고 그것을 추진한 결과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흥을 경험치 못하고 
근근이 신앙공동체를 운영해갈 수 밖에 없다는 노데라 목사가 주장하는 일본 기독교계의 
모습에 겹쳐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 
아모스서의 상황배경 
아모스서의 시대적 배경은 일제시대의 일본과 일본 기독교와 유사한 점이 보인다. 
아모스가 예언자로서 활동한 이스라엘에는 정치적 강자가 존재하고 또 정치적 약자가 
존재했다. 그것과 동반하여 격심한 빈부의 격차가 존재했고, 차별이 있었다. 그 차별은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넘길 정도로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행해지지 않는 상황이었다(암 2:6). 게다가 영토를 넓히는 일에 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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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있었다. 또 종교적으로는 사회적 성공자라는 틀 안에 들어가기 위해 유일한 참 
창조주를 예배하는 신앙과 타협하고, 세상의 풍조와 국가권력의 발 밑에 엎드린 듯한 
상태였다. 이제부터 아모스서 전반에 걸친 상황배경과 아모스5장의 내용을 살펴 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 聖 別 )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모스서의 시대 
아모스가 예언자로서 활동한 시기는 유다왕 웃시야와 이스라엘왕 여로보암2세의 
시대 즉 주전8세기전반으로 규정된다. 특히 여로보암2세의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크게 번영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주변국가의 국제정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관계에 있어 큰 위협국이었던 아람이 이전과 같은 
세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과 동시에 아모스 시대에 있어서 가장 강대한 
군사력을 갖고, 가장 침략적인 강대국이었던 앗수르 제국의 세력도 내부분쟁과 
신흥세력에 의한 위협에 의해 쇠약해져 있었다. 그리고 여로보암2세는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졌다. 또 이러한 국제정세의 틈을 뚫고 이스라엘은 
아람에 의해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국경을 회복한다(Motyer 1987:13-15). 
그리고 아모스 6장 13절에 “로드발을 정복했다고 좋아하며 제 힘으로 카르나임을 
차지했다고 뻐기는 자들아”(공동번역 성서)라고 되어있듯이 여러보암2세는 요단 동편 
지역도 장악했다. 로드발과 카르나임의 두도시를 빼앗음으로 인해 아라비아 반도에서 
다메섹까지 왕래하는 국제교역의 이권을 장악하게 되어 이스라엘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득을 손에 쥔 것은 일부의 사회적 정치적 상류계급층과 
상인들뿐이었다(박준서 2001:58-59). 
아모스처럼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작목자와 농민들은 아모스서에 등장하는 
그 “가난한 자”이며, “힘없는 자”였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유복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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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는 레위인을 예언자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빈민층에 속한 예언자로서, 아무런 
혈통도 없는 아모스를 예언자로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사회의 부조리에 고통스러워하며, 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한 
긍휼(compassion)과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고통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백성의 일원이었기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의 부재와 불의와 부패를 대담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아모스는 처음부터 혼자 사회적, 신앙공동체적, 윤리 
도덕적 증거가 시종일관되게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파멸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모스서의 특징 
선지자 아모스가 성경에 기록을 남긴 문서 예언자 가운데 최초의 인물이라는 
특징은 물론이거니와 그 내용에도 큰 특징이 보여진다. 그것은 사회윤리적 메시지가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것은 그 이전 시대와 비교해서 상당히 특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아모스 이전의 죄의 내용은 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봉하는 
우상숭배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모스는 우상숭배에 관한 언급보다도 사회의 부패와 
불의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매우 엄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박상훈 1997:17-18). 그 지적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 유다왕국이나 주위의 주변 국가에도 미친다. 특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암 3:2)라고 선언되어 있는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를 형성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 
아모스가 본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아모스서에는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신랄한 고발이 전반에 걸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요소요소에 이스라엘의 틀린 종교사정을 알 수있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면 2장 
7절에서 8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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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심이니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단순한 음행의 윤리적 죄 뿐만이 아니라, 
바알신앙에 부수적인 신전공창(神殿公娼 )의 음행행위를 신앙적 죄라고 호소하고 
있다(박준서 2001:90-91). 또 아모스 5장 5절에서는 형체화된 신앙표현인 성지순례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즉 우상숭배와 틀린 신앙자세의 결과로서 사회의 부패와 
불의로 이어진다는 것도 아모스서 속에 확실히 시사해주고 있다. 
아모스 5장의 내용 
아모스 5장의 흐름과 구조 
아모스는 2장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선언한 후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연속된 5가지 메시지를 3장부터 6장까지 설명하고 있다. NIV성경을 보면 
처음 3개의 메시지는 “Hear this word(이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3:1; 4:1; 
5:1), 이어지는 2개의 메시지는“Woe to you(화 있을진저)” 라는 말로 시작된다(5:18; 6:1).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명령형의 이 말씀으로 시작된다. 특히 아모스 5장은 “Hear this 
word(이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세번째 메시지와“Woe to you(화 
있을진저)” 라는 말로 시작되는 네번째 메시지가 포함되어 2개의 단락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포학과 강탈과 탄압등 사회적 부정의 고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하지 않고 공허한 형식적 종교행위에 젖어 있는 백성의 모습, 참 하나님께 되돌아갈 기회의 
제공,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의 이스라엘 멸망 등을 포함하고 있다(SunuKjian 외 
4인 1991:35). 
5장 전반부의 1절에서 17절은 아모스가 심판주에 의해 사멸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만든 애가이다. 그 내용은 아모스가 맘대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이 반영되어 있어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과 앞날을 비통한 심정으로 부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도 타락하고 있는 
현상과 멸망을 노래하고 있는 이 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일은 없었다. 
왜냐하면 북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2세의 통치하,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43 
경제적으로도 강대한 힘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반부의 18-27절은 진실을 
배척하고 육체적, 물질적 번영에 기대고 있던 이스라엘에 임할 “여호와의 날”은 결코 
승리를 고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그래도 돌아와서 의를 이룰 것을 
촉구하고 있다(박상훈 1997:251). 
더욱이 5장 전반부(1-17절)와 후반부(18-27절)는 하나의 일관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열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부분(굵은 글자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묘사 : 전반부1-3절, 후반부18-20절 
종교적 위선행위의 지적과 회개의 촉구 : 전반부4-6절, 후반부21-25절 
법적 혹은 사회적 불의의 고발과 회개의 촉구 : 전반부7절&10-15절, 후반부24절 
통치하실 하나님에 대한 묘사 : 전반부 8-9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묘사 : 전반부16-17절, 후반부26-27절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가 일관되게 하나의 진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권능과 힘을 갖고 지배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자에 의해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 
법이 무시되는 불의와 종교적 신앙적 위선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함께 있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다(SunuKjian 외4인 1991:35). 
세부 분석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묘사 (1-3절, 16-17절) 
처녀에 비유된 이스라엘이 쓰러져 두번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갖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처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시집을 
가기 전의 여성이 양친의 보호하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 꽃을 피우기 전에 땅에 떨어져버린 
꽃봉우리처럼, 시집 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당하고 죽어버린 비참한 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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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을 보고 있다. 품행이 조악한 이스라엘을 처녀에 비유하고 있는 것에 위화감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아이라고 해도 자기 아이를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심정에 비추어 표현한 것이리라. 더욱이 
가련하고 아름다운 인간이 만들어낸 처녀의 이미지에 스스로 고양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하는 겸손함을 잃어버린 모습과, 경제적,군사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것에 취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Veldkamp 1990:154-155). 
또 스스로 자랑하는 그 군사력을 갖고 있어도 곧 다가올 앗수르 제국의 공격을 
막지도 못하고 자화자찬하는 군사력도 괴멸상태에 빠질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 말씀을 
갖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삼상 17:47)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 
예수님도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를 통해“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눅  12:21) 는 멸망할 것을 확실히 말씀하고 계신다.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대비한다고 해도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멸망할 수 밖에 없다.  
종교적 위선행위의 지적과 회개의 촉구 (4-6절)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성소를 열거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성소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인 것을 시사하고 있어 우선 신앙이 바르게 서있어야 만 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형식만을 흉내내는 형체화된 신앙의 무익함을 지적하고 
이제부터 멸망할 우상숭배의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하고 명령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시 
51:17)라는 말씀처럼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통곡하면서 나오는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벧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장소이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소이다(창 28:10-22;35:10).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시발점과 같은 장소이며, 기념할 만한 장소였다. 그렇지만 벧엘에서 하나님과 만난 야곱의 
신앙이 계승된 것이 아니라, 그 제단을 장식하고 그 장소를 우상화하는 행위에 빠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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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벧엘은 여로보암2세의 왕실지성소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적 장소였다(암 
7:10-13). 더욱이 여러보암1세에 의해 금 송아지가 세워지고, 거기에 있는 제단은 하나님께 
끝이 없는 반역의 사실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했다(Motyer 1987:128).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끌리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최초의 야영지였다. 길갈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12개의 기념석을 세운 곳이기도 했다(수 4:19-20). 표류민같은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토지를 분배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축복이었다. 그리고 여러보암2세가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손에 넣고 새로이 
영토를 넓혀가는 가운데 길갈이라는 장소는 기세를 몰아 영토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장소이기도 했다고 생각된다. 아모스6장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로드발”과 “카르나임”을 차지하며,여로보암2세는 요단 동편 지역도 장악하였다. 이 
두개의 도시를 탈취함으로 아라비아 반도에서 다메섹까지 왕래하는 국제교역의 이권을 
입수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이 길갈도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어있었다(Motyer 1987:130). 
브엘세바는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장소이다.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창 21:22), 이삭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창 26:24) 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이집트의 요셉에게 내려가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창 46:3)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다.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며, 자손번영을 약속하여 주신 
중요한 장소였다(박철우 2001:185). 특히 자손번영은 국가가 크게 번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이며, 그것을 약속해 주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거듭된 발전을 
기대시키는 장소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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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욕망에 눈이 멀어 우상숭배의 
장소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이들 3개의 성지에의 절기 순례의 허무의 지적과 금지명령은 5장의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악행은 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혹은 사회적 불의의 고발과 회개의 촉구 (5:7, 
10-15) 
7절의 내용은 10-13절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공법(justice)과 정의(righteousnes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였다. 
공법도 정의도 서로 비슷한 의미이지만, 엄격히 그 차이를 말하자면, 공법은 재판관이 
재판할 때에 내리는 판결과 같은 외적인 면을 강조하는 말이고, 정의는 그것이 동기가 되는 
내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재판관이 마음속에 내적인 정의감이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공법으로 나타난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박상훈 1997:278). 
이 공법과 정의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바르게 시행되어야 할 이스라엘에서 
행해지지 않고 있었다. 강자가 약자를 법을 갖고 짓밟고, 가난한 자를 위해 자비를 
행하도록 율법에 명해져 있는 그 내용이 전혀 기능하지 않았다. 정의가 돈으로 살 수 있고,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들은 그 비겁함에 굴했다. 법을 지배하는 자들은 호화로운 저택에 
살며, 포도주를 마시며 그 부에 흥겨워했다. 
14-15절에서는 그럼에도 또 악을 끊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여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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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 (8-9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를 고발하며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해 주시는 천지만물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과 인간의 모든 
포학을 뒤집으실 수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묘사 (18-20절)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주로 예언서에 나와있다. 이 개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을 이끄시고 적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식으로 믿어져 온 것이다.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승리의 날을 
연상시키는 것이었다(박철우 2001:201-202). 그렇기에“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하는 식의 질문이 등장한다. 왜냐하면 그 날은 그들의 구원과 승리의 날이 
아니라, 재앙의 날이며 멸망의 날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위선행위의 지적과 회개의 촉구 (21-25절) 
이 부분은 5절의 3개의 성소에서 거짓종교행위와 병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21-23절에서는 절기와 제사, 그에 따른 제물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릴때 하는 
찬양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하나님이 제사와 절기를 제정하신 것은 신앙과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표하기 위한 것으로, 그 형식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 신앙과 회개의 
표현이 아닌 종교의식은 추하기만 하다(박윤선 1982:200). 거꾸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절기와 제사를 신앙과 회개의 표현으로 이용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나타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내면에 정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싹트고, 공적으로 
공법을 실행하게 인도되어져 간다(암 5:24). 
25절은 수사학적 의문문으로 독자에게 “아니오”라는 부정의 응답을 유도하고 
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황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희생과 
소제물을 제대로 바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연상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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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에 대한 답은 “아니오”라는 
것이 된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가능한 범위에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를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희생제물과 관련되어 있는 3개의 주요축절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들은 가나안에 정착해서부터 정규적 축절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광야에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축제의 절기를 준수할 수 없는 가운데 있어도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어떠한 시대보다도 
가까운 관계에 있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물이 조건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기록된 자비의 공법과 
정의를 신앙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박철우 2001:206).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묘사 (26-27절) 
26절을 공동번역 본에서는 “그런데 너희가 별을 우상으로 만들어 받드는구나. 시끗 
별을 왕삼아 메고 다니며 가이완 별을 신상으로 메고 다니는구나” 하고 기록되어 있다. 즉 
그들의 예배는 “하늘의 천체들”을 숭배하기 시작하여 틀린 종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의 백성으로 전락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SunuKjian 외 4인 1991:62). 
그리고 27절은 26절의 우상숭배의 결과, 다메섹 밖으로 앗수르에 의해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아모스 5장을 통해 본 일제시대하의 상황 
여기서는 2장에서 살펴본 일제시대하의 상황과 아모스서의 내용을 견주어보며 그 
유사점을 고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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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스 시대와 일제시대하의 상황 
아모스 시대의 북 이스라엘 왕국은 국제정세의 틈을 타 영토확대에 돌진하였다. 
특히 여로보암2세의 지휘 하 요단강 동쪽 지역을 장악한 것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다마스코까지 왕래하는 국제교역의 이권을 얻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일제시대하의 
일본도 아시아 여러나라에 침략전쟁을 하였지만, 특히 중국을 산하에 넣고 그 권력을 
알리고 풍부한 지하자원과 막대한 영토를 손에 넣기 위해 조선반도를 속국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무모하고 잔인한 전략에 의해 조선반도를 식민지화하는 것을 일정 기간 달성을 
하였지만,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상과 세계관이 참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와 패배로 끝났다. 북 이스라엘 왕국도 그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함으로 끝났다. 
영토를 넓히고, 이권을 손에 넣는 것은 좋았으나, 그 이권을 향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제국도 이스라엘도 일부의 사회적, 정치적 상류계급에 속한 자들뿐이고, 대부분은 
빈곤에 허덕이는 추한 사회상태였다. 그 빈곤층 가운데 등장하여 사회적 불의와 종교적 
타락을 일깨웠던 것이 아모스였다. 당시의 일본에서도 비록 소수이긴 하였으나,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공적으로 발언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일본도 그 올바른 말을 
나라 전체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양국모두 올바른 것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모스서의 특징과 일제시대하의 상황 
아모스서의 큰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사회윤리적 타락의 고발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법적, 사회적, 행정적, 정치적 타락, 종교적 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도 
존재했다. 아모스 시대의 여러부문의 타락은 서로 교묘히 얽혀있는데, 전 항목에서 언급한 
아모스2장에 7-8절의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라는 바알신앙에 부수된 신전공창의 음행행위는 그 단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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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의 시대적 상황에서도 법적, 사회적, 행정적, 종교적, 성적타락도 
섞여있었다.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한 침략전쟁은 그저 영토확장을 목적으로 한 
물리적 정치적 전쟁이 아니라, 천황을 신격화하는 종교성을 강하게 띄고 있다. 그 가운데 
종횡무진했던 종군위안부제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제시대하의 천황숭배신앙에 부속된 
신전공창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법적, 사회적, 행정적, 종교적, 성적, 인도적 문제가 
복잡하게 뒤얽힌 당시의 불의와 포학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아모스 5장과 일제시대하의 상황 
아모스 5장 2-3절 말씀에 비추어 본 일제시대 
처녀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교하여 일제시대의 일본의 모습이 
떠오른다. 일본의 국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스스로 떠오르는 태양의 일출처럼,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에 도취되어 군사적 강화를 꾀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가련하고 아름다운 
처녀와 같은 생각에 고양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잊으면서 군사력에 기대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겹친다. 3절에서는 앗수르 앞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자화자찬하는 군사력이 괴멸상태에 빠질 것이 예견되는 것과 일제도 또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기울어지는 석양인 것과 닮아있다. 
아모스 시대의 신앙은 국가체제에 영합한 혼합주의 종교로 타락했다. 일제하의 
일본 기독교도 강력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특징으로 한 일제에 영합한 국가와 
동질화하는 것을 통해 일본기독교의 발전을 믿고 나아갔으나 국가의 쇠퇴와 함께 일본 
기독교도 쇠퇴하여 “천 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암 5:3) 라고 말씀 하신 상황이 바로 현재 일본의 기독교를 
예견하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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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스5장 5절과 21-23절 말씀에 비추어 본 일제시대 
벧엘, 길갈, 브엘세바 이 세 곳에 있었던 종교적 위선행위는 일제시대의 일본 
기독교가 범한 방약무인한 국가적응형 황도적(皇道的 ) 기독교의 신앙적 위선행위와 
유사하다. 
일제시대의 교회는 주일예배 가운데 천황에게 충의를 다하고 그를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고 하는 맹세의 말인 “황국신민의 서사(誓詞)”, 동경에 있는 황궁을 향해 
경례를 하는 “궁성요배(宮城遥拝 )”, 일본국기를 게양하는 “히노마루(日の丸 )게양”, 
일본국기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인 “히노마루를 향한 경례”, 천황을 찬양하는 “키미가요(君
が代)제창”등을 행했다. 예나 지금이나 천황이 살고 있는 황실이 있는 동경의 일등지는 
바로 벧엘인 것이다. 
또 일본기독교계 지도자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조선반도는 하나님께서 
일본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얻기 위해 노고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협력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배워야할 일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길갈을 우상숭배화 했던 것과 유사하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의한 인간이 통제하는 국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었지 국가가 
우선이 아니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영합하여 
자신들의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 현존하는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하나님 눈에 악이었기에 그 악에 맞선 행위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일본의 교회가 침략하여, 전도하고, 행진해야만 하는 땅은 조선이 아니라, 천황제 
이데올로기 하 황민화정책을 추진한 우상숭배 행위 및 그 정당화에 매진하고 있는 
일본국가임이 확연하게 알 수있다. 싸워야할 신앙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던 것이다. 북이스라엘 왕국도 똑같다. 
마지막으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자손번영이라고 하는 축복을 상징하는 
장소였으나 이것 또한, 인간의 욕망에 가득찬 우상숭배로 전락한 모습이 조선반도를 
장악함으로 그 땅 사람들을 천황이 지배하는 대일본제국의 황국신민으로 만들려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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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모습과 닮아있다. 일본의 인구를 침략전쟁에 의해 무리하게 늘리고, 인간의 폭력에 
의한 강제적 자손번영과 신격화한 천황이라는 우상에 길들이려했다. 에비나 단죠(海老名
弾 正 )를 비롯한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은 천황중심의 신국건설을 위해 조선인을 
일본화하기 위해 변질된 기독교를 이용하였다. 즉 영적 자손번영이 아니라 난폭한 군사적 
자손번영에 일본 교회들은 동조하였다. 
아모스 5장 7절과 10-15절 말씀에 비추어 본 일제시대 
공법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 
일제의 국가정책과 상통한다. 
헌병경찰제도하에 피의자의 진술과 경찰서장의 인증만으로 처형할 수 있는 
“범죄즉결법”을 시행하고 일본정부는 애국계몽운동과 국권회복운동 등 한국민중과 
일본국민에의 탄압을 계속하여 왔다. 일제 헌병경찰통치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무단통치 정책이며, 제대로된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무시되었다. 무력을 
갖은 자가 바른 것이며, 무력이 없는 자가 틀린 것이 되어있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랑의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실현되는 일은 없었다. 일제에 있어서도 양심에 의한 
법적처치는 무시되고, 교회도 결코 정치적 약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와 유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회피하였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마 26:52) 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력에 
의지하여 사회적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도 일본도 망하였다. 사람이 번영하는 방법은 
유일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모스 5장 18-20절 말씀에 비추어 본 일제시대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여호와의 날”을 해석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800만의 신들의 
정점에 군림하는 천황이 승리하는 날을 기대하며, 신국건설에 매진했던 일제와 그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에서도 보인다. 일제의 “성전(聖戦)”에 가담하고 조선전도라는 명목하에 
신사참배와 천황숭배를 지도하러 조선반도로 향한 일본 교회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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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세계에 자랑하는 “일본식 교회”가 “훌륭히 일어설 날”이 올 것을 믿으며 기대했다. 
천황의 승리와 주 하나님의 승리를 착각하게 만든 시대의 힘의 무서움을 느낀다. 
과연 현대의 우리들은 이 시대의 세계관에 번농당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성경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일까 불안을 느끼게 된다. 
아모스 5장 26-27절 말씀에 비추어 본 일제시대 
종횡무진, 방약무인한 우상숭배와 사회적 포학의 극치의 끝,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기원전 722년에 성취된다. 일본도 또 
1945년에 이 말씀과 같은 상태에 빠진다. 불에 탄 초원에서 침략전쟁에 의한 사망자, 
피해자는 숫자를 알 수 없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는 번영해도, 영적 빈곤에 신음하는 
“하나님 말씀의 기아상태”(암 8:11)를 장기간에 걸쳐 경험하고 있다. 일본은 연간 
자살자수가 3만명이 넘는다. 이는 선진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이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영적 기아상태에 빠져있다. 
동경기독교대학 전학장이며, 일본교회사 교수인 야마구치 요우이치(山口陽一)는 
천황숭배와 신사참배강요의 역사인식이 한일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하와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교회에는 천황숭배와 신사참배에 저항하여 순교자를 낸 것이 전후의 
한국교회의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천황숭배와 신사참배를 행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일도 없는 교회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일본교회의 전후 60년은 하나님의 심판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일본교회가 존속하고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도록 허락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지 않으면 안됩니다(岩崎孝志 외 4인 2007:156). 
현대 일본에도 예언자 아모스와 같은 인물이 있다. 이스라엘이 듣지않고 멸망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지금이야말로 일본 교회는 야마구치의 말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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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장에서는 일제시대와 일제시대하의 일본 기독교의 모습을 아모스5장 말씀에 
비추어 살펴 보았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모스서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사회, 윤리, 도덕적 타락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 혹은 신앙적 타락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타락이 사회적 타락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5장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은 것에 모든 타락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모스 
5장에서 북이스라엘의 타락은 법적, 사회적, 행정적, 정치적, 성적, 종교적 타락이 서로 
교묘히 얽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둘째, 아모스5장의 시대적 배경은 일제시대의 일본과 일본기독교와 유사한 점이 
보인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신앙은 국가체제에 영합한 혼합주의종교로 타락했다. 
일제하의 일본 기독교도 강력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특징으로 한 일본 제국에 영합하여 
방약 무인한 황도적 기독교를 만들어 혼합주의종교로 전락했다. 또한, 일본 제국과 
북이스라엘 양국이 다 무력에 의지하여 사회적 불의를 행해 망하였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왜곡하며 이웃과 약한자를 멸시한 그 곳에 참된 번영은 있을수가 없었다. 
이상과 같이 본 장에서는 일본 기독교회가 회개하지않으며 간과하기 쉬운 
일제시대하의 일본기독교의 영적 상태를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화해에 대한 성경신학적, 선교학적 관점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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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하나님의 선교에 나타나는 갈등에서 화해로의 여정 
본 장에서는 화해의 실천이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활동임을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들 사이의 
펼쳐진 갈등을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화해사역을 살펴 보도록 한다. 
필자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을 받았지만 한국의 
근대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특히,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계속된 일본에 
의한 조선반도 식민지 지배의 절정인 한일합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한국 
합동신학대학원의 목회학을 배우기 위해 도한했던 만 24세때였다. 한국에서 생활하게 
되어 그때까지는 한번도 배운 적도 없으며, 알 수도 없었던 일제하의 한국의 아픈 역사에 
대해 처음 알게되었다. 과거의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되자 필자는 일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터져나왔다. 
재일교포는 차별때문에 한국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아직도 대부분의 교포가 
일본이름으로 통성명을 쓰며 살아가야만 하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 필자도 당시는 
이시카와 토요카즈(石川豊和) 라는 일본이름을 쓰고 있었다. 재일교포로서 일본 이름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굴욕을 참고 있어야 했던 것 뿐아니라,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일본인에게 그 때까지 계속 속고 살아왔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 후 
일본에서의 사역을 계획 중이었지만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본인 스스로 일본과 일본인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한 마음을 품으며 
괴로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려왔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내가 죄인 중에서도 죄인인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주고 왔지 않았느냐. 너도 많은 사람을 (인격적으로)죽이고 왔지 않았느냐!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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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다. 내가 그 땅에 너를 태어나게 한 
이유는 재일교포로서 일본인에게 복음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일제시대하 일본정부와 일본교회가 조선반도와 한국의 교회에 행한 것들을 
직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나라는 사람을 용서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일본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이 복음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사도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이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 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롬 5:10) 라고 말하고 있다.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화해이며 이 화해야말로 구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엡 2:3)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과 화해를 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5:18-19) 하며 화해의 복음을 결렬과 분쟁과 쟁의가 있는 
곳에서 실천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게 있어서 복음의 화해의 실천은 
일본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필자가 11년간 사역해 온 일본의 츠치우라 메구미교회는 
한국의 서울에 있는 대방교회와 그리스도에 있는 용서와 화평의 선언을 바탕으로 민족, 
국가를 넘어선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같이 맛보는 화해의 교제를 20년간 실천해온 
교회였다.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는 화해를 바탕으로한 한일 교회간의 교제가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이루어진 지극히 성경적인 선교사역임을 확신하고 실행해 왔다.  
이에 필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부터 시작된 화해 교제를 선교학적인 견지에서 
접근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인간 사이의 갈등을 
초월한, 복음안에서의 화해의 실천이 올바른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선교활동인 
것을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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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 나타난 갈등과 화해의 선교적 의미 
성경에 나타난 갈등과 화해 
성경이 쓰여진 이유를 “갈등이 있기 때문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들이 접할수 있는 모든 것의 관계가 깨어져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크건 작건 갈등이 
존재한다. 그 갈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며, 또 복음에 의해 갈등에서 화해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복음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화해로 이끌며, 평화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진리이다.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시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모든 
피조물에게 화해의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위에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대속은 하나님의 화해의 사역의 정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도날들 크레이빌(Donald Kraybill)은 “화해는 복음의 알맹이다. 이 기쁜 소식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장벽을 녹여 내고, 사람들 사이를 가로 막은 장벽도 
무너뜨린다” 라고 말하고 있다 (2010:335). 크레이빌의 말처럼 화해가 없는 복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즉 화해의 완성에 의해 복음이 성취되게 된다. 화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다(골 1:20).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목을 위해서이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한 
분이신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셨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고, 그 믿는 자들의 화목한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해관계에 들어가, 더욱이 사람들 사이도 
화해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였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하는 이유를 깨진 관계를 수복하는 화목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신다(요 17:21-23). 
성경은 여러가지 종류의 갈등과 화해의 일화를 기록하고 있다. 갈등과 화해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갈등과 화해, 사람과 사람사이의 갈등과 화해, 사람과 피조물과의 
갈등과 화해 이 세종류가 있다. 이 세종류의 갈등과 화해는 성경의 제일 처음부터 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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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먹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서뜨리고,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장벽을 만들게 했다(창 2:17; 3:6).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상대에게 죄를 서로 미룸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창 3:12). 게다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아름다움만의 존재였던 자연도 위협이 되고, 인간과 피조물이 서로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적대적 관계에 빠지고 말았다(창 3:17-19). 창세기 4장에 이르러서는 인류사상 최초의 
살인사건,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육친끼리의 살인이 일어나게 된다. 그 후 구약성경의 
기술은 모든 곳에 살인과 전쟁과 증오와 질투라는 갈등이 그려지고 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의 근원이 성경의 첫부분에 기록되어 있다(정석규 2010:6). 또 동시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화해의 사실이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본 장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갈등과 화해, 인간과 
인간과의 갈등과 화해, 사람과 피조물과의 갈등과 화해의 세 종류 중, 주로 인간사이의 
갈등과 화해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갈 것이다. 
화해의 선교적 의미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민족간의 
갈라놓은 담도 헐어서 둘을 한몸으로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며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이루어 나가도록 바울서신을 통해 명령 하고 있다(엡 2:11-19). 또한,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세상을 향한 선교학적 측면에서도 화목의 중요함을 
언급하셨다(요 13:34-35). 이처럼 하나님의 화해의 사역에는 필히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의 실천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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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적 근거는 마태복음 5장의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의 핵심적 내용 및 명령도 바로 
화목하게 했으니 화목하게 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 사명은 평화를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다. 
월터 카이저(Walter Kaizer)는 요나서를 하나님이 파견한 선교사의 이야기라고 
말한다(2013:137). 그렇다면 요나서는 선교적 관점에서 봐야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앗수르 제국의 큰 도시 니느웨의 멸망을 막기위해,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 복음을 전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멸망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요나도 불완전하긴 하나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달성했다(욘 3:1-5). 
이렇게 선교적 관점을 단락적으로 이해한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했다고 하는 선교적 
실적에만 눈이 가 버리기 쉬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나서에 쓰여져 있는 선교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화해 그 자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이게 된다.  
우선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요나와의 화해, 
하나님과 요나를 태운 탓에 폭풍으로 생명을 잃어버릴 뻔 했던 선원과의 화해, 하나님과 
니느웨 사람들과의 화해라는 구원의 화해가 기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요나서에는 확실하게 쓰여있지 않으나, 하나님이 박넝쿨과 벌레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품고 있던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적대심을 녹이고, 요나가 화목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되어졌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도 
달성시키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다시스행의 배를 침몰시킬 듯이 선원들을 위협적으로 덮쳐온 폭풍과 거친 
바다가 요나를 희생제물로서 바다에 던짐으로 바람도 그치고 바다고 평온해졌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나의 희생이 자연을 위협에서 평화로 변화시키는 사람과 피조물의 
화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요나서에 쓰여져 있는 선교는 화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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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임이 보여진다. 선교는 화해의 사역이며, 선교와 화해는 동반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선교를 동반하지 않는 화해는 진정한 화해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회복이라는 화해에 있어서 궁극적인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화해라는 테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구원을 간과하면 세상적으로 인기를 얻는 테마가 될 수 
있다(Katongole & Rice 2013:183).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을 무시한 화해는 언제 어느 순간 
다시 서로를 괴롭히는 폭력성을 숨기고 있다. 우리들 인간의 역사는 폭력이 없는 상황을 
호전시킬수 있다고 하는 미신같은 믿음에 의해 전쟁과 분쟁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왜냐하면 악을 축출하고 정의를 세운다는 명분하에 행해지고 있는 구속적 
폭력성(redemptive violence)이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폭력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끼리의 화해는 불완전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Kraybill 2010:299). 
화해의 선교적 이론의 핵심은 평강의 왕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며, 그를 따르는 자들의 사명이다. 이 사명은 평화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것이다. 이로 인해 화해는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 
온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 시키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활동을 연구함이 선교학의 정의라는 배르쿠일의 말에 비추어봐도, 하나님의 나라 
실현에 힘쓰는 화해사역이 선교학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명확하다(Verkuyl 1978:5). 
인간의 갈등을 화해케 하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성경 본문 연구 
야곱과 에서의 갈등을 화해케 하신 하나님의선교(창세기 33:1-11) 
야곱과 에서의 갈등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하여 
리브가의 출산시에는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으며 경쟁의식을 드러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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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태에서 둘이 태어났다(창 25:22-26).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는 둘의 갈등은 그 부모에게 까지 이어질 정도였다(창 
25:28). 그리고 둘의 갈등은 장자의 권리를 형 에서로부터 동생 야곱이 형의 경솔함을 
이용하여 박탈하는 것까지 이르러(창 25:29-34), 장자의 축복과 관련한 사건으로 절정에 
달한다(창 27:1-40).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치지 않으면 안되는 신세가 
되었다. 둘의 갈등은 가족을 뿔뿔이 해체시켰다(창 27:41-28:5).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살의마저 품게하는 것이었고 둘을 이십년간 분리시켰다(정석규 2010:169-170). 
갈등을 화해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십년간의 떨어짐 후 야곱과 에서는 재회하고 눈물의 포옹을 함으로 화해했다(창 
33:4). 야곱과 에서의 분리기간은 바로 하나님의 화해의 사역의 준비기간이었으며, 화해의 
열매를 맺게하기 위한 토양을 가는 공정이었다. 
하나님이 일구시는 토양 그 자체인 야곱은 에서로부터의 도망생활을 통해 
배고픔을 알게 되고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 얼마나 간교한 
짓이었는지 알게 된다. 또 이십년간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하며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경험을 통해 속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분개케하며, 쓴 맛을 느끼게 하는 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는 자신이 형 
에서에게 무례하고 간사하게 굴었던 행위를 회상했을 것이다. 거기에다 4명의 처와 12명의 
자녀 그리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가정내 
불화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약속받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의 축복을 베푸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교계획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Kaiser 2013:17). 
야곱은 벧엘에서 하나님께 받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창 28:14)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가 하나님의 선교계획의 일환을 야곱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장대한 메시지인 것을 이십년간의 역경을 통해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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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 동일하게 에서로부터 도망 후 벧엘에서 주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 28:15)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은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며 에서와 
재회한 때, 즉 화해를 할 때였을 것이다. 
야곱은 형과 만났을 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창 33:10) 라는 말을 하고 있다. 게다가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에서의 은혜를 서로 비추어보며 자신을 최대한 낮추며 형 에서를 
하나님처럼 높이어 “내 주”라고 부르고 있다(창 33:5,8). 즉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화해극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에게 베푸신 화해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쌍둥이인 형과 뱃속에서 싸우며 그 형의 
발을 잡아당기며 태어나는 등 뼈속 깊이 부터 갈등을 생성시키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갈등을 은혜 가운데 해결시켜 주시기 위하여 서로 속이는 고통이 만연한 
곳을 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리라. 바로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위하여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창 28:15)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토지를 일구신 것이다. 
한편 에서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에서를 경시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혈통을 통해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하는 문맥상의 
이유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십년간 야곱이라는 토양을 일구셨듯이 에서라는 
토양을 이십년간 일구어 오셨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이십년만의 재회를 
눈물을 흘리며 기뻐한 에서의 모습에서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에서 속에 있는 
살의와 증오를 부수시고 오랜 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는 동생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다(창 33:4). 
사이좋게 지냅시다, 평화를 사랑합시다 하는 식의 상식적, 휴머니즘적 견지에서 
평화와 화평을 성립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갈등의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화해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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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과 에서의 화해의 선교적 의의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4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으로 야곱과 야곱의 자손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선언하셨다. 
또 말라기서에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말 1:2) 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야곱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롬 9:11-13). 즉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들이 선교의 통로로서의 가장 큰 
역할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혈통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 야곱의 
자손으로서 태어나신 분은 평강의 왕이시며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를 달성하시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화해를 권하시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피조물을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에 화해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축복의 통로인 야곱 스스로가 
화해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선교의 핵심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수복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도 관심을 갖는다.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될 자들이 이웃과의 화해의 경험을 하는 것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야곱과 에서의 화해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믿는 자들은 쉽지 않은 화해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사람과의 화해를 성취하려고 하신 마음이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야곱은 에서와의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의 과업의 본질을 맛보았다. 
하나님없는 화해의 한계(오바댜 8-14) 
지속되지 못했던 화해관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해를 이루었던 야곱과 에서가 그 후 다시 적대관계 혹은 
갈등관계에 빠졌다라는 식의 기사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자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이 적대관계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명기하고 있다. 그 기술이 있는 것이 오바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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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댜서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임과 동시에 바로 뒤에 위치한 유명한 
요나서의 그늘에 가려져 그다지 주목받지도 못한다. 필자가 사역한 일본의 교회에서는 
필자가 오바댜서를 설교할 때까지 그 명칭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는 성도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오바댜서를 창세기 33장 4절의 야곱과 에서의 화해의 기록과 한 세트로 
해서 보면 야곱과 에서의 화해가 무너지고 또 다시 큰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된다. 
오바댜서는 예언자 오바댜에게 말씀하신 에돔 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 에돔 족을 거슬러 올라가면 
형제관계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포학이다(옵 10-14). 아모스서 1장 11절에도 
“그(에돔)가 칼로 그의 형제(이스라엘)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라는 말씀처럼 끝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에돔 민족이 
증오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장자의 권리가 야곱에게 옮겨졌다고 해서 에서를 축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은 에서를 물질적으로 충분한 축복을 주고 계심을 창세기 36장 
7절의 “Their possessions were too great for them(소유가 풍부하여)” 라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게다가 오바댜서의 전반부분의 기술을 보면 외적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난공불락의 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토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옵 3). 하나님은 
야곱과의 화해를 이룬 에서를 야곱에 못지않게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향수하는 것뿐 아니라 야곱이나 이스라엘민족과 동일하게 복음에 살아갈 길도 
열어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족은 선조 에서의 야곱과의 화해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야곱의 자손이라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하는 
적개심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증오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화해를 한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세대를 걸쳐서 
계속되지 못하고 또 다시 심각한 갈등관계에 빠져버린 것이 오바댜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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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손에 의한 화해관계의 한계 
인간은 항상 하나님과의 화평관계를 스스로의 죄로 파괴시키고, 또한, 스스로의 
죄때문에 창조된 피조물과의 화평관계를 깨뜨리고 만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킨다고 하는 
대의명분 하에 사람을 죽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살인을 행한다. 또한, 
정의와 정의가 서로 부딪혀 정의를 부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마땅할 일반은총 마저도 
노력을 한 결과 혹은 자신이 놓여있는 환경이 좋아서 생긴 결과라며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한다.  
이러한 자기방어의 권리를 갖는 것에 의해 더이상 누구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되어, 인류 모두가 상호신뢰 하에 보호되는 것이 아닌, 상호공포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하는 모순된 상황에 빠져 있는 인간의 경영을 기독교 평화주의의 시각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메노나이트 신학자인 존 하워드 요다(John Howard Yoder)는 지적하고 
있다(2012:75).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는 부족인 에돔족은 다른 어떤 
이방민족보다도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의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컸다고 말할 수 
있다. 에서는 야곱과 같이 이삭의 자녀이며, 혈연에 의하면 에돔족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복음에 
가장 가까운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 이후의 자손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서 신앙공동체로 나아간 것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자로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처럼 있었다(엡 2:12).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앙고백과 함께 화해로 이끌림을 받았던 야곱과 
에서의 화해관계는 하나님의 개입과 그 분에 대한 믿음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경험을 벗어난 초월(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화해의 한계를 오바댜서에 
묘사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에돔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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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관계는 무너지기 쉽다. 왜냐하면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우리들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상호 보완하는 화평보다도 스스로의 
정당성을 상대에게 인정시키고 싶은 마음이 앞서간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변질되어 버릴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 진정한 화해는 
육체적, 물질적, 실용주의적, 이익주의적,인본주의적, 공적이 아닌 영적 투쟁의 현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무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화해의 현장의 중심에 모시는 노력이 필요하다(엡 6:10-18). 거기에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필수불가결이다.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들의 갈등과 의문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들 인간은 화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선물이며, 비젼이며, 또한,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다(Katongole & Rice 2013:167). 
이스라엘과 에돔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마음을 향하고 화해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양 족속의 화해관계는 계속되었을 것이다. 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대가가 
화해관계의 파괴와 국가의 멸망을 초래한 것이다. 
약속의 메시아에 연결되는 화해 
화해가 결렬되고 다시 갈등에 빠진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아담과 하와의 죄에 의해 모든 것이 갈등상태에 빠져버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셨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와로부터 태어난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이다. 한번은 화해를 성취했으나 또다시 
적대관계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에 대해서도 그러하시다. 언제까지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라는 갈등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좋다고 하지 않으신다.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민족간의 갈라놓은 담도 헐어서 둘을 한몸으로 하신다고 말한다. 예수님께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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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랑하도록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며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임을 
이루어 나가도록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일 오바댜서의 적대관계가 거기에서 막을 내려버렸다면 재앙으로 끝났을 
뿐이다. 유사이래 오바댜서에 기록되어 있는 듯한 갈등은 세계 어디를 가도 여기저기 
도처에 만연해 있다. 화평의 현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찾으러 다녀야 하지만 갈등의 
현장은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며 갈등은 지금 바로 이 현장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갈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두번 다시 오바댜서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화해의 선교를 완성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 
담을 허신 그리스도의 화해의 선교(에베소서 2:11-19)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구약성경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확실히 구별하였다. 유대인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 생각되었다. 할례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야만인이었다. 거기에는 큰 담이 
있으며, 결코 넘을 수 없는 큰 틈이 있었다. 오바댜서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에돔 민족은 멸망해 가는 이방인임이 묘사되어 있다. 바울도 “그 때에 
너희(이방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엡 2:12) 라고 선민과 
이방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금은 그러한 구별은 없다고 바울은 단언한다. 더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별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 그것뿐이랴,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로 인해 누구나가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2:13). 즉 하나님과 화해에 이르게 될 수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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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자에게 있어서 정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2:14)의 말씀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 자들은 인간사이의, 민족간의, 국가간의 갈등을 화해로 
변화시킬 근거를 얻었기 때문에 화해하고 싶은 안에서부터 용솟음치는 충동을 억제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과의 화해가 성립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이 믿는 자들 가운데 거주하시기 때문이다(고후 1:22; 
엡 2:18). 화평이신 그리스도 덕분에 적대심의 끝과 평화의 시작을 느끼고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은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의 화해의 교제의 
주제 성구이다. 이 주제 성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화해의 교제의 테마 찬양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만이 평화, 우리들의 평화, 그리스도만이 평화 우리들의 평화.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만들어 주셨네” 
 
양 교회의 교류가 행해질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른다. 이 짧은 가사에 화해를 
이루시는 근거와 화해의 결과로 얻어질 열매가 전부 표현되어 있다. 화해의 토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화해의 결과 사람들은 더 이상 타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슬픔도 서로 나누는, 인생의 쓴 맛도 단 맛도 함께 하는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성경은 창세부터 가족관계가 파괴되어 있음을 가르쳐 준다. 유일하게 창조주의 
형상과 닮게 고귀하게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께 부정을 행하고 죄를 초래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인간관계의 최소 단위인 가족에 균열이 생겨버렸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관계, 
민족관계, 국가관계등 모든 관계에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죄는 언제나 분열을 갖고 오고 
사람들을 원수 관계에 놓는다. 죄는 인간상호간에 적대의식을 일으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적대심을 일으킨다(Lloyd-Jones 2001:313). 그러나 모든 적대심은 그리스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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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없어지고, 또 말소될 수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준다. 그리고 갈등의 아픔을, 
고통을, 오해를, 차별의식을 모두 없애고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시는 화해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화해를 세상에 알리는 선교 
예언자 이사야는 후에 오실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다(사 9:6). 
하나님과 인간사이에 평강을, 사람과 사람사이에 평강을, 모든 피조물에 평강을 
성취시키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셔야만 했다. 
왜냐하면 완전한 평강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평강의 왕의 도래를 
세상을 향해 선포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일을 하지 않고도 이웃과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실패하고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전쟁을 없애고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키고 견고하고 확실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성취하는 길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화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가?” 라는 것을 누구나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에 큰 난제가 평화와 화해의 문제다(Lloyd-Jones 2001:316).  
화해와 평화라는 말 또는 활동은 언제나 사회적인 국면에서 다루어지기 쉬운 
것이지만, 사회적인 국면에서 얼마나 시간을 들여 얼마나 고도의 기술을 투입하여도 
궁극적인 해결은 없고, 좋으라고 생각하여 행한 평화 활동조차도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분쟁을 낳을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에 있어 동맹을 맺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내분이 가득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적대하며, 인간끼리도 적대하는 카오스와 
같은 상태에 빠지고 만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서는 어떠한 평화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샬롬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을 성취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로 인도되어 
인간끼리의 화해까지 인도하시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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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가 약 2700년전에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면서도 평강의 왕을 선교한 것처럼 
현대에 있어서도 우리들 크리스찬이 하나님 없이 평화를 이루려하는 유치함과 불완점함을 
전해야만 한다. 물론 말만으로는 아무런 설득력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공동체를 우선 우리들 크리스찬이 형성해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화해의 완성(요한계시록 7:9-17) 
화해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인간들 사이의 화해의 완성이기도 하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화해의 선교는 계시록에서 끝을 맺는다. 창세기에서 유다서까지는 
화해의 불완전함 및 완전한 화해에의 도정을 기록하고 있으나, 계시록은 화해의 완성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빛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거기에는 티끌만큼의 악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평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이며, 그리스도에 의한 화해의 선교의 완전한 형태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 섬기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알 수 있는 
성경말씀이 요한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이다. 
우선 그들은 믿는자들이었기 때문에 지상에서 많은 시련을 통과하긴 했으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에 씻기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으며,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완성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다(롬 5:1-10). 
더이상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갖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시험들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을 그만두자는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의심에 빠지는 일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어지는 완전한 화해관계에 들어간 
자들이다(계 7: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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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그들은 유사이래 계속 고통받아 온 인간끼리의 갈등으로부터도 
해방되었다. 사도요한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계 7:9) 있는 
것을 보았다. 보좌를 중심으로 모인 군중의 규모는 막대하였다. 그리고 그 군중의 
무엇보다도 큰 특징은 많은 나라들과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바벨탑을 쌓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반역행위 때문에 
지상의 인간들은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언어의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공통점 아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부족, 문화, 
지역, 나라, 성별이라는 차이를 강조하고, 수많은 갈등을 만들어냈다(창 11:1-9). 그리고 그 
갈등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에서 종언을 맞이한다. 이제 더 이상 차이를 가지고 
싸울 일은 없다. 오히려 차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의 깊이와 다양성을 찬송할 
요인이 된다. 
그리고 그 축복된 차이를 이용하여 “in a loud voice”(계 7:10) 로 하나님과 어린양을 
찬양하고 있다. 다양한 언어, 부족, 문화, 지역, 나라, 성별을 살려서 하나의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화해의 완성된 형태이며, 화해공동체이다. 그 
곳에는 두번 다시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화해, 사람과 사람사이의 화해의 모습만이다.  
또 하나 덧붙이면 요한 계시록 7장 11절과 12절에서는 피조물과의 화해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피조물의 질서를 지키고 또 피조물의 상징인 천사들과 네 생물이 모인 
군중과 함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여 찬양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뿐 아니라, 인간과 피조물, 모든 피조물끼리의 화해도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완성된 화해를 꿈꾸는 선교활동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핵심 메시지이며,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적용시켜야만 한다(Ladd 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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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막 
1:15) 하고 선언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표현을 이용하여 우리들 
가까이 혹은 우리들이 놓여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미래에 있어서 완성에 이른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꼭 일어나야만 했던 사건이었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심 같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고, 그 믿는 자들의 화목한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해관계에 들어가, 더욱이 사람들 사이의 
화해까지 기대하며 기도하셨다(요 17:20-23).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중요요소가 하나가 되는 것, 화해인 것을 언급하셨다. 또 동시에 하나가 되는 것이 미래에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화해의 선교가 계시록에서 완성되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화해공동체의 완성은 미래의 일이며, 우리들에게도 그 화해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 있으나, 지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완성을 아직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상에서의 화해의 선교를 포기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시고, 하나가 되는 화해가 이 
지상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셨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화해를 포기하지 않고 
담당해가야만 한다는 것을 호소하고 계신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화해의 복음을 구현하기 위해 교회를 이 땅에 주셨다. 화해의 
완성공동체를 꿈꾸는 자로서 교회를 형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이 지상에서 
화해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할 것이다. 한사람 한사람의 힘이 미약한 것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 화해의 선교를 체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화해의 언어를 알게 된다. 따라서 화해를 계속하는 
생활방식과 습관을 들여가는 것에 교회의 사명이 있다. 화해보다는 폭력을 조장하는 
세상에 있어서, 교회는 천국으로 연결되는 화해를 실천하고 전해가야만 할 
것이다(Katongole & Rice 2013: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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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장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들 사이의 펼쳐진 갈등을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화해 사역을 살펴봄으로써 화해에대한 성경신학적, 선교학적 관점을 다루었다. 
내요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해는 복음의 알맹이며 화해의 완성에 의해 복음이 성취되게 된다. 성경에는 
갈등과 화해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갈등과 화해, 사람과 사람사이의 갈등과 화해, 
사람과 피조물과의 갈등과 화해의 세종류가 주로 기록 되어 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화해의 사실이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또한, 선교는 화해의 사역이며 선교와 화해는 
동반되는 것이다. 화해의 선교적 이론의 핵심은 평강의 왕으로 성육신 하시고 평화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며, 그를 따르는 자들의 사명이다. 
둘째, 진정한 화해는 육체적, 물질적, 실용주의적, 이익주의적, 인본주의적 공적이 
아닌 영적 투쟁의 현장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앙고백과 함께 화해로 이끌림을 
받았던 성경의 등장인물들의 화해관계는 하나님의 개입과 그 분에 대한 믿음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경험을 벗어난 초월(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화해에는 한계가 있으며 무너지기 쉽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복음을 구현하기 
위해 신앙공동체인 교회를 이 땅에 주셨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화해의 완성이 약속 
되있는 새 하늘과 새땅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장에서는 코이노나아 교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임을 
이해하기 위해 갈등을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한국 대방교회간의 이루어진 
코이노니아 교제의 실체를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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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한국 대방교회의 코이노니아 교제 
본 장에서는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한국 대방교회간에 이루어져 온 
민족간의 화해를 구현한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해하기 위해 그 역사적 발자취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에 걸친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역사인식에 있어 
지금까지도 큰 갈등이 일본과 한국 양국가 간에 존재하고 있다. “지배가 아닌 통치였으며 
국가(한국)가 발전하기 위해 큰 공헌을 했다. 오히려 감사해야만 할 일이다,” “35년간의 
합병은 틀림없이 무력에 의한 식민지 지배이며, 많은 피와 목숨이 희생된 비인도적 
폭력이었다”라고 하는 의견의 엇갈림이 일본과 한국 양국간에 끊임없는 논쟁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세상의 역사인식에 영합하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고(고후 5:18),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해를 양 민족 간에 
실현하고자 20년간 힘써온 교회가 일본의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한국의 대방교회이다. 
이 두 교회에서 행해온 그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부른다. 코이노니아를 통해 양 교회는 
성경이 호소하고 있는 화해의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고 화해의 사역이야말로 교회가 
이루어야할 사역임을 배우게 되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만물끼리 또 만물과 
그리스도간의 화해이며, 코이노니아야말로 하나님의 내리시는 화해의 축복임을 체험하여 
왔다(Lederach 2014:104).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양 교회가 누려온 
화해의 축복의 실제에 대하여 기술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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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노니아의 시작 
1995년 일본의 츠쿠바(筑波)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한 한국인 
유학생의 “제가 다니던 한국 모교회와 교제를 시작할 수는 없는지요?” 라는 한마디로부터 
일본의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한국 대방교회의 교제가 시작되었다. 이 유학생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역사적 아픔이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 오히려 
한일 간에는 인간적으로 넘기 힘든 벽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제안한 
교제는 한국교회가 언제까지도 성장하지 않는 초라한 일본 교회를 돕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의 선교자세의 교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가족의 화해의 교제였다(엡 2:14-19). 
한편 이 유학생의 제안을 처음 들은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담임목사인 세이노 
카츠히코(清野勝男子 )는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기도를 시작했다. 세이노 목사는 
일본의 전쟁 책임을 미약하기는 하나 보상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일본군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는 등 일본인에게 잔혹함을 당한 인도네시아의 마을에서 11년간 선교사로 
사역을 한 인물이다. 그러한 경험에서인지, 한국의 교회와 진지하게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쟁 책임과 그 역사를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성도와 함께 나누며,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는 이 화해를 바탕으로 한 
교제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가 담당해야만 하는 
선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의 대방교회는 이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방교회는 
일제하의 아픔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신사참배 강요의 폭풍까지 몸으로 체험한 6명의 
성도들에 의해 개척된 교회이며 일본인에게 부모를 살해당한 성도 그리고 자신이 
일본인에게 고통받은 기억이 생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를 돌파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 일본의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장로였던 타케코시 타다시(竹腰正 )였다. 일제시대를 경험해온 자로서, 
아시아 특히 조선반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에 대해 평소부터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인식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여 일제하의 역사에 대해 정통한 인물이었다. 그가 츠치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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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구미교회를 대표하여 한국 대방교회에서 전시중, 전후 행한 일본과 일본의 교회의 
악태에 대해 사죄에 나섰다(竹腰幹子2010:48-52). 목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도의 
리더도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사죄를 호소하는 자가 있었기에,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의 화해교제는 1996년부터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나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대방교회는 처음에는 만장일치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지 않았으나,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진지한 자세에 감명을 받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화해의 교제이며,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서서히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1996년에 시작된 양교회의 교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지 작성위원회가 소집되어 활동중이다. 
20년간 양교회가 왕래한 인원수는 총 700명을 넘는다. 
코이노니아의 발자취 
코이노니아의 첫 걸음 
한때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후 한국으로 귀국을 한 한국인 
형제자매들과 만나기 위해 1996년에 세이노(清野 )목사를 비롯한 14명의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신도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만난 한국인 형제자매 가운데에는 
“일본에서의 유학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게되었습니다만 한국의 저희 모교회와 
교제를 시작할 수는 없는지요?”하며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의 교제를 제안한 
이용상 집사도 있었다. 이 때 이용상 집사를 통하여 당시 대방교회 부목사였던 김은수 
목사와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일행이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이듬해 1997년 4월에는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세이노 담임목사와 이후 
코이노니아 교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하게 되는 키타무라 테루오(北村照夫) 임원이 정식으로 
메구미교회를 대표하여 대방교회를 방문하였다. 이 때 훗날 대방교회측에 코이노니아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이견수 장로와 만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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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노 목사와 키타무라 임원은 이견수 장로를 통하여 대방교회의 당회를 
구성하는 시무 장로들을 당회실에서 소개받았지만 환영받는 모습은 아니었다. 오히려 
장로들은 “어디서 굴러 들어온 사람이냐”는 듯이 수상쩍은 자들을 보는 듯한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게중에는 “나는 제2차 세계대전중 일본에 있었다”며 말을 걸어오는 
장로도 있어 세이노 목사도 키타무라 임원도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여 그저 식은 땀을 
흘리며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긴장된 표정으로 시작된 예배 가운데 세이노 
목사가 짧게 자기소개와 간증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 간증 가운데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처음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자식이 전쟁에서 
일본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며 소리치는 인도네시아인 여성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겠다는 말을 들었던 경험이 일본인으로서 아시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소명으로 인도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인으로서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고백에 대방교회 회중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청중이 “아멘”으로 응답하였다. 여기서부터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의 
화해의 교제의 첫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다(北村照夫  2007:3). 그러나 당초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의 교제는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양 교회의 
일부의 관심자들이 기획한 소위 일반적인 국제교류와 같은 색채가 짙었다. 
중고생 수련회 
1997년 4월 세이노 목사와 키타무라 임원이 대방교회를 방문한 후 그 해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대방교회 중고생 여름 수련회에 참가하기 위해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서 중고생 23명과 인솔자 7명 합하여 30명이 한국 대방교회를 방문하였다.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서는 해외 교회와의 대규모 교류가 처음이었기에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다만 방한 전에 꼭 하나만은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에 대해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의 중고생들은 공교육이나 사회생활 가운데 일제시대를 포함한 근대사에 대해 거의 
배우는 일이 없어 조선반도가 일본 지배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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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최소한 일제시대의 역사에 대해 미리 공부했다. 그러나 한국이나 한국인의 
특성에 대한 것과 같은 문화적인 면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와의 첫 교류였기 때문에 거의 
알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중고생들은 대방교회의 “한국식 
수련회”에 크게 당황해 하였다. 
예를 들면 아침부터 군대 훈련과 같이 기상체조 시간이 있다든가, 딱딱한 바닥에서 
베개도 없이 잠을 재우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눈물을 흘리며 장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에 매우 놀라했다. 한국인의 직설적인 화법과 김치를 비롯한 매운 음식이 계속해서 
나온다든지 하는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문화충격이 있었다. 게중에는 강렬한 
문화충격으로 울어버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충격을 통해서 일본의 
중고생과 한국의 중고생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생겨났다. 그것은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중고생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본 대방교회 중고생들이 메구미교회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손을 잡고 기도해 준 것이다. 그들은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몸짓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서로 나눈 것이다. 대방교회의 중고생들도 
일본인과의 교제는 처음인데다가 학교와 사회에서의 역사교육탓인지 일본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같은 것을 갖고 있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 격려함을 통해 
일본인에 대한 선입견이 희석되고 그리스도안에 있는 가족임을 체험하게 되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무렵에는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중고생들도 완전히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아쉬워했다(北村照夫 2007:3-4). 
그 다음 해인 1998년 여름에는 인솔자를 포함하여 52명의 대방교회의 중고생들이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중고생 여름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방일하였다.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해외로부터의 방문자를 받아들인 적이 없기에 전교인이 
나서서 준비를 하였다. 캠프장의 확보, 홈스테이 25가정의 모집, 교회숙박시 임시 
샤워시설의 설치, 메구미교회 인솔자를 포함한 70명이상에서의 도교관광을 위한 
예비조사, 통역자 확보 등 제반 준비의 영역은 다갈래로 뻗어서 교회 역사상 대기획이 
되었다(北村照夫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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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장에서 언급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말씀을 토대로 만든 “그리스도만이 
평화” 라는 찬양도 중고생 캠프의 테마송으로 작곡되어 불리게 되었다. 이후로 이 곡은 
코이노니아의 주제곡으로서 매년불리게 되었는데 가사를 다시 한번 기술한다. 
“그리스도만이 평화, 우리들의 평화, 그리스도만이 평화 우리들의 평화.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네” 
모두 총동원되어 준비한 보람이 있게 은혜롭고 풍성한 교제가 되어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리스도만이 평화임을 나라를 초월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의 축복을 
체험하였다.  
그해 코이노니아에 참가한 대방교회 아이들 가운데 “학교에서는 일본인은 나쁜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 와보니 모두 친절하고 매우 
좋으신 분들이였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 간증을 듣고 있던 당시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한국인 성도는 “일본에서는 한일간의 
역사를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너무 자세하게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균형있게 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코이노니아 중고등부 캠프를 통해서 일본인과 한국인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을 통해 상호 이해가 생기게 된 것은 큰 수확이었다. 과거의 역사에 속박되어 서로가 
증오하는 미움으로 서로를 비방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누구 
누구가 있는 일본, 또 내가 아는 누구누구가 있는 한국이라는 개인적인 연결고리 가운데 
역사를 재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리라. 그러면 서로 비방하는 역사관에서 아픔을 
같이 나누는 역사관으로 변하는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北村照夫 2007:4). 
그러나 오로지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개인적인 연결만으로는 새로운 역사인식 
논쟁을 불러 일으킬 위험이 있다. 2003년에 행해진 코이노니아 중고등부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한 남자중학생은 “나라도 문화도 다른데 같이 동일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함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정한 상호이해, 즉 화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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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임을 알게된다(岡田勇督 2003:8). 코이노니아의 교제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신앙적 견지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화해의 관계로 이어지는 
역사관을 구축하기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코이노니아에 있어서 예배의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후술하려고 한다.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및 대방교회 중고생이 서로의 여름 캠프에 참가하는 
중고등부 코이노니아는 중고생 시절에 한번은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수 있도록 1997년부터 
5, 6년마다 기획하고 있다. 츠치우라 메구미교회도 대방교회도 각각이 50명 규모를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와 예산등 물리적 부담은 크지만 그 이상의 성과가 있다. 
츠치우라 메구미교회도 대방교회도 중고등부 코이노니아 참가를 통해 신앙으로 
인도받고 세례를 받는 학생들이 다수 있다. 이들은 농후한 타문화체험을 통한 국제감각의 
습숙(習熟),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와의 만남, 해외의 신뢰할 만한 교회의 환대의 
경험, 공부만이 인생의 목표인 협착한 가치관으로부터 탈피하여 한일의 아픈 역사에 
입각한 그리스도에 있는 화해의 체험을 통해 큰 도전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가 마이너리티라는 경험밖에 모르는 일본의 중고생들에게 있어서 한국교회의 
활기와 성장을 체험하는 것은 일본에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촉매가 되어 있다(
清野勝男子 2008). 
코이노니아 선언 
다음 1999년 4월에는 교회 리더들의 코이노니아로서 당시 대방교회 담임목사인 
임병준 목사가 김은수 부목사와 10명의 장로들과 츠치우라 메구미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그들은 2년에 걸쳐 행해진 중고생 코이노니아가 축복이 가득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 내실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호를 방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방교회측은 계속 일본 교회와 교제하는 것에 회의심을 갖고 있는 
성도와 좋게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대방교회의 리더들이 그 
의의를 음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찰 방문인 듯한 느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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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는 역사의 신고를 맛본 살아있는 증인인 대방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맞이함에 있어서 한일의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야 말로 맞아들이는 측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통찰했다. 거기에서 양 교회의 대표가 불행한 역사를 솔직하게 
표명하는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제를 이어가며 많은 열매를 맺기위해서는 피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당일 그 장소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은 듣고 있는 
일동을 긴장과 불안으로 동여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두 교회의 
앞으로의 교제가 파기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긴장을 그리스도에 있는 용서와 화해로 변화시킨 것은 마지막에 
말씀한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타케코시 타다시(竹腰正) 장로의 고백이었다. “우리들 
일본인은 한국 국민에게서 국왕, 국토, 경지, 국어, 성, 국민, 생명을 빼앗는 칠탈의 죄를 
지었습니다. 저였다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일합병은 평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망언을 뱉는 무지를 드러내는 일본 정치가가 있습니다. 일본인이 
저지른 죄를 알면 알수록 두려움은 커질 뿐입니다. 역사를 조사하는 저의 매일매일은 쓴 
잔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인인 것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마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저는 한국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이러한 타케코시 
장로의 냉정하고 침착한 역사이해와 성실한 사죄의 말을 들은 대방교회 장로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억누를 수 없는 울음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직한 
역사인식과 겸허한 고백이 양자 간에 있었던 차가운 얼음을 녹였던 순간이었다(清野勝男
子 2010a:3).  
대방교회의 장로들은 타케코시 장로에게 한국에 와서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기를 의뢰하였다. 같은 해 10월에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담임목사, 장로, 임원 총 
23명이 대방교회를 방문했을 때 타케코시 장로는 더욱 정중하게 사죄를 표명하였다. 
다음은 그 당시 작성된 원고의 일부이다. 
저희들은 일본인이 한국분들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죄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칠탈의 죄” 국왕, 국토, 경지, 국어, 이름, 국민, 
생명을 빼앗고, 황후를 학살하고 36년간이나 식민지 지배를 하고 반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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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다수 살해하고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많은 목사와 성도를 
죽였습니다. 태평양전쟁중에는 100만명 이상이라는 사람들을 
강제연행하여 노무자로, 병사로,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의 결과로서 남북 분단이라는 불행하기 그지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일본인이 범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큰 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죄의 용서에는 죄의 
고백과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개인으로서도 
국가로서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와 사죄의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개란 말씀드릴 것도 없이 단순한 후회와 다른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일제시대에 
한국사람들에게 일본식으리 이름으로 개명을 강요하였습니다. 또 일본은 
한국의 길이나 동네에까지 신사를 만들어 일본의 신을 강제로 예배하도록 
시키고, 따르지 않는 사람을 투옥하거나 박해하여 죽이거나 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집단학살했습니다만, 이것은 한국국민에 대한 정신적 
집단학살입니다. 독일은 반성하여 자신들의 손으로 나치를 
추궁하였습니만, 왜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천황이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황은 스스로 
지도하거나 명령은 하지 않게 되어있었습니다만,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천황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병대를 
소집한 것도, 군비를 구축하는 것도, 선전포고 하는 것도, 작전명령을 
내리는 것도 모두 천황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천황이 전쟁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사람과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작년 코이노니아에서 교류한 
중고생들은 서로 껴안고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일본인은 개인개인은 
좋아도 집단화하면 다른 그룹에게 매우 차가워진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정신문화의 저급함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동안 정신까지 힘으로 지배되어 왔기 때문에 생긴 정신의 
공동화(空洞化)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인의 최대의 결점을 
머리로 사고하려 들지않는 것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쪼록 한국의 
여러분, 타고나신 그 생명력을 연소시켜서 소극적인 일본인을 흔들어 
움직이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일본인은 논쟁을 어려워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본인에게 자기주장과 솔직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크리스찬끼리라면 무엇이든지 말하고, 서로 토론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 용서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크리스찬의 
한일신시대라는 것은 사이좋게 지내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고, 협력하는 선까지 가야됩니다. 우리들의 코이노니아가 
더욱 번성하여 한일신시대의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대방교회의 여러분, 
옛날에 모든 문명을 전해주었던 한국이, 또 많은 크리스찬을 보내주시어 
일본에 진정한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그리고 일본에서 배우고, 친구를 
만들고, 전도하여, 어떤 자는 일본의 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일본에서 
취직을 하고,또 많은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참 신앙을 배우고, 나라끼리도 
공존공생만을 외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죄인 중의 죄인인 
일본인이 여러가지 실례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竹腰幹子 201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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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케코시 장로의 사죄에는 대방교회 성도의 심금을 울리는 진지한 역사인식과 
자신들을 포함한 자국과 자국민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의 
교제에 대한 기대가 실려있다. 한일 양국가간에 역사문제와 정치문제에 의해 긴장이 
고조된 적이 지금껏 몇번이나 있었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중단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국가간의 관계 악화가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단절시키지 못했다. 
그것은 1999년 타케코시 장로가 보여준 한국인들에대한 진실된 사죄와 신앙고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竹腰幹子 2010:54). 
또한, 그 해 타케코시 장로의 사죄에 이어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는 
양교회의 담임목사인 세이노 목사와 임병준 목사의 감독하, 코이노니아 선언을 표명하고 
자매교회 결연을 맺었다. 코이노니아 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대방교회와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는 대방교회의 한 가족을 통해 시작된 
교제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은혜의 만남” 이라고 확신함에 이르고 여기에 
동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수립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양교회는 1996년에 시작된 과거 수년간에 걸친 중고생과 교회지도자들의 
상호방문을 통하여 주어진 사역자와 교회원 끼리의 폭넓은 교제를 진심으로 감사한다. 
2. 양교회는 서로가 주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교회임과 또 
서로가 하나님의 가족의 형제자매인 것을 기뻐하며 고백한다. 
3. 양교회는 한일양국 사이에 걸친 문화적 차이를 넘어 또 양국의 불행한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에 있는 풍성한 교제를 열심으로 
구한다. 
4. 양교회는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선교명령 수행을 공통의 
사명으로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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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교회는 이상의 선언을 통해 양교회의 교제와 협력이 풍요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 
각각의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위원회를 설립하고,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태내기를 기도하며 이에 자매교회 관계를 체결한다. 
주후 1999년10월10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방교회 담임목사 임병준 
일본동맹기독교단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담임목사 세이노 카츠히코 
 
이 코이노니아 선언에 있어서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제3항의 “양국의 불행한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라는 부분이다. 보통 불행한 역사를 겪은 국가 또는 민족간의 
교류를 기획할 때는 “불행한 역사를 초월하여”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코이노니아 
선언에서는 굳이 “양국의 불행한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라고 표명하였다. 왜냐하면 
초월하여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또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을 쉬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한 결과이다. 또 화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과거를 잊고 
전진하자는 요구가 되어버려 “과거를 배제한 화해”를 만들어 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자세이기도 하다(Katongole & Rice 2013:38,40). 
코이노니아선언후, 양교회의 교류는 청년, 여전도회, 남전도회까지 확대되어 더욱 
활성화되었다. 또 교회행사로서 실시되는 코이노니아를 넘어서신혼여행으로 서로의 
교회를 방문하거나 관광여행으로 방문을 하는 등 화해와 평화의 풀뿌리 교제는 그 뿌리를 
서서히 깊이 그리고 단단히 내려갔다(清野勝男子 2010a:4).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성도가 대방교회를 방문할 
때 행하게 된 것이 있다. 우선 방문 준비시 일제시대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과 실제 한국에 현존하는 일제시대의 상황을 알수 있는 독립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의 
방문이다. 독립기념관이나 서대문형무소의 방문을 통해 준비시 배운 역사가 사실인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시설을 방문시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일행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꼭 
대방교회의 중고생, 청년, 장로와 사역자등도 동반한다. 시설의 전시물등을 견학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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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치우라 메구미교회 일행은 대개 충격을 받지만 함께 동반한 대방교회 일행들이 옆에서 
그 충격을 공유해준다. 이러한 역사 학습과 독립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의 방문은 2000년 
청년 코이노니아부터 시작되어 이후 중고등부 코이노니아, 남전도회 코이노니아, 
여전도회 코이노니아, 장로 코이노니아 등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서 대방교회를 방문하는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일행의 서대문형무소 견학 모습 
코이노니아 교환 유학생 
코이노니아선언을 한 양교회는 양국의 불행한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의 
화해를 토대로 한 민족간의 교제로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야말로 코이노니아를 체험해야만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2000년부터 청년 
코이노니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코이노니아 교제가 매년 행해지긴 하지만 코이노니아 
교제가 대상별로 나누어져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양교회의 청년들이 서로의 
교회를 단체로 방문하는 단기집중적 교류인 청년 코이노니아는 실제로 5, 6년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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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매년 2명의 청년을 서로의 교회에 2주에서 한달간 
단기교환유학생으로 파견하는 코이노니아 교환유학생 제도를 고안했다. 한국과 일본의 
교회와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서로의 나라에 중장기 체류하는 것을 통해 서로의 
나라와 사람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역사적 아픔을 동반한 오해와 갈등을 풀고 새로운 
친목관계로 발전시킬 것을 기대하며 고안한 프로그램이다. 
코이노니아 유학생들은 유학기간중 네, 다섯 가정에 홈스테이를 하며 일본 
유학생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한국 유학생은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배운다. 코이노니아 
교환유학생 제도는 코이노니아의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그 내용이 진하며 유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은 다대하다. 그들의 일본관이나 한국관이 변해갈 뿐아니라 민족이나 역사 간의 
갈등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평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또 코이노니아 유학생이 된 청년 
중에는 이 제도를 통해 일본이나 한국에 더 깊은 흥미가 생겨 한국의 대학에 유학하는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청년과 일본의 대학에 유학하거나 일본어를 전공하는 대방교회 
청년들도 생기게 되었다. 
2015년까지 54명의 양교회 청년들이 교환유학생으로 한국과 일본을 왕래해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코이노니아 교환유학제도의 의의를 살펴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열매가 2000년 제1기 교환유학생으로 참가한 대방교회 조문선자매와 2010년 제11기 
교환유학생으로 참가한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야마구치 아츠시(山口淳)형제일 것이다. 
조문선자매는 2000년 당시 한국의 명지대학교에서 일어일문학을 배우는 
대학생이었다. 그녀는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기는 하나 어려서부터 들어온 일제시대의 
일본의 이미지를 그대로 품고 있어 일본도 일본인도 막연하게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코이노니아 단기유학생으로서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서 1개월 체제하는 동안 자신이 
지금껏 일본에 대해 품고 있던 나쁜 인상이 송두리채 뿌리뽑혔다. 그 자매가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서 체험한 일본은 지금까지 품고 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며, 오히려 호감을 
갖게 될 뿐이었다. 특히 일본인의 신앙에 대한 진지한 자세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그러한 그녀가 코이노니아 교환 유학생 참가후 7년이 지난 2007년부터 약 2년간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평신도 선교사로서 파송되어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스탭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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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을 하게 되었다. 조문선 자매는 코이노니아 단기유학을 끝내고 나서 일본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대방교회 청년회의 
후원을 받으며 대방교회 첫 일본선교사로서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 파송되어 온 것이다. 
코이노니아는 교류 10년의 열매로서 조문선 선교사를 낳은 것이다. 그녀의 2년동안의 
사역을 통해 4명의 청년 세례자가 주어지는 등 사역에도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이하는 조문선 자매가 선교사 사역을 마친 후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세이노 
담임목사님이 대방교회 담임목사인 길현주 목사 앞으로 보낸 감사의 편지이다. 
대방교회 길현주 담임목사님 장로교회 제 2청년부 청년및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영광 
한국 대방교회 형제 자매님께 주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츠치우라 메구미교회는 대방교회 여러분께 조문선 
선교사님을 2년간 파견하여 지원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1월 말로서 임기만료로 단기 선교사를 퇴임하게 됨에 따라 축복에 
넘친 2년간을 보고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조문선 
선교사님의 훌륭한 사역은 한 말씀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조문선 
선교사님은 청년들의 집회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메구미교회의 
청년들에게 활기를 주었습니다. 또 교회부속 마나유치원과 노인개호 
시설인 키라키라 서비스에서도 자원봉사자로서 충실히 봉사하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이노니아시에는 양 교회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구미교회에 있어서도 조문선 
선교사님 자신에게 있어서도 매우 유익한 은혜가 넘치는 2년간이었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올 봄에 있을 코이노니아에서 또 
재회의 기쁨을 기대하며, 저희들의 가족인 대방교회 위에 주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010년 2월 13일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담임목사 세이노 카츠히코, 
장로회, 임원회 일동 올림(清野勝男子 2010b:2). 
세이노 목사의 감사문에서도 조문선 자매가 일본에서 선교사로서 사역한 것에 
대한 기쁨과 풍요로움을 엿볼 수 있다. 조문선 자매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화해의 교제가 선교라는 결실을 가져온 단적인 예였다. 
그리고 기록의 가치가 있는 또 한명의 코이노니아 유학생은 야마구치 아츠시(山口
淳 )형제이다. 그가 참가한 2010년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서 대방교회에의 코이노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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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유학생은 이례적으로 3명이었다. 왜냐하면 야마구치 형제는 혼자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그를 돕기위한 목적으로 2명의 일본인 형제가 동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친형을 전신의 근육이 퇴행하여 위축되어가는 난병인 근디스트로피로 잃고 또 
본인도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당시 만 19세의 형제였다. 
그는 2008년 중고등부 코이노니아에서 대방교회를 방문하여 대방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가했다. 그 때도 헬퍼를 동반한 참가자였다. 야마구치 형제는 그 캠프를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일본에 돌아와 세례를 받았다. 그에게 코이노니아가 
신앙고백의 이르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한 그가 청년이 되어 다시 한번 대방교회를 
방문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 2010년 코이노니아 교환유학생 참가였던 
것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년을 단기유학생으로 파송하고 싶다는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의도를 길현주 담임목사를 비롯한 대방교회 측은 기꺼이 받아주었고 숙박과 
건강면에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 특별 일정을 짜서 준비를 진행해 주었다. 이것은 
코이노니아 교환유학생 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장애인을 파견하고 받아들이는 
일이었다(한국기독신문 2010). 
대방교회 청년부는 야마구치 형제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한번도 없었기에 
당초 당혹감이 있기는 했으나 오히려 재회의 기대에 마음이 부푼 청년부 리더들을 
중심으로 야마구치 형제를 받아들일 태세를 정비해 나갔다. 결과적으로 세 명의 교환 
유학생은 청년부뿐만 아니라 대방교회 전체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도우미였던 두 명의 
청년들은 도중에 피로를 느끼기도 했지만 그들의 피로를 눈치챈 많은 대방교회 성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다음은 세 명의 청년들이 코이노니아 단기유학을 끝낸 후의 간증이다. 우선 
야마구치 형제의 간증부터 기록하고자 한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두 번이나 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 중고등부와 함께 대방교회에 방문했었고, 이번 여름에는 
단기유학생으로서 대방교회에 갔습니다. 두 번이나 가게 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세례를 받게 된 계기는 첫 코이노니아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도 
메구미교회에도 있는 것이 기쁘고 친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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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항에서는 매우 큰 현수막으로 저희 세 명을 환영해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좋아해 주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번 
단기유학에서는 쿠리하라 형제와 키타무라 형제가 항상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제 
몸을 돌아 눕혀주기 위해 몇 번이나 일어나느라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일주일간이나 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둘이 옆에 있어주어서 진짜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제멋대로 말해도 형처럼 혼내준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대방교회 청년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계단이나 문턱등이 있을 때는 제 
휠체어를 들어주기도 하고 차에 탈 때는 저를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이로서 모두 친절하게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힘을 입어 한국에서 쾌적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신 대방교회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중략)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는 지금도 아픈 과거가 남아 
있습니다만, 제게 한국의 여러분과의 교제 가운데 떠오르는 성경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코이노니아 교제는 이 말씀 
그대로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경험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힘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구미교회 여러분, 한국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山口淳 
2010). 
이어서 헬퍼로 동반했던 쿠리하라 카츠히코(栗原勝彦)형제와 키타무라 신(北村新) 
형제의 간증이다. 
이번 단기 단기유학은 일주일로 짧았습니다만, 대방교회의 
여러분은 좋은 교제를 해 주셨습니다. (중략) 한국의 여러분은 이번에 모두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계단으로의 이동은 거의 대방교회 
청년들이 해주었습니다. 저희 둘보다 압도적으로 파워풀한 몸을 가진 
그들이 무서울 정도로 안정된 운반 작업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츠시도 
안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희들에게 말을 
걸며 악수를 청해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츠시와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2010년(한일합방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 해에 한국의 청년들만 아니라 고령자분들로부터도 따뜻한 
환영을 받은 것에 깊히 감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들의 호의와 친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역사문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한일 관계가 더욱 좋아 
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코이노니아를 앞으로도 지속하고 발전시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栗原勝彦 2010). 
아츠시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코이노니아에서 대방교회 
청년들의 친절함을 접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가까이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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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대방교회 청년부 전체가 저희들을 서포트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츠시군의 계단 이동시는 매번 많은 청년들이 
휠체어를 들어주기도 하고 익숙치 않은 곳에서의 생활에도 곤란을 느끼고 
있던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들과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다릅니다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점만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 아래에 가족이라는 것을 강하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코이노니아를 위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협력해 주신 
대방교회, 메구미교회의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세 명을 코이노니아 유학생으로 뽑아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감사를 드립니다(北村新 2010). 
이들 세 명의 단기유학생들은 코이노니아에 참석하면서 사람의 따뜻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또 셋이 한결같이 간증하고 있는 것이 역사와 국가를 넘어선 그리스도에 
있는 화해와 평화의 체험이다. 
또한, 장애인이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인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평가되는 한국의 교회에 있어 그들 세 명의 
모습은 큰 도전이 되었을 것이다(안교성 2003:10-12). 
깊이를 더해가는 코이노니아 
2005년에는 대방교회 길현주 신담임목사 취임식이 있었다. 대방교회 임병준 
목사와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세이노 카츠히코 목사의 지도하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시작되고 코이노니아 선언이 이루어지고 양 교회 교류가 주도되어 온 것을 생각하며 
대방교회의 담임목사의 교체는 코이노니아 존속유무에도 영향을 줄 문제로 생각되었다. 
게다가 당시 독도 영토문제로 한국내에는 반일감정이 회오리치던 때이기도 해서 양국간의 
긴장이 고조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듯 대방교회에서 세이노 
목사에게 길현주 목사의 담임취임식 및 임병준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식의 축사를 
의뢰하여 왔다. 세이노 목사는 내빈 중 유일한 외국인이며 일본인이었다. 
세이노 목사는 길현주 목사에게 “왜 축사를 하는 사람으로 굳이 일본인인 저를 
택하셨습니까?”하고 묻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고 대답했다(清野勝男子 
2010a:3).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 양 교회에 준 다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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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과 그 중요성 그리고 코이노니아의 존속을 확실히 염두에 둔 길현주 목사의 
대답이었다. 
이하의 기록은 세이노 목사의 축사이다. 
방금 소개를 받은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담임목사 세이노 
카츠히코입니다. 길현주 담임목사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방교회 여러분 훌륭한 담임목사님을 맞이하게 되심을 같이 기뻐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믿는 옛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시대의 사람에게도 어떤 민족도, 어떤 
계층의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갈라디이서 3장 28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하듯이,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원래 국제적인 것입니다. 
교회란 민족, 문화를 넘어선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일체의 구별을 넘어선 국제적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10년에 걸친 대방교회와 메구미교회의 
코이노니아는 특별했습니다. 양교회가 이 복음의 보편적인 힘과 교회의 
세계성을 풍성하게 맛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작하는 일은 한일의 
역사를 생각하면 대방교회의 여러분들에게는 곤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를 시작하신 임병준 목사님을 비롯한 지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자매교회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나 외국인인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에서 축사를 
하는 특권을 주시고 또 그것을 허락하신 교회 관계자의 국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감각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길현주 담임목사님 
취임의 때에 일본의 메구미교회 성도들은 여기 한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주를 찬양하며 큰 기쁨을 같이 합니다. 우리들의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이 양국민과 양교회를 더욱 풍요롭게 언제까지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清野勝男子 2005). 
세이노 목사는 복음의 보편성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국제성에 대해 말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코이노니아의 특별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세이노 목사가 이러한 
내용을 담임목사 취임식 및 원로목사 추대식에서 축사로 전함을 통해 일본교회의 일본인 
목사인 자신이 축사를 하는 이유와 대방교회와 츠치우라 메구미교회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을 참석자 일동이 알 수 있게 되었다. 또 이 축사에 의해 세이노 목사와 길현주 
목사라는 두 리더하에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를 구현한 코이노니아의 새로운 역사에 
첫페이지가 펼쳐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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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병 100주년을 맞이한 2010년에는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남전도회 소속 
15명의 성도가 대방교회를 방문했다. 한일근대사와 코이노니아의 교제 그리고 역사인식에 
있어 중대한 해였기 때문에 코이노니아에 참가하는 15명은 역사공부를 포함하여 긴장감을 
갖고 준비에 임하였다. 그 준비가운데 일행이 생각한 것은 츠치우라 메구미교회를 
대표하여 당시 이미 고인이 된 타케코시 장로의 의사를 계승한 마츠우라 요지로(松浦陽次
郎) 임원이 다시 한번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고 대방교회에 코이노니아 교제를 계속해 온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거기에서 마츠우라 임원이 “과거 100년을 
기억하다”라는 제목으로 대방교회에서 특별강연을 행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년에는 대방교회의 남전도회가 츠치우라에 오시고 올해는 
저희들이 대방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멋진 교제를 실현하여 
주신 길목사님을 비롯한 대방교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코이노니아 남전도회 교류가 2008년 여름에 결정되었을 때 저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방교회에서 메구미교회에 오시는 
2009년에는 안중근 의사의 이토우 히로부미 암살에서 100주년, 또 
저희들이 대방교회에 가는 2010년은 한일합방 10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해에 남전도회 교류가 허락된 것은 분명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키로 하였습니다. (중략) 저의 나이 
50세의 두 배, 100년전에 일본은 조선반도의 식민지화를 본격화하였습니다. 
1910년 이전부터 조선반도에 침략행위를 일본정부는 반복해 왔습니다만, 
1875년 강화도사건이나 1895년 민비살해 등으로 확실한 역사기록의 
개찬과 책임자처벌의 불문은 식민지정책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45년까지의 압정과 일본의 탄광과 사하린의 탄광에의 
강제연행, 그리고 군대의 침략하여 가는 도처에서 병사의 성노예가 된 
사람들과 수많은 비극으로 농락당한 사람들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마주할 때 북한을 보함한 조선반도와 일본과의 
관계에  관련된 일의 절망적인 어려움, 일본인인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중략) 역사에 대하여 일본 기독교계의 그리고 크리스찬 한명 
한명의 무지와 무관심을 걱정했던 분이 2009년 1월에 소천하신 타케코시 
장로님이셨습니다. 타케코시 장로님은 말년에 약 7년간 매달 한달에 한번 
독서회를 자택에서 개최하시고 한국조선반도와의 역사 관계에 대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부(負)의 측면에 대하여 일본인의 역사에 대한 무지, 
크리스찬으로서 역사에의 무지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격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였던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타케코시 장로님 본인 스스로 코이노니아에서 1999년에 
말씀을 하기 위해 맹렬하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이노니아와 같은 훌륭한 
교제, 국경과 국적을 넘어선 교제의 위대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 대단한 교제 가운데에 참여하게 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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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 당연히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예언자로서의 책임입니다. 장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보다도 과거 
역사의 의미를 하나님께 의탁받고, 그리고 현재와 장래의 삶의 방식을 
점검할 책임입니다. (중략) 이번 한일합병 100주년이라는 중요한 해에 
조선반도의 사람들의 원한의 소리, 신음, 지금까지 계속되는 부조리함과 
되돌릴 수 없이 농락당한 인생에 늦었기는 하지만 일본교회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중략) 그들의 목소리와 상처자국 그리고 역사에 관한 
무지와 무관심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은 성실하게 응답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략) 코이노니아는 
한국 교회에서 내민 화해의 손을 일본의 우리들이 성실하게 꼭 잡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잡는다는 것은 역사의 무지와 
무관심으로부터의 해방없이는 불가능합니다.100년의 역사 아니 그 이전의 
역사도 포함하여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현재 헤아일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코이노니아가 장래 더욱 우리들의 주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것을 진심으로 원합니다(松浦陽次郎 2010). 
이 연설을 통해 타케코시 장로가 소천하셨어도 “불행한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라는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과거역사에 관한 자세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대방교회에 표명하였다. 이러한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자세를 지켜보던 대방교회의 한 
집사는 “메구미교회는 지금까지 십분 아니 십이분으로 대방교회와 한국분들에게 
그리스도안에서 사죄를 하셨습니다. 이미 충분하므로 이제부터 대방교회에 오실 때에는 
사죄의 마음이 아니라 미래지향의 새로운 친목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 
형제로서 서로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하고 응답했다(土浦めぐみ教会 
2010). 국적이나 민족의 틀을 넘어선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토대가 
이러한 말을 이끌어냈던 것이리라. 
세이노 목사는 항상 “코이노니아를 경험한 자들은 젊은이도 나이든 자도 또 시대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한일 정치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코이노니아를 통해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의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달성되었다는 것을 느낀 
한일합방 100주년에 행해진 2010년 남전도회 코이노이아였다(清野勝男子 2010a:3). 
2017년 현재 코이노니아는 20 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일본인과 한국인이 더욱 깊은 상호이해와 상호존경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와 평화를 계속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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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노니아의 간증들과 코이노니아에서의 예배의 역할 
청년들의 간증 
2013년에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서 한국 대방교회를 방문하고, 2014년에는 
한국의 대방교회가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를 방문한 2년에 걸쳐 행해진 
청년코이노니아 참가자들의 간증을 살펴봄으로써 코이노니아 교제가 의도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와 평화가 성도들 사이에 구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려 한다. 
처음 2014년에 한국을 방문한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청년들의 간증을 살펴보려고 
한다. 
A.H.청년의 간증 
사전에 우리들은 “한일의 슬픈 현실”에 대해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행한 잔혹한 역사에 대해 알았습니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해명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과거의 
일본인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일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면 더욱 심한 증오의 감정을 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매스미디어는 지금도 끊임없이 한일관계의 악화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보면 한국인도 일본인도 한일관계에 무관심이었던 
사람들까지도 한국에 대한 편견을 품고, 증오의 감정을 품게 되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제가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이러한 
현실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방교회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진짜는 미움, 서로 
으르렁거리는 관계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저희들의 관계는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주시기 때문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관계는 절대로 매스미디어로 보도되지 않겠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일관계가 얼마나 멋진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 사람들뿐일지도 모릅니다. 코이노니아는 미움의 
감정의 연쇄를 뜮어내는 사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대대적으로 
보도될 만한 화려한 사역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작은 사역으로 
보여도 큰 의미가 있는 듯이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에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를 느낍니다(土浦め
ぐみ教会青年会 2013:3). 
I.M.청년 간증 
코이노니아 첫날 한국에 도착하여 처음 향한 곳이 
서대문형무소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수감했던 곳입니다. 
물론 이 장소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는 문자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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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그것은 건물자체가 
뿜어내는 중압감이었습니다. 사람의 의사를 짖이기고 생명을 꿰뚫고, 
유대감을 찢으며 굴복시키려고 하는 악의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얻어 알고 있는 정보는 이렇게도 얄팍한 것이었던가하고 그 땅 그 때에 
있었던 사람의 고뇌, 절규, 아픔에 대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일까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코이노니아에 참가하지 못했더라면 계속 얄팍한 
정보에 의해 아는 척만을 계속하고 있었겠지하고 생각하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예배를 드린 집회장에서는 일본어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한국어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소리내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청년들이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청년들과는 초면이고 말도 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때 쥐었던 손의 따뜻함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土浦めぐみ
教会青年会 2013:4). 
K.A.청년의 간증 
저는 코이노니아를 통해 한국에 처음 방문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 때는 한일간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코이노니아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참가하였습니다만,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의 중고생들과의 
교제를 즐기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가족이며 하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 청년들의 교제라는 것도 
있어 한국에 가기 전부터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한일 역사를 배우고 
지금까지의 코이노니아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바르게 보는 것의 중요함을 알고 슬픈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또 코이노니아를 섬겨주신 양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이노니아에 참가하는 것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리고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가까운 미래의 일본과 한국의 




무엇보다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청년 수련회에서 손을 잡고 서로 
상대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요”하며 안아준 한국 친구들 등의 
묵직한 따뜻함. 상대를 축복하며 찬양하며 마주잡은 손의 촉촉한 차분함. 
기도하며 찬양하는 말 자체는 몰라도 같이 바라보는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눈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그 
손과 등으로부터 전해져왔습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예수님 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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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앉아 모여있을 때도 이렇게 손을 잡고 어깨를 서로 안고 찬양하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土浦めぐみ教会青年会 2013:8). 
S.M.청년의 간증 
제가 만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아마 어느 민족이 용서하는 
쪽이라든가 용서받는 쪽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듯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며 같이 
복음선교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잘 해주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대방교회 학생과 메구미교회 학생이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서로의 나라의 선교를 위해, 평화를 위해 기도했을 때 목사님이 “이것이 
코이노이아입니다. 여러분은 코이노니아를 체험한 것입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멋진 교제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렇게 축복받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특권적인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적, 문화가 다른 가운데 게다가 역사적 정치적 복잡함도 
있는 가운데 같이 유일한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했던 나날은 마치 
천국을 이미 맛본 듯하였습니다(土浦めぐみ教会青年会 2013:10). 
S.S.청년의 간증 
도착해서 바로 방문한 서대문형무소는 2년전에 방문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매우 아파졌습니다. 같은 사람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입힐 수 있을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할 수는 없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위정자들만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에도 분명한 죄가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마는, 양보하거나 
용서하는 일이 안되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 수련회에서 대방교회 
청년들과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저희들 가운데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土浦 め ぐ み
教会青年会 2013:12). 
H.N.청년의 간증 
저는 지금까지 한일역사에 대해 부끄럽지만 교과서 정도의 이해 
밖에 머리 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고 제 안에 
명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은 한국에 대해 가해자라는 인식이 
지금까지 한국 땅에 남아 있는 것과 저는 그 가해자인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마음이 고통스럽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 머리를 들수 없는 마음으로 꽉찼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동시에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기에 코이노니아의 존재의의가 깊은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앞으로도 




국가수준에서의 한일관계는 결코 양호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요즘 
인터넷상에서는 눈을 감고 싶어지는 여러 반한, 반일감정이 들끓고 
있습니다. 분명 세상적으로 보면 코이노니아 교제는 정말 작은 한일의 
연결고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터넷상의 경박한 반한, 
반일감정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강하고 두터운 것임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코이노니아를 경험한 자로서 이 교제를 지속하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느꼈습니다. 바다를 넘어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우리들 
메구미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주님의 축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土浦めぐみ教会青年会 2013:23). 
한국을 방문한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청년들의 간증을 보며 거의 전원이 역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필자도 그렇지만 일본에서 자란 젊은이들의 대다수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침략전쟁이라는 인식이 없다. 오히려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한 원폭 
피폭국가라는 전쟁 피해의식이 강하다. 따라서 조선반도를 신민지 지배했다는 사실자체 
모르거나 알더라도 그 사실을 정당화한 역사인식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체험한 코이노니아 교제는 일본의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이다. 일본이 
전쟁피해자이기 전에 전쟁가해자였다라는 것, 지금도 그 상흔이 남아 있다는 것,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좋을지 
당혹감을 느끼고 있음이 간증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동요를 간증 가운데 기록하는 
청년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와 평화, 국가와 문화, 역사를 넘어선 하나님의 
가족, 세상의 가치관에서 탈피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를 구축하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도 말하며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코이노니아 교제가 
세상의 일반적인 해외문화교류와 크게 다른 점이 예배이다. 교류의 중심에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배가 있다. 평강의 왕, 화해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배가 교류의 기초가 되고 
있다. 코이노니아 교제에 참가한 모든 청년들은 진정한 환희에 가득한 교제가 가능한 것은 
일본이과 한국인이 서로 껴안고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찬양을 드리며 같이 
말씀을 나누는 예배가 있기 때문이야말로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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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기록하는 2014년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를 방문한 한국 대방교회 청년 
및 인솔자의 간증을 보면 일본 청년과는 달리 역사인식보다도 함께 드린 예배의 은혜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방교회 청년들과 인솔자의 
간증을 살펴보고자 한다. 
H.K.집사의 간증 
메구미교회 청년 중에는 크리스찬이 동네의 한 가정, 학교의 한 
명뿐인 경우도 많이 있고 (메구미교회에)가까이서도 오지만 멀게는 편도4-
5시간도 걸려 오는 청년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코이노니아에 참가하여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대방교회의 형제자매로부터 위로와 도전을 받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변화되어 크리스찬임을 스스로 밝히겠다고 결단하였다고 한다. 우리가 
뭘 했지? 우리가 뭘 했나 생각하면 한국에서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누었다. 우리가 뭘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지만 감동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눈물과 감사로 나눌 수 있게 하셨다. 경험하지 못해서 여전히 
일본사람들을 겉으로만 친절한 뿐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메구미교회 장로님들의 처절한 과거 역사 반성의 고백이나 
코이노니아를 통해 감동하고 변화하였노라 하는 청년들의 고백이 동화나 
소설 속 얘기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일년에 한번씩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 하나님안에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이 코이노니아 행사 기간에만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누군가가 언제고 대방교회에서 온 것을 
숨기고 그곳에 가면 볼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지속적인 일이다. 이런 것이 
메구미교회를 두배, 세배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부흥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주저없이 말한다. 코이노니아, 
대방교회가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국적이 다른, 1년에 한번 만나는 
우리의 교제가 그들에게는 감동과 도전이 되었고, 떨어져서 드리는 우리의 




그리고 수련회 도중에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찬은 
1퍼센트가 안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소수로 취급받지 않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취급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메구미 교회 청년들은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놀랄 만큼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열악하지 않은, 탄압받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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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심의 부분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발전을 
더하고 싶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대방교회청년부 2014:11). 
K.S.청년의 간증 
전쟁터같은 우리의 삶에서 코이노니아 청년 캠프로 인도하셔서 
서로를 섬기며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너무나도 
분명하였습니다. 우리 조원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안에서는 하나였음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이해의 정도가 다르고, 문화의 차이도 있을 것인데 그 
다름을 뛰어넘어 우리안에 하나로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마음을 열어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니었더라면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루어 질 수 없었습니다(대방교회청년부 2014:12-13). 
K.Y.청년의 간증 
청년 캠프에 있는 동안 들었던 설교들이 잊혀지지 않는데, 마지막 
날 들었던 우리 모두 주님의 가족이고 형제라는 그 설교가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이렇게 반갑고 사랑스럽구나 하고 느끼는 반면 주님을 전함에 
쉽게 포기했던 제 소중한 친구들, 제가 속해 있는 그룹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쉽게 등 돌릴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니 제가 참 
악하고 이기적이게 느껴졌습니다. 메구미 교회를 보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공동체임을 느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함께 하는 모습, 누가 시키기 전에 공동체를 위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한 우리 공동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얼마나 수동적이었는지,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적었는지,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한 것은 
까마득한데 정말 오랜만에 공동체에 사랑하는 마음이 샘속아 기도한 것 
같습니다(대방교회청년부 2014:14). 
M.S.청년의 간증 
나는 언제나 코이노니아를 기대하고 있다. 메구미 교회와의 교제를 
통해 항상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의 영적인 성장과 함께 큰 은혜를 받게 
된다. 코이노니아는 나의 안식처이며 나의 쉽터 같은 존재다. 이번 역시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다. 그들의 예배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열렬히 갈망하는 모습들을 다시한번 배우게 되었다. 한 
청년(치하루)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청년은 집에서 메구미 교회까지 오는 
데만 10시간이나 족히 걸린다고 한다. 왕복이면 20시간, 차비만 15만원 
한달로 치면 60만원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아짱이라고 근위축증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하는 청년이 있다. 이 
친구의 형도 동일한 병으로 일찍이 생을 마감했는데 그 동생 또한, 같은 
 100 
병으로 고통과 사투를 벌인다. 하지만 내가 이 친구를 본지는 꽤 
오래전부터였다. 항상 아짱을 볼 때마다 많은 것을 느낀다. 이번에 같은 
조를 하면서 내 자신이 많이 보잘 것 없는 존재였음을 한참 느꼈다. 아짱은 
몸이 불편함에도 한 번도 싫은 내색도 안하고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언제나 함께 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 행복해보이고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항상 웃고 있는 아짱이 그룹 모임때 그런 말을 했다. 
코이노니아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 말을 들은 나는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교제가 계속 
이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대방교회청년부 2014:17). 
M.Y.청년의 간증 
제가 여기서 정말 감동을 받은 건 이곳에서의 찬양과 예배였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풍경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츠나가레 
예수사마”라는 찬양은 박수치며 부르는 신나는 찬양인데,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엉엉 울고 싶어졌습니다. 후렴가사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어져라 예수님께로, 어떤 때라도 떠나면 안돼요, 언제라도 잊지 말아요, 
예수님과 손을 잡아요.”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들은 서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주의 사랑안에서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한 가족이며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는 것을 
말입니다(대방교회청년부 2014:18). 
P.S.청년의 간증 
코이노니아가 양 교회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친교일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친교는 어떠해야 하는 걸까? 왜 
하필이면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갈등이 있는 한국과 일본의 
교회일까? 왜 도심의 교회와 한적한 시골의 교회일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18년동안 연결해 주셨을까?” 이것이 정확한 해답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로 제가 느낀 것은 먼저 하나님은 모든 벽을 
허무시는 놀라운 분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갈등, 
문화적, 지리적 차이를 모두 십자가로 단번에 무너뜨리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 됨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의 소재는 한일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중 길 목사님 
취임식 때 유일하게 축사하신 분이 메구미 교회 목사님이신 세이노 
목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때 양 국가는 독도문제로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세이노 목사님께서 그럼에도 축사를 부탁한 이유를 물었을 때 길 
목사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요”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일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속하셨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던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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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소통의 어려움, 이질감, 많은 편견과 왜곡으로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어렵게 할 때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하나 된 귀한 은혜를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대방교회청년부 
2014:19-20). 
Y.M.청년의 간증 
한국의 하나님, 일본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 대방 청년과 
메구미 청년이 모든 일정에 함께하였기 때문에, 찬양과 말씀은 한국어와 
일본어를 함께 사용하며 이루어졌다. 이것은 나에게 큰 감격으로 다가왔다. 
언어가 다르고, 살아온 삶이 다르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일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는구나. 그 모습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상하게 하였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고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않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대방교회청년부 2014:22). 
L.S.청년의 간증 
일본 청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나를 정말 
가족처럼 나를 진짜 동지처럼 대해주고 생각해주고 느끼게 해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고, 때론 나의 가족보다 더 가족 같고 
나의 친구보다 더 친한 친구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회를 하면 할수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한국에서는 하지 
못했던 나의 생각들과 나의 마음들을 일본 청년들과 나누게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위해 걱정해주며 기도해주는 일본 청년들과 그들의 마음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채우심을 이 
교제를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대방교회청년부 2014:26). 
대방교회 청년들의 간증에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관해서 모르는 한국 청년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역사교육 때문에 
생겼을 왜곡된 일본관, 일본인관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신앙면에서도 기독교 대국인 한국에서 기독교 소국인 일본에 와서 의외라고 
생각될 만한 신앙적 도전을 일본인 크리스찬들에게서 받고 있다. 초소수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일본인 크리스찬 청년들의 신앙자세에 감명을 받고 있다. 이러한 모든 깨달음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같이 드리는 예배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화해는 인간적인 노력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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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주를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Katongole & Rice 2013:10,54). 
지금까지 코이노니아 교제에 참가한 양 국가의 교회 청년들의 간증을 살펴보았다. 
코이노니아를 통해 일본과 한국 또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이 화해로 
바뀌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신도 사이에 구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화해와 평화를 달성하하기 위해 예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에 다음 항에서는 화해를 예배 속에서 구현하는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코이노니아에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 
화해를 예배안에 구현하는 의의 
예배란 하나님과의 단절관계를 화해로 회복받은 자들이 불려모인 곳이며, 
평안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것을 실천하는 예배자끼리의 관계회복의 장이다. 따라서 
예배 안에서 화해와 평화를 구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며 비전이다(주종훈 
2014:65-67). 예배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예배 가운데 서로에게 평안을 
전하는 관계를 확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환대를 예배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교회에서 매주 행해지는 주일예배에 있어서 화해의 요소를 구현하는 것이 
간과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가운데 민족적 갈등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환대로서의 화해를 예배공동체 가운데 실현해야만 한다고 촉구하였다(엡 
2:11-19). 선민과 이방인이라는 구약시대에는 터부시되었던 울타리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배공동체가 된 에베소교회였으나 유대계 크리스찬과 이방인이라 
불리웠던 이스라엘에 뿌리를 두지 않은 크리스찬 사이에 차별, 구별, 멸시, 우월감, 
열등감이 존재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과의 화해의 달성을 이루어주신 
것만 아니라 민족끼리의 갈등이나 적의라는 중간에 막힌 담까지 폐기하여 주셨다는 
화목의 사실을 예배공동체 가운데 구현해야만 하는 사명을 게을리 하였다. 거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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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더 이상 유대사상 특유의 배타적 사고방식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백성이며, 가족인 것을 
에베소 신도들에게 환기시켰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초대된 모든 크리스찬의 
공동체성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이다. 참으로 에베소교회 신도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예배공동체로서 예배 가운데 서로 평안을 전하며 
화해의 관계를 확증하고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또한,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한 인간의 응답이기도하다(Cherry 2015:42, 47). 그렇다면 예배에 초대된 자들 
개개인은 하나님과의 단절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주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주신 환대에 대한 응답으로서 공동체적 측면에서도 예배자끼리의 상호연합과 
화해를 구현해야만 할 것이다. 예배에서 평안의 전달과 나눔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환대를 공동체 전체에서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에 연결되기 
때문이다(주종훈 2014:65). 
우리들이 놓여져 있는 시대와 상황 가운데에도 에베소교회처럼 화해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환대로서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는 어떤 신앙공동체에도 있을 것이다. 
민족의 차이, 언어의 차이, 자라난 환경의 차이, 사회적 신분의 차이, 학력의 차이, 세대 
간의 차이, 성별적 차별 등 크건 작건 다양한 모양으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 때문에 
에베소의 신도와 동일하게 우리들도 예배가운데 공동체로서 화해를 구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대를 체현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 
코이노니아 예배에서 행하신 화해의 실천 
코이노니아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와 화평의 선언을 바탕으로 양국 간에 
걸친 아픔의 역사를 인식하며 민족과 국가를 넘어선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화해의 
축복을 같이 맛보는 교제이다. 그리고 이 화해의 교제에는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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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왔다.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서 한국을 방문할 때도, 대방교회에서 일본을 방문할 
때도, 평일 중심의 일정을 짜지 않고 항상 서로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일정을 잡았다. 
국가와 민족을 넘어선 단순한 국제문화교류가 아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룬 예배공동체임을 첫째로 생각한 
이유에서이다. 일반적인 국제교류와는 가장 큰 차이가 예배이며, 일본인 크리스찬과 
한국인 크리스찬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이 화해교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필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해된 것을 기뻐하며 같이 예배를 
드리는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의 모습이 눈물을 흘리며 포옹을 나누며 화해를 
기뻐한 야곱과 에서의 모습과 겹쳐져 보인다(창 33:4). 
코이노니아 교제를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세이노 담임목사에게 처음으로 제안했던 
한국인 유학생은 고통의 역사를 공유하는 한국인 크리스찬과 일본인 크리스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형제자매의 교제를 구현하고 싶다는 
신앙적 정열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받아들인 일본의 츠치우라 메구미교회가 일본의 
전쟁 책임과 일제시대의 역사를 교회의 신도들과 서로 나누는 것, 또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화해를 구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사역이라고 
확신하고 코이노니아 교제를 진지하게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고통을 경험한 신도가 다수 있었던 대방교회는 일본인과의 
교제는 커녕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에도 혐오감을 나타냈다. 그때 먼저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서 대방교회에 요청했던 것은 대방교회 예배에 세이노 카츠히코 담임목사가 
출석하여 예배 가운데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1997년 봄, 그 요청을 받아들인 
대방교회는 세이노 목사와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신도 리더인 키타무라 테루오(北村照
夫 )임원을 초대하여 예배 가운데 인사 말씀을 허락해 주었다. 인사 말씀 가운데에는 
감사와 사죄 그리고 앞으로의 교제에 대한 희망을 전하였다. 한국과 일본, 양 민족 간에 
걸친 역사적 긴장을 다른 어떤 모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 가운데 
표현했기에 대방교회 신도들은 만장일치까지는 아니었으나, 일본교회와 진지하게 화해의 
교제를 시작할 것을 승낙해 주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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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고 하는 예배 가운데 임한 성령체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로부터 20년동안 중고생, 대학생, 청년부, 남여전도회, 장로, 권사 총 700명 
이상의 양 교회 신도가 이 화해교제에 참가하여 중고생예배, 청년예배, 수련회 예배, 주일 
아침 대예배, 저녁 예배 등 그 화해 교제의 중심에 있던 것은 언제나 예배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를 테마로 한 양교회의 성도가 함께 드린 예배 가운데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신도를 대표해서 다케코시 타다시( 竹 腰 正 ) 장로가 일본과 
일본교회의 전쟁 책임에 대하여 새로이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한 일도 
있었다(竹腰幹子2010:48-52). 이어서 세이노 목사는 원수의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화평케 하사 하나님의 가족으로 해주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들의 평화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 설교를 하고 동일한 말씀으로 만든 테마송을 같이 찬양했다. 또 
항상 매회 예배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일본인 신도가 한국어로 특별찬양을 드리고 
한국인 신도는 일본어로 특별찬양을 드린다는 것이다. 화해의 교제에 참가하는 신도는 
서로의 교회에 방문하기 두세달 전부터 익숙하지 않은 서로의 언어로 찬양 연습을 한다. 
또한, 참가한 화해교제에서 경험한 은혜에 대하여 설교 전에 서로의 언어로 간증을 한다. 
참으로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넘어선 예배자로서 모든 성도들이 화해 공동체로서 
화목관계를 축복 가운데 체현하고 있는 예배이다. 이 예배 가운데 예배자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분의 화해의 축복을 몸으로 체험한다. 
앞서 기술한 대방교회 Y.M.청년의 간증과 본 논문 제4장에서 언급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모든 나라, 부족, 지역, 인종, 문화, 성별을 넘어서 한 
목소리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은 화해를 예배 가운데 구현하고있는 
예배공동체의 완성형이다. 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화해의 완성이며, 그 
화해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 확실히 코이노니아 예배는 화해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는 예표와 같은 예배이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이지만 그리스도에 의한 화해를 구현한 예배에 20년을 
반복하여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성도들의 세계관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내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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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외관 상의 정치적 화해가 아닌 일본인 크리스찬과 한국인 크리스찬이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진정으로 기뻐하며 서로 서로가 없으면 자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의 
화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세계관이 형성된 것이다. 결국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 화해예배를 통해서 민족을 넘어선 예배자 끼리의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교제 시작 당시 청년들이 이제는 안수집사가 되었고, 당시 
집사들은 장로, 권사가 되어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두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여전도회 일행이 일본 민족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대방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모습 
코이노니아 예배의 성찬을 통한 갱신 
기독교 공동체를 구약성경을 토대로 한 유대교와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며 또 다른 
어떤 공동체와도 다르다는 점을 특징짓게 하는 것으로서 성찬이 존재하여 왔다. 
초대교회부터 중세교회까지 매주 드려진 예배의 핵심을 성찬이며, 카톨릭교회나 
동방교회는 지금도 성찬중심으로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현대 복음주의교회도 기독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특성으로서 성찬을 예배 안에서 실시하고 있다(주종훈 2014:94-95). 
그러나 20년간의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의 코이노니아예배 가운데 의외로 
한번도 성찬식이 드려진 일이 없다. 그 원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찬이 내포하고 
있는 화해적 측면의 이해 부족과 간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성찬식을 행할 때 흔히 읽혀지는 성경말씀인 고린도전서 11장29절에 있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라는 말씀은 본래 기독론적 관점과 교회론적 관점의 양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만 하는 부분인 것을 기독론적 해석에 편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물론 이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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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서 참회 혹은 실질적인 해결없이 성찬에 참여함에 대한 경고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해석이기도 하다. 또한, 떡과 잔을 통해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적어도 
고린도전서 11장29절 전후의 문맥에서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라는 말씀은 
교회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한다”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하여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다(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2011:218).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인끼리의 패권다툼이나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등의 
갈등이 있어 결코 그리스도에 있는 화목한 인간관계가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거기에서 사도바울은 교회의 지체인 형제자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베품이라는 화해관계를 성찬을 나누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써 언급했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바울이 기독교 예배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의식인 성찬이 갖는 화해적 
측면에 대하여 언급한 것과 예배 중심으로 성찬이 위치해 온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우리들은 예배 가운데 화해적 요소를 반영시켜야만 하는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찬을 하나님과 성도라는 수직적 관계적인 의식으로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고, 평안의 전달과 나눔이라는 공동체성이 경시되기 쉬운 까닭이다. 사실 
필자가 11년간 사역한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성찬식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매회 신도 개개인이 음미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물론 성찬을 주지 않기 위해 
던지는 물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으나,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식은 하나님과 신도의 수직관계를 강조한 기독론적 해석에 치우친 것이었다. 
그래서 새로이 성찬이 갖는 교회론적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사랑과 화해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성을 강조한 성찬식을 양교회의 코이노니아 예배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양 교회의 신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고 하는 일체성의 
인식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Volf 2012:204-206). 또 동시에 요한계시록 7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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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 예배에 대하여 언급하고, 성찬을 통한 화해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을 향한 축복의 과정이라는 의미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하여 사회적 배경이나 가치관을 
넘어선 양 국민이 갖는 역사로 귀속하는 차별감과 우월감에 대한 경고의 의미부여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행해오지 않았던 성찬식을 코이노니아 예배 가운데 실시하는 것은 양 
교회 신도의 관계를 사회적 혹은 정치적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넘어선 
그리스도에 의해 모인 성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깊은 화해의 관계를 확증하기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환대를 더욱 풍요롭게 표현한다고 하는 갱신을 
위하여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의 화해 예배에 있어서 성찬의 시행은 
필수항목이라고 생각된다. 
20년간이나 코이노니아 예배를 지속시켜오면서 어떤 종류의 매너리즘이 예배 
가운데 생기고있는 것은 직시해야 하는 사실이다. 성찬 외에도 설교, 찬양, 간증 등 예배의 
한 요소 한 요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찰함으로 무엇이 원인으로 매너리즘이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매너리즘을 탈피한 신선한 예배가 되고 보다 
열매 많은 교제가 되는지를 앞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코이노니아 교제의 의의 
예나 지금이나 세계각국, 각처에서 민족간의 분쟁이 존재하여 왔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오랜시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증오만이 남는 역사의 반복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가운데 “갈등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중재자가 아니라 전쟁의 공모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Volf 2012:83)라고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가 말하듯이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간의 투쟁이 되면 
크리스찬들은 사회적 혹은 민족적 가치기준에 의해 미신자와 다를 바 없는 증오를 느끼기 
쉽다. 또한, 그리스도에 의해 죄사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화해를 이룰 사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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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명을 무의식 가운데 거부하고, 초점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치유만을 받기를 바라기 쉽다. 
한국과 일본은 고대사부터 밀접한 관계를 갖아왔으며, 문화의 전래와 교류, 또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왔다. 말하자면 극동 아시아의 형제와 같은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하의 아픈 역사 때문에 아직도 한일 교회내에 응어리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화해복음 실천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런 가운데 과거의 아픈 역사를 간과하지 않고 그 역사인식을 교회원과 함께 
공부하며 공유해 온 일본의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그 역사인식에 의한 사죄를 인간적 
아픔이 동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인 한국의 
대방교회와의 코이노니아 교제는 교회가 한일 민족간의 화해를 담당한 귀중한 실례가 
되며 한일 기존교회에 도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항목에서는 코이노니아 교제의 의의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현재 일본의 정치적 상황 
현재 일본정부는 천황을 국가원수로 하는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국가의 
재건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재차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필자가 소속해 있는 일본동맹기독교단이 일본정부와 총리에게 발신해 온 항의성명문을 
소개하며 일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살펴봄으로 한일간의 화해구현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자 한다. 
2015년 9월 19일에 안전보장관련 법안이 일본 전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강행체결되었다. 이것은 우경화하고 있는 정치가의 문제만이 아니다. 3분의 2이상의 
우경화된 정치가를 선거에 의해 선출한 것은 다름아닌 일본국민이다. 일본은 원칙상 
아시아 태평양전쟁과 같은 전쟁은 두번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반성하에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영구적으로 포기한다” 라는 안전보장관련법을 제정했으나 
패전후 71년이 경과한 뒤에 그것을 자신들의 손으로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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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수상이 되고나서 A급 전범이 묻혀있는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정치가가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제국이 세계대전전과 세계대전중, 신도와 
결탁한 국가신도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이용하여 침략전쟁을 이르켰다고 하는 반성하에 
신교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활동의 금지를 결정한 일본국 헌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다. 또 
야스쿠니신사에의 참배는 천황을 국가원수로 하고, 일본국민을 그 신민으로 간주하는 
행위이기도 하다.이것은 한 정치가의 종교심이라는 범위안에서 수습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원에 강요하고 싶은 종교관이 번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2016년에 행해진 리오데자네이로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모리(森)전 수상의 “(천황을 칭송하는)국가를 부르지 않는 선수는 일본 대표가 아니다” 
라는 그저 단순한 시대착오라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발언까지 하고 있다. 이 
모리라는 사람은 학교교육 현장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국가를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반복해 왔다. 사실, 국기에 경례를 하지 않고 국가를 
부르지 않는 현역 크리스찬 교사가 처분당하고, 법정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의 일본이 천황제 국가신도에 기반을 둔 전체주의의 일제의 
모습을 애타게 기다리며 실현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의 아주 일부의 사례이다. 
일본정부가 행하려고 했던 것은 누가 보아도 폭력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제거에 
의한 배제가 아니라 언뜻 보면 부드럽게 보이는 동화에 의한 배제이다. 이것은 각각의 
정체성을 포기시키는 행위로 이어진다(Volf 2012:113). 일본정부가 조선반도 식민지지배 
중에 행한 것도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것이었다. 현재 일본은 가치관이 
다양해진 세상에서 다시 한번 자국민에게 가치관의 동화를 시도하며 나아가 글로벌 사회 
속에서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통일된 정신세계를 내세우며 전쟁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듯이 보인다. 아모스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또한, 일제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현대일본은 공허한 형식적 종교행위에 빠져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법의 형평성을 잃고 
허세를 부리는 국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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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동맹기독교단의 대응 
상기처럼 일본의 상황에 필자가 속한 일본동맹기독교단은 그저 손가락을 입에 
물고 방관하고 있지만은 않는다. 일본동맹기독교단의 아카바네(赤羽 ) 성서교회에서 
사역중인 노데라 히로후미(野寺博文) 목사는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된 
백성이 된 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재판이며, 일본교회도 전시하에 있었던 
우상숭배와 전쟁협력의 죄를 범하고 전후에도 회개하지 않은채 태반을 지내온 것을 
지적하고 있다(日本同盟基督教団 2015:3-4). 이러한 반성하 재차 교회가 국가의 종이 되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 일본동맹기독교단에서는 “교회와 국가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교단에 속한 전교회에의 교육과 일본정부에 대한 항의성명문을 계속 발행하고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은 지금까지 발행한 항의 성명문의 일부분이다. 
먼저 안전보장관련 법안 채택의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강행채결된 전일인 9월18일은 84년전에 일본군이 중국에 본격적인 
군사개입을 한 만주사변의 발단이 된 류조호(柳条湖)사건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러한 날 다음날에 다시 전쟁의 길을 여는 것이 되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용인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안전보장관련 법안을 
성립시키고 말았다는 것은 역사의 반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의 반영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이러한 국가의 방침을 과거 
70년 전에서 180도 전환하는 것이며,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결론이 이미 
정해져있는 것처럼 숫자에 기대어 채결을 서두르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며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사 2:4)하고, 종말의 세계평화의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다시 헌법의 이념에 돌아가서 진정한 평화주의, 전쟁불가의 
입장을 되찾아야할 때입니다. 금번 안전보장관련법가결에 항의하고,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教会と国家委員会 2015). 
다음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 정당화하기 위한 시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아베 수상을 비롯한 67명의 국회의원이 참배했을 때의 항의 성명문이다. 
근대헌법 의 기반이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태어나면서 
권리를 갖고있다고 하는 자연관사상입니다.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기본적 인권이 인정되고 정부에게는 그 권리를 지키는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성전인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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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천지를 통치하는 일체의 권리가 주어졌다고 
쓰여져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며 저희들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권력을 갖은 수상과 관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특정 종교시설을 참배하는 것은 그 종교단체에 특권을 주며 그 종교 이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 됩니다. 즉 신도의 자유과 
국가의 종교활동의 금지를 제정한 일본국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또다시 특정종교와 연계하여 
국가종교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당신들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일찌기 전시하에 신사참배를 국가예의로서 용인하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출 20:3-4) 라는 성경의 계명을 등진 역사를 반성하고 두번 
다시 그러한 시대를 불러들일 수 없다고 결의하고 있습니다. A급전범 
14명을 비롯하여 BC급 전범과 같은 사람들을 기리고 있는 침략전쟁의 
정신적 지주인 야스쿠니신사를 각료들이 참배하는 것은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를 긍정하는 야스쿠니신사의 주장을 지지하며 
동경재판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뿐 아니라 전후 국제질서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 되며, 특히 일본에게 침략을 당한 아시아제국에서 보면 
외교문제 그 자체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항구평화주의와 전쟁포기를 
선언하고 있는 일본국헌법을 부정하고있는 것이기도 합니다(教会 と
国家委員会 2016a). 
다음은 리오데자네이로 올림픽 장행회에서 모리 요시로 전수상의 “(천황을 
칭송하는)국가를 부르지 않는 선수는 일본대표가 아니다” 라는 발언에 대한 항의 
성명문의 일부이다. 
저희교단도 전시하에 천황을 현인신으로 하는 국가신도를 
우상문제로 거부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례로서 받아들여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일본이 식민지화했던 한국의 교회에도 그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또 국가가 이룬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비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협력을 해왔습니다. 우리들도 전후 그것을 회개하고 새로이 
굳건히 성경신앙에 설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를 두번 
다시 맞이하지 않도록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당신의 발언은 
선수들의 기본적 인권을 전혀 고려치 않고 마음속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반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천황을 원수로 
하고 기본적 인권이 천부인권사상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는 자민당 “일본국헌법개정초안”과 궤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 권력자들이 다시 현행헌법 이전의 일본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괘념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있어서 
국기나 국가를 강조하는 것은 나치 독일이 베를린 올림픽을 국위선양의 
장으로 이용한 것과 같은 내셔널리즘을 이입한 것으로 올림픽헌장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이번 당신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국제대회를 내셔널리즘의 고양을 위해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강하게 촉구합니다(教会と国家委員会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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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세 가지 일본동맹기독교단의 항의성명문을 통해 현재 일본정부가 천황을 
국가원수로하는 군국주의 국가를 갈망하고 다시 한번 일본이라는 나라를 70년전의 맹목적 
천황숭배 국가로 변모시켜 전쟁 책임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일부 위정자나 관료가 
권력을 휘두루는 상황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제국을 침략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일본동맹기독교단은 전시 중의 일본의 침략전쟁의 과오와 그 동안의 잘못을 
아직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현 일본정부의 모습을 규탄하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전쟁중 
천황제 이데올로기 국가의 하부조직에 걸려들어 침략전쟁에 가담하고 천황숭배와 
신사참배를 추진하고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전쟁 책임도 다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표명의 체현이다. 이 체현은 일정의 평가를 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단의 결의표명을 각 교회 내에서 얼마나 교회원 서로가 
나누고 찬동하고 구현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는 크게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결의표명을 일본 크리스찬이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교회에 의해 
신앙탄압을 경험한 한국의 그리스도 교회와의 화해이다. 한편 한국의 교회도 일반사회 
통념에 따라 언제까지나 피해자의식에 사로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교회와의 화해의 
중요성에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추구하는 화해란 일본 
기독교계 대 한국 기독교계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화해활동이라는 명목상 행해지는 
로비활동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교회끼지 혹은 한일의 개개인과 화해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람과의 화해라는 구원의 일은 하나님과 집단 
혹은 하나님과 국가라고 하는 통틀어 취급하는 구원의 과업이 아닌 고통, 괴로움, 경험을 
포함한 개개인의 인생 모든 것에 관련된 것으로 한사람 한사람과 화해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구원의 업은 한사람 한사람과의 관계회복이다. 그렇다면 
신도 한명 한명에게 미친 이 화해라는 구원을 체험한 자들은 가까이에 있는 갈등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한사람 한사람과의 깨진 관계를 화해로 이끄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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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와 한국의 기독교계의 양쪽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공통의 과제는 풀뿌리 
화해의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중요성 
존 폴 레더락(John Paul Lederach)은 화해의 사역에 대해 이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사도바울이 말하는 화해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회복하는 
소위 구원의 과업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양쪽이 모두 있어야 “화해”이다. 
개개인의 관계 혹은 집단끼리의 관계 가운데 적의가 존재한다면 그 
양자간의 다리가 되어 벽을 부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화해의 사역이다. 
진정한 속죄와 거룩함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사랑에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화해의 여정에 종사하도록 인도하고 전세계의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역으로 인도한다(2014:131). 
레더락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시키는 하나님과의 화해로 이끄는 일과 깨어진 인간관계와 공동체 관계를 
수복치유하는 화해의 사역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화해의 
사역이라고하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 한일 양국의 그리스도인에게 
오랫 동안 계속하여 원하셨던 숙제는 신앙탄압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아픔을 직시하고 
깨어진 관계에 빠진 한일 양 교회 또는 한일 크리스찬의 관계회복을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 
냄새가 나는 것에 뚜껑을 덮어버리듯 한일 양 교회의 아픔의 역사에 뚜껑을 덮고 
일본교회도 한국교회도 소위 개인에게 신앙고백을 시키는 영혼구원 활동에만 매진해왔다. 
그러나 패전 후에도 우상숭배와 전쟁 협력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을 지내온 
일본교회는 영혼구원 활동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일본동맹기독교단의 노데라 
목사의 말을 빌리면 패전후 70년간 일본교회의 행보는 죄의 심판하에 있으며 하나님은 
일본교회가 번성치 못하도록 하고 계신 것이다(日本同盟基督教団 2015:4). 
한편 한국교회는 동적이며 공격적인 선교활동에 의해 일본보다도 영혼구원 활동에 
있어서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만신창이같이 되어버린 현재 한국교회는 상처가 가득한 
형편없는 모습이다. 깨진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끈기가 필요한 
정적인 사역보다도 세상적인 성장논리에 따라 눈에 보이는, 쇠퇴해 갈 외적 번영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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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어온 경향이 있다. 물론 수적 외적 부흥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되지만 수적 외적인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해보다는 서로 
공격하고 중상하고, 서로 상처주는 일까지도 적극적으로 행해온 한국교회 및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다. 한국 사회가 물질적 번영에 매진해온 것도 일제시대의 악몽과 같이 얽힌 
기억을 없애고 싶은 욕구가 구현한 것이며 또 한국교회도 일본에 의한 신사참배강요와 
신앙탄압이라는 아픔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민족적 열등의식의 극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따른 것이 아닐까. 
이렇듯 한일 양 교회는 과거 역사의 아픔이나 오점을 직시하는 것을 피해, 전후 
7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품 속에 암 덩어리와 같은 것을 계속 끌어안고 아픔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아픔따위는 느끼지 않고 있는 듯이 외면 만을 장식하여 온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70년간 끌어온 한일의 갈등이라는 병의 근원을 응시하고 제거하여 치유하기 
위해 화해의 사역에 세상을 솔선하여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일양교회의 사명으로 
주시고 계신 것이다. 
교회가 자진하여 타자와의 화해를 감당하였을 때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거기에 평화의 그리스도를 이끌어낼 때가 올 것이다(Katongole & 
Rice 2013:49, 51). 지금이야말로 신앙공동체인 한일 교회와 한일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맏은 사명에 눈을 뜨고 화해의 사역에 종사할 때이다. 
본 논문 제1장의 연구배경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의 코이노니아를 사회학적인 견지에서 화해의 중요성에 대해 쓴 스테파니 
케트러(Stephanie Ketterer)의 논문이 세계평화구조와 화해를 테마로 한 학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를 통해 한일 간의 교회의 화해의 교제가 이제는 일개 한 지역교회끼리의 작은 
국제교류의 틀에 가두어 둘 수 없을 정도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에서 
시작된 한일의 화해의 교제가 사회학적인 견지에서 보아도, 일반론적인 평화와 화해라는 
견지로 보아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화해의 완성공동체를 꿈꾸는 자로서 교회를 형성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크리스찬이 화해의 여정을 지상에서도 살아온 결과,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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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의 풍요로움을 알게 된 것이다. 즉 일반 세계에서 보면 소수의 크리스찬들의 미미한 
움직임을 수도 있지만 먼저 크리스찬들 부터라도 민족간의 갈등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로 인도하는 것이 선교가 된다는 것을 체현한 셈이다. 폭력의 반복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화해선언의 실체가 여기에 있다.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의 
교제는 화해가 하나님의 선교인 것을 실증하고 있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화해의 교제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것은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세이노 담임목사의 일본어 설교를 한국어로 대방교회 성도들에게 통역할 때 
그리고 대방교회의 길현주 담임목사의 한국어 설교를 일본어로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성도들에게 통역할 때 바로 이 순간을 위해 한국어와 일본어를 가능케 하시고 복잡한 
역사적 부채를 지닌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그리고 이 때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전까지 고민해왔던 정체성의 문제에도 해답을 얻게 된 것이다. 
운명론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관을 
갖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국가나 민족을 구성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인격에 있어서도 
화해의 축복과 화해의 선교활동은 영적인 회복에 큰 중요성을 지닌다. 
한일교회에 있어서 화해의 교제가 초래한 은혜 
2014년 청년코이노니아의 인솔자로서 대방교회 청년들을 인솔하여 츠치우라 
메구미교회를 방문한 이견수 장로와 당시 대방교회 청년부 교역자였던 이종현 목사의 
간증을 보면 코이노니아 교제가 가져온 은혜에 대해 알 수있다. 또한, 이견수 장로는 
20년간 코이노니아교제를 맡으며 처음부터 현재에 이르는 20년간의 전진의 경위를 보아온 
인물로서 이견수 장로없이는 지금의 코이노니아의 모습은 없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코이노니아 발전의 공로자이다. 
이하는 이견수 장로와 이종현 목사의 간증이다. 
이견수 장로의 간증 
국경과 언어 인종과 풍습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던 민족 
감정의 벽을 허물고 서울 대방교회와 일본 메구미교회는 18년 동안 중고생 
교류를 시작으로 지도자 교류와 청장년들의 다양한 교류를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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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와 열매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한일간에는 끊임없는 역사문제와 영토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편안한 날이 없지만 양 교회, 우리 모두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써 서로 섬기고 배려하며 
아낌없는 사랑으로 믿음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18년동안 
양 교회 교류인원은 600명이 넘었고 그 가운데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은 지난 15년간 단기 유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한일간에 역사와 
문화 종교 그리고 홈스테이를 통하여 일본 사람들의 가정문화와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가정문화도 체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류해오면서 양 교회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생각들이 달라지고 
있으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 역사의식까지도 점점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의 일본 메구미교회가 숫자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 
대방교회와 십수년 간 교류를 해온 코이노니아를 통해 많은 성장을 
하였다고 일본 메구미교회 세이노 담임목사님은 지금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교류를 시작했던 1997년도 일본 메구미교회 총 
출석인원은 200여명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교류전에도 메구미교회 
나름대로 변화와 부흥을 위해 많은 노력과 전도에 힘써온 줄 압니다. 
그러나 대방교회와의 코이노니아를 18년째 해온 오늘의 메구미교회는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크게 부흥을 하였고 교회 대지가 3000여 평에 
유치원과 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몇 년전부터는 대안학교와 
납골당을 교회 내에 설치해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교육과 장례문화를 
통한 전도사업에도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참으로 
양교회 코이노니아를 통한 놀라운 변화와 큰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맨 처음 교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양 교회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외국에 대한 견문을 넓혀주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방교회가 일본 
메구미교회를 통해 일본 선교를 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끝으로 2014년 청년부 코이노니아는 양교회 청년들에게 
사랑과 섬김 배려와 나눔 꿈과 희망을 체험하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양교회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이며 그리고 한 가족임을 확인 시켜주는 코이노니아였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면서 이번 청년부 코이노니아를 위해 기도로 후원해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대방교회청년부 2014:3). 
이종현 목사의 간증 
식사를 마친 후에 다른 가정으로 초대되어 차를 마실 수 있었는데, 
거기서 신앙의 1세대로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들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그리스도인이 한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들었습니다. 메구미교회 신앙의 
1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도 들었습니다. 정말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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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본교회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의 신앙적인 나태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없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빛이 비추어지자 저의 내면으 
어두운 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지 
깨닫게 되었습니다(대방교회청년부 2014:4). 
위의 간증에서 일본 츠치우리메구미교회와 한국의 대방교회가 감당해온 민족 간의 
화해를 구현하는 코이노니아교제가 초래한 열매를 이견수 장로의 간증에서 다섯가지, 
이종현 목사의 간증에서 하나 정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이견수 장로의 간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열매로는 국제교류가 가져온 
이문화체험이다. 일본과 한국 또는 일본인과 한국인은 닮아있는 부분이 많지만, 동시에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불리워지듯 문화와 언어, 습관및 종교적 배경에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그러한 나라를 넘어선 이문화체험을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이노니아 
참가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함 가운데 몸소 체험할 수 있다. 코이노니아 교제가 양 
교회간 국제감각향상에 공헌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한일 양국에 존재하는 아픔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극복이다. 
일제시대의 일은 직접 체험은 하고 있지 않으나 공교육에서 배운 역사교육 탓에 
필요이상으로 의식하게 되어버린 피해자의식과 일본에 대한 유한( 遺 恨 )을 품게 
되어버리는 한국의 젊음이들의 한일역사인식에 실제적인 변화가 보인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락적인 역사관에 사로잡혀 현재도 과거의 아픔의 역사에 속박되어 새로운 
친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없는 주술적인 속박에서 해방되는 체험을 하고 있다. 또한, 
일제시대에 직접 고통을 경험한 세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와 용서를 갖고 화목의 
관계를 쌓아올릴 수 있다.  
한편 일본인은 이제껏 배우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사죄를 실천할 수 있었다. 아픔의 역사가 양자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던 갈등의 
나선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를 체험하고 아픔을 극복함을 통해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쌓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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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교회의 양적 질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수적인 
부흥을 보아도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인원수는 코이노니아가 시작되기 전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3배이상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영아부부터 중고등부에 이르는 아이들과 청년부의 인원이 교회원의 총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숫자는 크리스찬의 숫자로는 일본의 한참을 앞서고 있는 
한국의 개신교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일본 기독교계에 있어서도 경이적인 숫자이다. 
한국의 교회도 일본의 교회도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이 많아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는 많은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다. 그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코이노니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학급안에서 크리스찬은 한명이라는 상황이 보통이며 일본교회의 주일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은 전체학교에서 유일한 크리스찬 혹은 크리스찬 
홈인경우가 특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들은 언제나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로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한 그들이 코이노니아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결코 소수자의 종교가 아닌 오히려 대다수의 종교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방교회에 출석함으로 다양한 신앙표현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또 그 신앙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활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기독교 
신앙에 자신을 갖게되어 간다. 중고등부 코이노니아를 체험한 자들은 청년이 되어서도 
청년부코이니아와 교환유학생으로서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대방교회의 친구들과 
재회하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린다. 또한,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은 중고등부가 되면 
코이노니아로 한국에 가서 대방교회와의 교제에 참가할 수 있게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예를 들으려면 끝이 없을 정도로 코이노니아는 확실히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 그 수적인 부흥에 주고 있는 영향은 
측정할 수 없다. 
본 논문 제3장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동경기독교대학의 전학장이며 일본교회사 
교수인 야마구치 요우이치(山口陽一)는 전후의 일본교회는 하나님의 재판 가운데 있으며 
전시하 교회의전쟁 책임을 회개하지 않는 한 일본 교회에 부흥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岩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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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志 외 4인 2007:156). 그리고 앞서 기술한 노데라 목사도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만족하지 않았던 것처럼 전후 일본교회도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태에 있으며 
전시하의 우상숭배와 전쟁 책임을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일본교회에 번영을 주시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日本同盟基督教団 2015:4). 
이러한 주장을 뒤집어보면 일본교회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피해를 
준 한국교회와의 화해를 적극적으로 감당하여 간다면 하나님은 일본교회에 번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츠치우라 메구미교회는 이 예언과 같은 말의 실증적인 존재인 
것이다.  
또한 대방교회도 동일하게 양적 질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개신교에 환멸을 느낀 
한국사회가 교회에 바라고 있는 것은 화해의 선교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해사역에 관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직해야하고 끈기가 필요하며 
동시에 겸손과 인내가 동반된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화해사역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한국사회가 한국교회에 기대하고 원하는 그 자체가 아닐까. 대방교회는 
언뜻보면 교회성도를 늘린다고 하는 목적에는 직접 이어지지 않고 있는 듯이 보이는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의 화해교제에 희생을 치루면서 감당함을 통해 양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듯 교회부흥에 화해의 교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화해의 교제는 교회공동체의 성장에도 중대성을 가진다. 전후 
70년간 교회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교회와 교회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피하고 지나칠 수 없는 과제가 바로 한일교회 간의 
화해임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이다(고후 5:18-19). 그리고 성경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번영한다는 것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네번째는 한국교회가 행하고 있는 일본선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견수 
장로가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방교회가 일본 메구미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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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일본선교를 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아픔의 역사를 마음에 새긴 한일의 지역교회의 장기에 걸친 깊은 교제가 기독교 선교가 
어렵다고 인식된 일본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일본에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의 수는 약 2,000명에 달하며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어느 국가의 선교사의 숫자보다 많다. 또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단기선교팀도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다. 게다가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훈련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본선교에 도움주기위해 도입해왔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형태로 일본선교를 하여왔지만 과거의 아픔의 역사를 건드리는 일은 거의 대부분 
하지 않았다. 역사에 대해 건드리면 불필요한 새로운 갈등을 낳을 지도 모른다고 하는 
막연한 불안과 죄에서 해방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는데 원한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억제의 마음과 기독교 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기독교 
소국인 일본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하는 자부심과 굴절된 애국심이 섞인 고압적 감정 
등이 방해가 되어 한일에 걸친 역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일부러 피해왔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생각 모든 것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억제해야 하는 언동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한국교회가 일본선교를 할 때 과거 아픔의 역사와 마주하지 않고 역사에 대해 일본교회나 
크리스찬과 나누지 않는 것은 일본선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홰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기도 하며 복음의 알맹이인 
화해사역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물론 한일의 아픔의 역사에 대해서 일본교회와 
크리스찬들의 협력과 이해가 없이는 한국측의 마음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의 코이노니아는 한일양국의 
사정을 잘 파악하여 양국교회의 중개역을 담당한 인물이 있었던 것과 일본 교회 측에서의 
적극적인 역사적 언급이 공을 발휘하여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로 승화될 수 있었다. 
본 논문 제4장에서 다룬 것같이 화해의 실천은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활동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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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노니아는 바로 하나님의 화해의 선교의 실존이며 일본선교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인종, 문화, 국경등의 여러가지 인간적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실현한 것이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라는 
코이노니아의 주제성구를 통해 한일 크리스찬이 여러 가지 차별과 구별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실로 체험할 수 있었다. 에베소서가 쓰여진 초대교회 시대와 
같은 민족끼리의 갈등이 존재하는 현대에 있어서 특히 일본인과 한국인이라는 갈등이 
존재하는 민족 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체험하고 화해를 
이루는 일이 가능함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이종현 목사의 간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결실로는 한일 크리스찬 쌍방 
모두가 신앙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코이노니아를 통해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신도가 한국교회를 견학하고 체험한 것에 의해 교회성장의 꿈을 갖고 다양한 신앙표현의 
가능성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기독교 인구가 1퍼센트도 미치지 않는 일본교회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성장과 다양성은 신앙적 자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다. 일본교회가 
한국교회로부터 도전을 받은 것은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온 외견의 화려함부터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외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이종현 목사의 간증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일본교회와 일본의 크리스찬으로부터 신앙적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서 오는 도전이 아니라 오히려 외견적으로는 빈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것에서 오는 신앙적 도전이다. 그것은 일본의 크리스찬의 신앙자세이다. 
한국 기독교와 비교하여 숫자도 압도적으로 적고 항상 사회적으로 박해를 당할 가능성이 
숨어있는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진지하게 한결같은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일본 
크리스찬의 신앙 자세로부터 대방교회 신도들은 자신의 신앙 자세를 돌이켜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124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후 4:16-18) 라는 말씀대로 속사람의 성숙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에 대한 신앙적 도전을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 대방교회 성도들이 받는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 화려함에 둘러싸여 있으면 마치 자신들도 그 화려함을 이루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멋진 교회건축물이나 넘치는 기독교 서적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에 둘러싸여 마치 
자신도 신앙적으로 성숙해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코이노니아는 외견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발견하는 장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상 코이노니아 교제가 가져다 준 여섯가지 은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코이노니아는 화기애애한 친목을 깊게해주는 단순한 국제교류의 틀에 가둘 수 없다. 
과거의 아픔을 다시 파헤치기에 고통이 따르며 소위 적대관계와 같은 갈등에 있는 두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를 경험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동반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곤란을 넘어서는 노력을 통하여 코이노니아를 경험한 자들은 복음의 진수를 
맛보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볼프(Volf)는 다른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순수하게 유지하기위해, 우리는 
기독교회의 다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더 강화 시켜야 한다. 우리는 
다른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우리 문화의 목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즉 “한 하나님의 말씀” 을 압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중략)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생생하게 유지하고자 할 때, 
우리는 전선 너머로 손을 뻗어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 (중략)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 번 갈등의 시달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활을 할 수 있다(2012:82-83). 
일본교회와 한국교회는 서로에게 볼프가 말하는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다.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를 형제자매로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혈통이나 언어, 정치적 견지,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도 숭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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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혈에 의해 속죄받은 일본과 한국교회의 형제자매끼리 다문화적 신앙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된다(2012:82). 또 다문화적 신앙공동체를 구축함을 통하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참 신앙의 기반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의 충성을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교회가 나서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세를 통하여 갈등이 만연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리라. 
코이노니아와 같은 한일 민족간의 갈등을 화해로 이끄는 교류는 기독교계만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평화를 원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요약 
본 장에서는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한국 대방교회간에 이루어져 온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해하기 위해 그 역사적 발자취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이노니아 교제는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 출석하던 한국인 유학생의 
제안에 의해 시작되었다. 처음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소위 국제교류적인 
색채가 있기는 했으나 실제 코이노니아 교제는 국제교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가 되었다. 그러한 교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점은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측의 역사인식에 있다. 한국교회인 대방교회와 교제를 갖음에 있어서 
일본인으로서 또 일본 크리스찬으로서 역사적 전쟁 책임을 표명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한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세이노 담임목사와 타케코시 타다시 장로는 
대방교회에 사죄를 신청했다. 그 사죄에 대해 일정한 감명을 받은 대방교회는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화해의 교제를 시작하는 것을 받아들여 코이노니아 교제가 시작되었다. 
둘째, 코이노니아의 첫 교제는 중고등부 수련회였다.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서 23명의 중고생이 한국 대방교회의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하였다. 첫 교류였기 때문에 일본의 중고생들은 문화충격으로 울음을 터트리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이를 대방교회 학생들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었다. 말은 잘 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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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1999년에는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세이노 담임목사와 대방교회 임병준 담임목사 감독하에 코이노니아선언을 표명하고 양 
교회는 자매교회가 되었다. 코이노니아 선언의 내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양국간의 
불행한 역사를 마음에 새기며 교제의 깊이를 더해가자는 선언이다. 역사를 잊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근거한 교제인 것을 표명하였다. 코이노니아 선언을 토대로 한 코이노니아 
교제는 교환유학생, 청년, 남전도회, 여전도회 등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와 평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사역으로서 저변을 넓혀갔다. 
셋째, 코이노니아 교제에 참가한 자들의 간증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와 평화가 신도 사이에 구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측에서 참가한 자들이 동일하게 입을 모아 간증하는 것이 일제시대의 
역사이다. 일본이 조선반도를 식민지 지배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약했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드러난 역사적 사실에 경악을 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안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이 화목하게 있는 모습에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참가자들은 감사를 표현한다. 한편 
대방교회 참가자들은 역사인식보다도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은혜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일본인 크리스찬의 진지한 신앙자세에 감명을 받고 있다. 그들이 체험한 코이노니아 
예배에는 화해가 구현되어 있으며 코이노니아 교제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었다. 
예배야말로 코이노니아 교제의 핵이다. 
넷째,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적 상황 가운데 한일의 교회가 화해의 교제를 
감당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득이 될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교회가 평화를 
빚어내는 하나님의 대사임을 나타내는 일에도 연결이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후 
한일의 크리스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은 한번 깨진 관계에 빠진 한일교회의 관계 
회복이다. 또한, 코이노니아 교제는 국제교류를 통한 이문화체험, 한일 양국에 걸친 아픔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극복, 교회의 양적 질적 부흥, 일본선교의 패러다임 전환, 
인간적인 차이를 넘어선 하나님 가족의 형성 그리고 신앙적인 도전의 체험 등 여섯가지 
은혜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은혜에 이르기까지 고통이 따르며 방대한 노력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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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한일의 화해를 담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수확의 
열매이다.  
이상과 같이 본 장에서는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 간에 이루어져 온 
코이노니아 교제의 발자취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한일 간의 갈등에서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의 요소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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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갈등하는 관계에서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의 선교적 적용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 두 민족간에 놓여있는 갈등과 화해에 대한 성경적 관점, 
그리고 화해의 교제의 역동적 관계에 대해서 고찰해왔다. 본 장에서는 그 가운데 언급한 
한일 민족 간의 갈등에서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의 요소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화해를 인도하신다. 즉 화해의 여정이 시작되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며, 화해의 교제를 이루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그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감지할 필요가 있다.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의 코이노니아 
교제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 답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른 자들로 인해 시작되며 지속 
되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도 
이웃과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늘 스스로의 정당성을 상대에게 인정시키고 싶은 마음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야곱과 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꼈기에 서로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껴안으며 화해의 은혜를 누렸다. 그러나 그 화해는 차세대로 
계승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에서의 자손인 에돔족이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스스로의 정당성을 관철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에 신앙고백과 함께 
화해를 이룬 야곱과 에서의 화해관계는 하나님의 개입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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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돔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화해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모습은 하나님없는 화해 관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화해는 육체적, 물질적, 실용주의적, 이익주의적, 인본주의적, 공적이 아닌 
영적 투쟁의 현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의 여정에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화해의 현장의 
중심에 모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예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성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릴때 인간은 화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선물이며, 비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다. 화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화해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자들을 화해로 이끌어가게 된다.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에는 다리역할을 하는 인물이 필요하다 
화해의 교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갈등하는 두 당사자, 혹은 갈등하는 관계 
사이에서 다리역할을 하는 인물이 필요하다. 코이노니아 교제에는 한일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갈등관계에 있는 양 민족끼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소원하는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한 명의 한국인 유학생이 있었다. 그는 한국인 
크리스찬과 일본인 크리스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형제자매의 교제를 구현하고 싶다는 신앙적 정열을 가지고 양자간을 이어주는 
최초의 다리가 되었다. 
그리고 한일 양교회의 교제를 제안함으로 생긴 한일 양교회간의 걸쳐져 자칫하면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 연약한 다리를 용기를 내어 건너고자 시도했던 메구미교회의 
목사와 신도들이 있었다. 또 다리를 건너 온 일본인을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으로서 받아들인 대방교회의 목사와 신도들이 있었다. 양자 간에 
걸쳐진 연약한 다리는 상호 왕래를 위해 점차 보수강화되어 더욱 튼튼한 다리로 
변모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신도들이 안심하고 그 위를 왕래하게 되었다. 양교회의 
신도들이 왕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다리는 마침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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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 다리를 건너고 싶어하게 되었다. 이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의 모든 과정은 최초의 다리 역할을 한 인물로 부터 시작되었다.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에는 풀뿌리 교제가 필요하다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는 풀뿌리 교제로 흘러나가며 이것이 바로 화해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화해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교회간을 비롯한 개개인에 의한 
장시간에 걸친 풀뿌리 교제가 필수적이다. 기독교계 대 기독교계 그리고 교단 대 교단과 
같은 큰 조직안에서 행해지는 평화구축 활동과 같은 것으로는 진정한 화해에 이룰 수 없다. 
코이노니아의 시작은 메구미교회의 중고생과 대방교회의 중고생의 교류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최초의 교류로부터 풀뿌리 교제의 요소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나라에 대해 편견을 갖고, 흥미와 의심에 가득찬 한일의 
중고생들이었지만, 수양회에서 잠자리를 같이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통해 
점차적으로 서로의 다른 점과 공통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풍습의 오해를 풀고 그 이해를 깊게하기 위해 수양회 
이외의 모든 숙박은 홈스테이로 하였는데, 이것도 정이 오가는 상호 이해를 위해 크게 
공헌하였다. 홈스테이를 받은 가정의 가족과 홈스테이를 한 사람들 사이에는 특별한 
친근감이 생긴다. 왜냐하면 집을 개방하여 사람을 들이고, 또 그 집에서 몸을 맡기고 
잔다고 하는 것은 상호 신뢰의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홈스테이를 통해서 띄엄 
띄엄이어지기 쉬운 교제에 연속성이 생기게 된다. 매년 코이노니아에서 홈스테이를 한 
성도들끼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전하는 인사가 오가게 되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그 개인과 개인이 이야기를 나누어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상황을 알고,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관계 구축을 
통해서만 화해의 교제는 이루어진다. 그저 막연하게 “일본”이나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부르는 관계가 아니라, “누구 누구(구체적인 이름)가 있는 일본” 혹은 “누구 
누구(구체적인 이름)가 있는 한국”이라고 서로 부를 수 있는 관계 구축에 의한 화해의 
교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세대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정치적 상황이 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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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결코 뗄 수 없는, 또 다시 서로에게 총을 겨눌 수 없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인 지속적인 풀뿌리 교제가 꼭 필요하다.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에는 과거의 고통에 대한 직시가 필요하다 
화해의 배경에는 언제나 아픔을 동반한 갈등의 역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의 교제를 시작하면서 갈등하는 두 당사자들은 과거의 고통을 직시해야하며, 화해의 
여정에 나가기 위해서는 아픔의 역사에서 눈을 피해서는 안된다. 냄새가 난다고 뚜껑을 
덮어버리고 표면적으로 겉꾸민 얄팍한 미소를 떠올린 듯이 과거를 배제한 화해는 꼭 
소리없이 무너져가고 만다. 
한일의 아픔의 역사를 양국의 당사자끼리 함께 정직하게 나누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동반된다. 그러나 코이노니아 선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불행한 역사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역사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안에 있는 화해의 기회를 잡는 것이며 복음의 본질인 화해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행위이다. 
특히 아픔의 역사를 일본의 크리스찬과 한국의 크리스찬 사이에서 서로 나누기 
위해 요청되는 것은 적극적인 일본측의 가해자적 역사인식이다. 한국의 교회와 교제를 
함에 있어 일본의 츠치우라 메구미교회는 일제시대에 행해진 조선반도에 있어서 식민지 
지배의 가해의 역사를 배우고 한국으로 향한다. 한국에서는 자신들이 배운 역사가 사실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역사적 시설들을 견학한다. 그리고 역사적 가해를 범한 사실을 이미 
지나간 과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번다시 반복해서는 안되는 역사적 고통임을 
인식한다.  
한편 한국측이 피해자 의식에만 사로잡혀 가해자를 정죄하는 것에만 전념을 
한다면 일본측의 가해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거절하게 될 우려가 있다. 폭력의 
피해자는 항상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버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화해의 사명을 위탁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 그 일환으로서 
대방교회 신도는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신도가 서대문형무소등의 시설을 견학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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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동행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용서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과거의 고통을 직시하는 것은 서로를 비방중상하는 역사관에서 함께 나누는 
역사관으로 바꾸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에는 상호간의 사죄와 용서가 필요하다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는 것과 그로 인한 
사죄가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며 가해자의 
사죄를 받아드리는 용서가 필요하다.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세이노 목사와 타케코시 장로는 한국과 한국 교회에 
일본이 행한 역사적 아픔의 가해사실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 피해를 입었던 
대방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사죄하였다. 그리고 대방교회는 그 사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사죄와 용서에는 가해자 측도 피해자 측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겸손한 
회개의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뒤틀린 우월감과 용서를 
한다는 우월감을 함께 배제하기 위함이다. 또 한일 크리스찬간의 경우에는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우월감과 기독교대국이라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우월감이라는 왜곡된 내쇼날리즘을 배제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한일 간에 놓여있는 과거의 고통를 정직하게 응시할 때 내부로부터 넘쳐오르는 
사죄의 실천에 대한 마음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은혜이다. 즉 갈등 하는 관계에서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안에서 행해지는 
사죄와 용서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주어지는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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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를 하나님의 선교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화해의 교제를 이루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화해의 실천이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임을 서서히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과거의 고통을 염두에 둔 한일 민족 간의 갈등을 
화해케 하는 한일 교회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활동임을 깨닫게 된다. 
전후 일본의 교회는 교회의 전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 행보를 시작하였으며 
큰 피해를 준 한국교회와의 화해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물론 각개 
교단이라는 큰 틀안에서의 전쟁 책임의 참회고백과 사죄가 이루어진 적도 있으나 전쟁 
책임에 대한 일본의 교회안에서의 나눔과 각 신도끼리의 공통이해와 회개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일본교회의 전쟁 책임에 대해 찬동을 하지 않는 목사와 
신도가 적지않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교회에 대해 일본 기독교대학의 야마구치 
요우이치 교수와 아카바네 성서교회 노데라 히로후미 목사는 일본교회가 전쟁 책임과 
화해의 실천을 회피한다면 영혼구원을 위해 얼마나 힘쓴다고 하더라고 일본교회에 부흥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한국교회는 다양한 형태로 일본선교를 행해왔지만 일제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불필요한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되도록 역사적 언급을 피해왔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가는데 
미움의 감정을 갖으면 안된다고 하는 억제의 마음과 함께 기독교 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이라는 왜곡된 애국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한일 간의 아픔의 역사에 대해 앞장서서 
건드리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화해 선교의 기회를 놓쳐왔다. 
이러한 한일 교회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기피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를 피해갔기에 아무런 열매들을 얻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피하지 않고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상기시킨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이유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을 위해서라고도 말씀하시고 계신다(요 17:21-23).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한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주장하며(롬 5:10), 그 화해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화해를 이루는 사역을 맡기고 계시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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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따라서 과거역사적 아픔에 입각한 한일 지역교회의 장기간에 걸친 깊은 교제가 
기독교 선교가 어렵다는 일본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에 
일본교회와 한국교회는 지금이야말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요약 
본 장에서는 한일간의 갈등에서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실천의 요소들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둘째,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에는 다리역할을 하는 인물이 필요하다. 
셋째,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에는 풀뿌리 교제가 필요하다. 
넷째,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에는 과거의 고통에 대한 직시가 필요하다. 
다섯째, 화해를 구현하는 교제에는 상호간의 사죄와 용서가 필요하다. 
여섯째, 화해를 하나님의 선교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 여섯까지 요소들이 한일간에 화해을 구현하는 교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하는 요소들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결론으로 본 논문을 마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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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민족간의 갈등이 작은 지역 
교회들의 교제를 통해 역동적인 화해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한국 대방교회의 실례는 교제를 통한 화해의 구현에의 가능성과 적용성에 
큰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한 구원을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심으로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제를 통해 민족간에 가로놓여 있던 막힌 담이 무너져 화해의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을 실감하였다. 코이노니아의 계기를 만든 한국인 유학생도 같은 경험을 
하였다. 그는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신도들과 똑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무너지고, 
갈등에서 화해의 관계에 들어간 것을 실감하였다. 그 경험이 일본인과 한국인 성도끼리의 
교제를 실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져 한국의 모교회인 대방교회와 츠치우라 
메구미교회를 만나게 하고 그것이 양 교회의 역동적인 화해의 교제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와 대방교회는 평범한 성도들의 풀뿌리 교제를 통해 한일 
민족간의 갈등을 계기로 삼아 역동적인 화해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일 문제에 
있어서 한일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은 그 문제가 일본인에게는 과거의 문제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한일 역사상의 아픔이 자신, 혹은 부모, 혹은 조부모가 그 
피해자로서 현존하기에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운데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코이노니아 교제는 서로에 대한 긴장과 경계를 풀고 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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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현재 일본인들에게는 
과거의 일이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지금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현재의 
역사임을 일본 성도들이 깨닫게 되었다. 또한, 한국 성도들은 일본인도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며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만남과 교제의 시간들이 계속 
축적되면서 츠치우라 메구미교회의 성도들과 대방교회의 성도들은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임을 깨닫고 진정한 화해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진정한 화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몸소 죽으심으로 수많은 갈등의 악순환을 끊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화해가 
실현될 수 있다는 안목을 통해 이 시대에 화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갈등을 조장하는 세상의 정세에 떠밀려 
신앙공동체인 교회까지 그것에 편승하여 갈등에 박차를 가하는 현상에서 탈피해야만 
한다.  
한일의 교회가 코이노니아와 같은 한일 민족간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풀뿌리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그 화해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화해의 선교가 구현되는 
역동적 결과가 나타난다면, 화해의 완성이 약속되어 있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화평의 
축복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일본교회와 한국교회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화해의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전국의 교회를 보면 다수의 한국인 
크리스찬들이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 일본교회의 목사와 신도는 우선 그들과 민족의 
갈등을 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화해에 대해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아픔의 역사를 서로 나누게 되면 화해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 같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인식한 그 
한국인 성도가 다리역할을 담당하여 한국 교회와의 화해의 풀뿌리 교제를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 수 도 있다. 
한편 한국 교회는 그저 선교사를 일본에 파견하는 것으로 일본 선교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일본선교를 감당해야만 하는 의의를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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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한일 간의 역사를 통한 분노의 
감정은 마음 속에 묻어둔 채 신앙적으로 약한 자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선교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함이다. 그 과정에서 쓰임을 받는 것은 역시 일본을 아는 교인들의 존재이다. 
유학이나 일로 일본에 산 경험이 있는 성도 혹은 일본인 크리스찬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성도들, 또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안에 있다면 그들이 일본선교의 
의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 도있다. 이러한 계기들이 잘 진행되면 한일교회 간의 
풀뿌리 교제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교회가 감당 해야할 일본선교는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 교제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교회차원에서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한일교회 혹은 한일 민족간의 과거의 아픔과 거기에서 생기는 
편견과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만 한다. 
한국교회의 일본선교가 여태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였다면 이제는 화해의 교제를 통해 
진정한 복음을 서로 나누는 선교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태어나면서 부터 갈등 관계를 경험하여 왔다. 재일교포로 태어나 자라는 
동안 수 많은 순간 한국인인 자신을 숨겨야 했고, 한편 한국인 앞에서는 자신이 일본인인 
것 같은 이중적인 마음을 품을 때도 있었다. 매년 코이노니아 교제를 위한 기획 수립과 
실천활동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필자 안에 있는 갈등이 화해케 되는 역동적 결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은혜의 현장을 매년 목격하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제시대하의 
역사인식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흑인가 백인가 혹은 적인가 아군인가 하는 흑백 
논리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다. 또한, 십자가 앞에서 “나야말로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를 범한 자로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한다” 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마음을 울린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은 자들끼리 화해의 임무를 담당해야만 한다. 화해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귀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화해의 사명을 위탁받은 자에게 늘 있어야 할 신앙자세 일 것이다. 
세계의 극동에 있는 작은 섬나라 일본과 반도국 한국은 겉모습부터 많이 비슷한 
동양인이며, 일본어와 한국어라는 비슷한 언어체계를 갖고 있으며 많은 풍습과 문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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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부분이 많다. 게다가 시차조차도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극동의 형제국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일본과 한국.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양 국가 중 어느쪽 
하나가 쓰러지면 다른 한쪽도 홀로 서기 힘든 깊은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한다, 
못한다하는 문제로 늘 싸우는 갈등의 관계에 빠져있다. 이러한 갈등관계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밖에 없으며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에 
달려있다. 일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인 한국을 위해 또 우리들 한국인에게 
있어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을 위해 양 국가의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성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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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교회의 제 3회  
교환 유학생 파견 
 







참석을 위해 메구미교회 
방문 
코이노니아 5주년 
감사예배와 기념지 발행 
 




메구미교회의 제 3회 
교환 유학생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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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대방교회의 제 4회 










참석을 위해 대방교회 
방문 
 





메구미교회의 제 4회 
교환 유학생 파견 
2004 





메구미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에 대방교회 








대방교회의 제 5회  
교환 유학생 파견 
 













메구미교회의 제 5회  
교환 유학생 파견 
2005  한국 대방교회 2005/4/2 1명 
길현주 목사 취임식에 
세이노 목사 참석  
 





길현주 목사의 메구미교회 
첫 방문   대방교회 청년들 
23명이 단기선교를 위해 
메구미교회 방문 
 




메구미교회의 제 6회  
교환 유학생 파견 




세이노 목사와 다연령층의 
메구미교회 성도들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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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구미교회의 제 7회  
교환 유학생 파견 
2007 
일본                      
츠치우라 메구미교회 
2007/4/25- 1명 
조문선 협력 선교사 파견  
 













메구미교회의 제 8회  
교환 유학생 파견 












메구미교회의 제 9회  
교환 유학생 파견 
2009 













대방교회의 제 6회  
교환 유학생 파견 
 




메구미교회의 제 10회 
교환 유학생 파견 












대방교회의 제 7회  
교환 유학생 파견 
 




메구미교회의 제 11회 
교환 유학생 파견 
2011 





대방교회의 제 8회 교환 
유학생 파견 
 




메구미교회의 제 12회 
교환 유학생 파견 
 





















대방교회의 제 9회 
교환 유학생 파견 
 




메구미교회의 제 13회 
교환 유학생 파견 













대방교회의 제 10회  
교환 유학생 파견 
 




메구미교회의 제 14회 
교환 유학생 파견 
 













대방교회의 제 11회  
교환 유학생 파견 
 




메구미교회의 제 15회 
교환 유학생 파견 
 














대방교회의 제 12회 교환 
유학생 파견 
 




메구미교회의 제 16회 
교환 유학생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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